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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장 동 정

2016. 4. 8 국가안전대진단추진현황점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한국도로협회장)이 지난 4월 8일(금)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잇는 강동대교를 방문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학송 사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교량 상부와 하부, 배수시설, 상판 등을 살핀 다음, 강동대교 교각의 수중촬영 영상을 모니터로

확인하며 교량안전 사항들을 점검했다.

2016. 4. 20 전직사장단한국도로공사방문

지난 4월 20일(수) 전직 도로공사사장단이 김천 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김학송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작년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도로공사 여자배구단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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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7 드론경진대회개최하여드론기술도로적용활성화당부

지난 5월 17일(화) 김학송 사장은 김천 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에서 ex-드론 쇼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7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인 드론기술을 접목하여 더욱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관람객이 직접 드론을 날려 볼 수 있는 체험장과 드론 시뮬레이터 체험장, 드론 조종

경진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고 분야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교통분야에 드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6. 5. 17 군관 이동관리업무발전을위한업무협약체결

지난 5월 17일(화) 김학송 사장은 김천 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에서 육군제2작전사령부(사령관

대장 박찬주)와 군∙관 이동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군사작전 시 군 차량의 원활한 이동

을 보장하고 관련 장비와 시설 등을 적극 협조

하기로 했으며 고속도로에서 재난 발생 시 복구

작업에 신속히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협조: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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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SOC 수준

고속도로를 갖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는생각을하던시기

가우리에게있었다. 50여년

전에는 선진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고속도로였다. 절대

빈곤에서 탈피하고 산업사회

로의 진입을 위해 60년대 말

고속도로의시대를연것은참으로다행스러운일

로 여겨진다. 지금 생각 하면 당시 우리는 도저히

성립될수없었던경제성평가공식으로고속도로

시대를맞은것이다. 당시지금처럼경제성을따진

다면건설하지못할뻔했던고속도로였다. 

전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시나 저성장의 고비에서

탈출하는방법으로SOC에대한투자를우선적으로

고려하는것이현실이다. SOC에대한투자는관련

산업의활성화에영향을미치고전반적으로그파급

효과를 사회 전체에 빠르게 확대시켜 조기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특징 때문이다. (경제)산업연관

표상의 통합중분류(78부문)를 기준으로 할 때,

‘토목 및 특수건설’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각각 2.258, 0.746으로 전산업 평균

인1.935, 0.651보다높고, 주요제조업보다도높게

나타난다. ‘토목 및 특수건설’의 고용유발계수가

10.4로전산업평균8.3을초과한다. 현재우리나라

와같은저성장경제여건아래서SOC 투자의효과

는상대적으로큰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SOC에대한연간투입예산은선진국과

비교해적지않은예산이지만, 과거 100여년이상

꾸준히 투자해온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SOC

스톡(Stock·구축 정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최하위수준에있는것은사실

이다. 부문별로는물류인프라경쟁력지수와원자

재공급인프라가각각 20위와 30위권이고, 도로

연장 등 많은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 권에

머물러있는실정이다.  

2. 도로상품

질적측면에서서울및수도권의도로교통현실은

좋다고말할수가없다. 수도권에신도시들이지속

적으로 들어서고, 수도권으로의 유입인구가 증가

하면서 차량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도로부족현상

은 심각한 실정이다. 수도권에서만 도로의 부족

등으로 야기되는 교통지정체 비용을 포함한 음의

편익이일년에20조를훨씬넘어서고있다고보고

되고있다. 국가차원에서볼때큰손해를보고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의 공신력 있는 한 경제연구소에서 발표

한 내용 중에는 국내의 SOC투자 감소를 우려한

대목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SOC예산의 감소는

지속되고있다. 특히도로사업에대한투자는심각

하게줄어들고있다. 경제위기상황에서경제논리

보다정치논리가앞장서는현실을지적하지않을

수없다. 

개인적으로 SOC에대한투자는 (한순간의경제상

황또는정치적상황에의해변동되는것이아니라)

미래 도로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및 개선방안

이 광 호

한국도로학회회장, 
한국도로공사연구위원

전 ●문 ●가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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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또는 1000년후의미래에대한소중한준비

이자 후대에 대한 큰 선물의 가치로 받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도로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소모적인것이아니라지역의가치를상승

시키고 소통의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가치는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상품은 감가상각을 하

지만 도로상품은 감가상각이 없는 무한히 매력적

인상품인것이다.

3. 다양한 미래 도로기술에 대한 준비

밖에서보는건설업에대한인식이어떠하든우리

건설인 들의 소명의식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꼭 변해야 할 것이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동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변할준비를해야할것이다. 

미국 보스턴시의 빅딕사업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도로 공간은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이다. 도로개념

이조금씩바뀌어가고있다. 우리나라도경인고속

도로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대심도 지하도로

인경우토지보상이필요없으며, 그리고전기차가

일반화 되면 대심도 지하도로는 더욱 각광을 받을

수있는도로기술또는상품으로전환될것을기대

해 본다. 아울러 국가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시속

140km로 통행이 가능한 초고속도로에 대한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다. 자율자동차 시대에 안전하고

쾌적하며, 경제성이있으며친환경적인새로운도로

기술의시대를능동적으로맞이해야할시점이우리

앞에와있다고생각한다.

가까운 미래에는 도로 포장면과 도로포장 하부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도로에

설치된 다양한 구조물(방음벽, 대절토 사면 등)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으로

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또한 이미 확보된 도심부

의 많은 공간이 포장된 도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도로공간 이용기술 발전에 따라 도로

포장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한대의 잠재력을

갖고있다고판단된다.

4. 건설기술인들의 인식 전환

도로의 미래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선순환적인

발전의고리안에서건설산업이더욱발전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들 스스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1)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개선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일부

도로에서의과잉투자가문제가된적이있고, 환경

을 파괴하는 무질서한 개발이나 대형건설사고,

최근의도심에서의지반침하등이그대표적인예

이다. 결국부정적이미지의대부분은우리의노력

이더해지면개선될수있는것이며, 또부분적으로

왜곡된 이미지는 건설인들의 홍보노력을 요한다.

건설산업에대한이미지개선은결국우리의노력

여하에달려있다고생각한다. 

2) 건설기술의지속성유지를위한정부의정책적

지원 요구

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 SOC Stock은 아직

까지후발주자임을면치못하고있다. 아직OECD

최하위의 수준이다. 아직도 도심의 많은 부분이

재개발을해야하고국가간선도로망일부를제외

하고는모든부분에서도로건설및재생이긴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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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단순한건설투자의시각을넘어서국가

차원에서 미래 선진 도로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견지에서의 도로

투자를통한국가의중장기적발전여력을보전해야

할것이다. 

3)건설기술자의통합적기술능력배양및장인정신

우리의도로기술과관련된현재의환경은과연장이

를만들어낼수있는환경인가를평가해보고싶다.

우선장이가되려면주어진과업에대하여기술적

결정과 수행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있어야한다. 그러나공공부분에서도로사업은

일련의 과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

이다.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주체가 각기 다르다.

설계를틀리게해도설계자가틀린지모른다. 시공

및유지관리를하면서생긴기술적문제점을설계로

다시돌려개선시켜야하는데한계가있는것이다.

설계숙련자는양산될지몰라도진정한통합적건설

기술 장이는 나오기 어렵다. 이제는 SOC의 유지

관리의시대를대비해야하는전환기에있다고생각

한다. 관및산업계는건설산업의틀을미래유지

관리시대에맞는발전적방향으로유도할수있는

정책수립을고민해야한다.

4) 건설 행정절차의 후진성 극복

국내발주방법과관련제도에도개선점이있다고

생각한다. 특히최저가발주방식인경우도로포장

사업과관련해선더욱그렇다. 국내에서도로포장

산업은 하도급 발주분야로 남아 있다. 최저가 하

도급 조건에서는 도로포장 기술이 수준 높은 발전

된 기술로 정착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정부에

서는 여러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향후 입찰 제도가 보다 보완되리라고 생각

한다. 기술개발을촉진하는여러제도들이있었고,

문제점 들이 노출되어 개선되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체가 이익이 된다면

하지말라고해도한다는것이다. 독일등의선진국

에서와 같이 도급 받은 업체가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축적을유도할수있는조건의국가발주제도

가발굴되기를기대해본다. 아울러국내발주절차

의국제화를고려할필요도있다고판단된다. 국내

에서의경험이그대로국제무대로확장될수있는

장점이있다.

맺음말

얼마전프랑스의대표적도로건설업체의사장단

이 한국의 스마트 하이웨이 기술을 보고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 온 적이 있다. 한국의 앞서

가는미래도로기술을바탕으로프랑스의미래도로

인프라를준비하기위하여찾아온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프랑스 기술자의 장이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의도로기술수준을높여야한다. 또한

발주방법과건설사업과관련된제도를개선하여야

한다. 우리의 도로기술이 선순환적으로 발전하여

미래의첨단자동차기술, ITS 기술등과잘어울리는

한화음의조화를만들어내야한다. 그래야스마트

하이웨이에서자율주행하는첨단자동차기술시대

에 맞게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있을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바람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장이 정신의 기술자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시공사,

또국가발전을우선으로공정성및사회정의의실현

을노력하는발주처의부단한노력으로이루어질

수있다고생각한다.

8 | 제143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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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분야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로정책과 내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관리기관 간 각종 사업을

공유·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 도로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해외진출 정책의

추진을 꾀하고 있다.

이번 호의 Special Interview에서는 강희업 도로정책과장을 만나 현재 도로정책 이슈 및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들어 보았다.

1. 현재 도로정책과의주요추진사항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 도로정책과는‘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 ‘첨단도로시스템 구축’, ‘도로분야 해외

진출지원’, ‘도로관리기관간협력활성화’를목표로역량을집중하고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에 부응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교통예보서비스

제공, 고속도로-대중교통환승센터개소를통해도로를이용하는국민들의불편을해소할수있도록

생활밀착형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강 희 업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 슈 와 사 람

Special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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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하고미래도로에대한비전을제시하여도로가단순토목에국한된

사업이 아닌 다른 분야와 융·복합된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복합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적극추진할예정입니다.

도로분야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세계각국과의긴밀한협력과홍보, 도로전문가들의국제활동

지원을하고있으며, 각국정부기관과의네트워크를강화하여우리기업의해외시장진출도적극돕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 유망국을 선정하여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이해외진출에도움을줄수있는맞춤형지원방안을수립하고있습니다.

2. 요즈음 이슈사항인자율주행도로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첨단도로 기술개발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20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시작

하였습니다.

현재우리나라의 ITS 기술수준은세계적으로우위에있다는평가를듣고있으며, 이와관련된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교통정보 수집중심의 시스템에서 차량-차량, 차량-

시설간의양방향통신을통해차량간격, 노면상태등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해안전성을확보

하는 교통체계인 C-ITS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가 스마트하이웨이사업을

통해이뤄졌습니다. 그간축적된첨단도로기술을바탕으로타부처및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를

구축하고지속적인연구개발을수행하여 2020년에는자율주행도로선도국가로서자리매김할계획

입니다.

3. 도로산업의해외진출을위해추진하고있는사항이있는지요?

점점 어려워지는 도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도로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와 연계해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개최를

발판으로국제사회에우리도로기술을적극홍보하고해외시장진출을도울수있도록다양한정책

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특히, 도로분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PIARC, REAAA, IRF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KOTRA, KOICA, 금융기관, 타부처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현재시행중인 7개 국가와의도로협력회의를점차확대하여정부간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

할 예정이며, 우리기업과 해외 발주처와의 1:1 상담 및 간담회를 통해 수주 지원에 적극 도움이

| 제143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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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

해외시장진출에결실을맺기위해서는도로분야현장에서땀흘리고계신산업계의적극적참여가

절실합니다. 정부와기업과한마음이돼현재의도로산업전반의어려움을이겨나가야하겠습니다.

4. 도로관리기관간의소통과협력을통해기대하고있는것은무엇입니까?

우리 과에서는 도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작년 7월‘도로교통협의회’를 출범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로협회가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도로

담당국장으로구성된이사회아래에정책, 기술, 국제협력의3개분과를구성·운영하고있고, 간사는

도로정책과장인제가담당하고있습니다. 협의회는작년8월부터지속적인회의를개최하였고, 중요

안건은정책연구를추진하여도로관리기관간의소통채널로자리매김함과동시에실효성도확보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에 발생하는 구상권 소송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한방안, 미래도로를준비하기위해자율주행도로, 스마트톨링, 지하도로등선도기술에

대해활발한논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또한각기관담당자들이도로유휴부지활용을도모하기위해유휴지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이를활용한다면도로수익창출및기관재정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협의회는약 200여개의기초지방자치단체도참여할수있도록확대할계획이며, 협의회활동이도로

관리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지자체등도로관리기관의새로운가치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

정부에서도적극지원할계획입니다.

5. 마지막으로하실말씀을부탁드립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건설업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이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기여해왔지만이제는새로운아이디어와패러다임으로전환할때입니다. 특히미래도로산업에

대비하고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인력육성정책지원이크게요구될것으로보입니다.

우리 도로정책과에서도 관련분야 종사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들에게는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도로정책을 추진해 나가

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ecial Interview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공공시설

물이다. 이는 민간의 자율

적인 활동만으로는 효율적

으로 설치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설치하거나민간이정부지원을받아설치하되

도시전체의 발전과 타 시설물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하는법정도시계획에의하여설치되는

물리적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인의 토지위에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당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될 때까지 도시

계획시설 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시행을어렵게하는변경을해서는안된다

는내용의‘변경금지의무’를토지소유자에게부과

하고있다. 도시계획시설의지정으로인하여당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

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경우, 원칙적으로사회적제약의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따라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1999.10.21).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모두 시행하기에는 재원조달

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오래전에 계획된 도시

계획시설을그대로방치할수는없는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해소방안을마련해두고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제도이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고시된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그고시

일부터20년이지날때까지그시설의설치에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

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기산일은 3가지로 정하고 있다. 하나는 2000년

7월 1일이전에결정·고시된도시계획시설의기산

일은 2000년 7월 1일이다. 이는 실효제도가 도입

된 법률의 시행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서이다.

또 다른 하나는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그 도시계획시설

의결정·고시일이기산일이된다. 나머지하나는

2003년1월1일현재당시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

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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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어떻게처리하여야할까?

김 영 우

한국도로협회상임부회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도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시설에대한시설부지의매수청구및결정의

실효에관한결정·고시일의기산일은 2003년 1월

1일로 한다(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2항). 이는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던「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

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국토계획법」이 시행

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의회해제

권고제도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

부터20년이지날때까지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

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

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가 시행

되고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고시일부터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장

에게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국토계획

법 제48조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

과의연관성, 단계별집행계획, 교통, 환경및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 권고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

정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더라도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를지방의회에소명한경우에는해제하지않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공급이라는두가지목적이조화를이루도록

하고있다.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는「도시계획

법」개정(시행 2000.7.1)을 통하여 매수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

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제도이다. 매수절차는

매수청구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매수여부

를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

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내에매수하여야한다. 만약매수청구를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이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과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매수

13www.k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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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한

금액을산술평균한값으로매수가격을정하게된다

(국토계획법제47조제4항).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

도록하고있다(국토계획법제34조제2항).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도시계획시설결정의고시일

부터 10년이내에그도시계획시설의설치에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단계

별 집행계획(1단계 1∼3년차, 2-1단계 4∼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

효시까지집행계획이없는경우에는그도시계획

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부지에서는 타 용도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등토지소유주의재산권에대한제약이

발생하며, 사업시행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해제

신청제’를 도입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

시설을조속히해제하게하려는것이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안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

할수있다.  

또한 해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

계획시설결정이해제되지않는등특별한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의해제심사를신청할수있다. 해제심사

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해제를권고할수있으며, 해제를권고받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국토

계획법제48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해 사인의 토지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현저한재산적손실이발행하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이에대한보상을하여야

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 보상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를 한꺼번에

마련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이에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권을 확대하기 위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 매수청구

제도와 해제권고제도, 해제신청제 등이 도입되어

있다.

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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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재생과도로정비사업의필요성

1990년대초반부터조성된 4차로국도는이동기능

중심의 양적확충 관점에서 추진되어 통과지역

주민에게소음, 대기오염등생활환경피해를발생

시키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1991

∼2014년에 처리된 민원 중 85%가 소음·진동

관련민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접수된소음피해

와관련된고충민원은 2008년 515건에서 2009년

477건, 2010년에는 620건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경제성위주의건설은열악한기하구조

와과다한비탈면의발생, 구조물위주의보강공법

적용으로 도로이용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초래

하고 있다. 한편, 현재 공용중인 4차로 간선도로

는 도로계획의 목표년도인 공용기간 20년을 경과

하여주변의도시화에따라연도토지이용조건이

변화하여통과지역의주변여건변화에부응이필요

하며, 현실적으로주거지역과상업지역을이용하는

차량의진출입과보행자의혼재로교통지체와통과

교통에따른폐해가발생되고있다.

이러한 노후인프라의 개선으로 도로·교통환경의

질적수준을확보하고, 생활환경보전관점의친환경,

경관, 그린네트워크, 인간중심의 개념을 도입한

도로재생과 도로정비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있으므로기존의도로를효율적으로활용하여

인간중심적 가로환경을 형성하고 도로공학의 기술

기반에 경관, 환경, 안전, 문화, 교통정온화 등을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도로의 가치를 제고하는

효율적이고경제적인도로재생개념의투자로지속

가능한도로를확보하는방안에대한공감대형성

이시급한실정이다.

2. 도로재생과도로정비사업의개념과사례

2.1 도로재생(도로정비사업)의 개념

「도로재생」은노후된도로를재정비하고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관, 환경,

안전, 문화, 디자인, 교통정온화 등을 유기적으로

정책 2 

도로재생과 도로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손 원 표

(주)삼호교통기술원
기술연구소장

노 관 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 민 태

동부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책임연구원

유 정 도

동부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선임연구원



16 | 제143호 | 2016

접목시키는기술로정의할수있으며, 기존의「선적

개념」에서「면적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도로확장·신설에의한용량증대, 서비스수준확보

관점에서탈피하여연도의다양한요구, 지역특성·

연도특성·이용특성과 사회특성 등을 반영하여

「삶의 질」향상과 자연환경과 조화, 도로용량 확보,

주행안전성확보, 쾌적한경관확보관점에서접근

해야한다.

2.2 해외사례

일본에서는 전국가로사업촉진협의회가 주관하여

“전국가로사업콘테스트”를통해기존도로의기능

개선과 가로경관정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일본

전역에 북해도에서 오끼나와까지 10개 지역으로

구성된 풍경가도협의회를 주체로 전국적으로 풍경

가도사업을시행하고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도시지역의

경우 도로재생사업에 있어 예술과 경관을 접목한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 및 교차로를 계획하는 등

다각적인분야가접목된융합적관점에서추진되고

있는것은우리가주목해야할부분이다.

2.3 국내사례

2007년에 수립된‘경관도로 조성 기본계획’을

계기로 하여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따라 개설된

국도변의환경을정비하여자전거도로및보행로를

조성하고, 차폐식재로경관개선을도모하여운전자

의 심리적 안정감과 지역주민 및 생태형·레저형

관광객에 친환경 공간을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화하는 사업의 국제현상

공모를진행하였고“7017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

협소한 보·차도와 가공선의 정비 (일본의 사례)

정비전 정비후

▶

횡단면 정비·수변도로의 연도환경 정비 (국도46호선, 남양주시 구간)

정비전 정비후

▶

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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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을진행하고있다.

부산시에서도 도로재생의 시범사례로 일제강점기

와한국전쟁과정에서형성된근·현대사적역사적

산물인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역의 역사·

문화·자연경관등기존자원을활용한“마을종합

재생 프로젝트“를 총사업비 1,500억 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등 노후인프라에 대한 리모델링

관점의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3. 국토교통부의추진현황

국토교통부의 2015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대형

SOC 노후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로방침을설정

하고, SOC 시설의노후화에적극대응하여「사회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적정한 성능까지 고려하고

SOC 분야에민간역량의활용을확대하기로하였다.

현재 30년이상경과한대형SOC는 10% 비율이나

향후 10년간 2배이상(21.5%) 급증할것으로전망

되고있으며, 노후고속도로시설개량사업에도처음

으로민간투자를유치(중부선및영동선시범사업,

총 4,600억원) 하는등안전산업분야에투자확대

를유도하고있다.

또한, 생활공간주변의휴식공간을확충하고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조성사업도 확대하기로

하여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폐선부지를 활용한

철도역사공원, 자전거도로등다양한주민친화적

공간을조성하고(’15. 12, 사업협약체결) 주민주도

형경관형성을위한‘경관협정제도’의적용을확대

하고 전문가 지원 등 국토경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 현재는기존도로에대한유지보수가도로

포장 정비 및 구조물 위주의 보강으로 한정되어

있는한계성을가지고있으며, 2015년도국토교통부

의도로부문예산을분석하면도로유지보수비용

4,776억원중시설비는4,239억원으로약90%의

비율이며 내용적으로는 도로포장 정비, 낙석 및

산사태위험지구정비, 배수시설개선, 설해대책비

등 시설물 위주의 보강으로 투자되어 도로신설·

확장에의한용량증대, 서비스수준확보관점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지역특성·연도특성·이용특성,

사회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4. 추진방향

먼저, 패러다임전환의관점에서단편적인경제성

위주의 건설에서 노후화된 기존도로의 정비 및

지역문화, 환경, 경관 및 안전이 반영된 도로재생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표 1> 도로부문 예산 분석(국토부, 2015년)

구 분

* 2015년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예산

- 고속도로·국도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여 공사중인 주요 간선도로망의 조기 구축

- SOC의 성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철도 등의 유지보수 비용

- 노후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철도건널목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

예산 (억원)

90,173

고속도로(21개) : 14,611

국 도(222개) : 36,511

4,776 시설비 : 4,239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 4,459

일반철도 개량 : 4,194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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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존도로를 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존도로확장및신설사업보다적은비용으로큰

효과를누릴수있다.

두 번째, 도로건설·관리계획의 활성화 관점에서

현재 도로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군단위

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도로건설·관리

계획(舊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노선별로 수립

하여활성화할필요가있다. 하천의경우하천기본

계획(舊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천별로 수립하고

있으며 (소하천의경우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하천대장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 등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을 도로분야에서 참고하여 벤치

마킹할필요성이있다.

세번째, 도로재생법제정및관련조직을신설하여

단순히 노후시설물 점검의 개념에서 벗어나 노후

도로 환경분석 및 DB를 구축하고,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환경·사회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도로재생 추진체제 및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도시재생과」와 비교되는 가칭

「도로재생과」를 신설하고 운영하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수행해야할필요성이있다.

국도1호선 훈련소구간 도로현황

훈련소 입구 좁은 보도폭

훈련소 주변 열악한 보도환경시범사업구간의 위치도와 현황

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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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정비시범사업사례(국도1호선육군

훈련소구간가로정비)

5.1 국도1호선 육군 훈련소구간

논산시 연무읍 구간에 위치한 대상지역은 동산

교차로~황화교차로3km 구간으로서육군훈련소

구간의 국도1호선 일평균 교통량이 14,109대이고

연무대 육군훈련소와 입영심사대는 국도1호선

좌우측에 1km 정도이격되어위치하고있다.

사업대상구간의 도로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1주일

가운데 3일 동안 월(입대), 수(면회), 목(입대) 첨두

시 차량과 보행교통량의 급증으로 혼잡하여 차량

과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도의

폭이 협소하고, 평탄성이 불량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최근 연무읍 지역주민 300여명이 확장

요청 민원(、14. 9)을 제기하여 2개 차로 확장계획

(570억)을「국도 병목지점 개선 6단계(、18~、22)

사업」에반영하는것을계획하고있다.

본 구간의 국도1호선 4차로 계획 당시 횡단면구

성을 분석하면 길어깨 폭이 B=1.5m로 현재

B=2.0m보다 좁게 적용되었으며, B=1.5m인 길

어깨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 양쪽으로 계획되는

경계석폭원(0.25m X 2 = 0.5m)을 제외하면실

제 보도블록이 포설되는 폭원은 B=1.0m에 불과

하여 보행자의 양방향 교행에 필요한 최소값인

B=1.5m에 미달되어 입영장병과 면회객들이 집

중되는 첨두시에는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와 차

량과 보행자들로 극심한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5.2 단계별 도로정비 시행방안 비교

대상구간에 대해 기존도로 구간의 교통량을 감한

할 때,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단순 확장보다는 도

로이용자와 훈련소 방문객, 입영장병,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도로정

비사업에대해비교·분석하였다.

육군훈련소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단순확장

할 경우 5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단기 및

중기로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100억원 내

에서사업시행이가능할것으로분석되며, 중장기

가로환경개선으로쾌적한보행환경의조성이가능

<표 2> 기존도로 확장과 도로정비사업의 비교

●도로확장(4차로→6차로)

●국도 병목지점 개선 6단계

(’18~’22)사업 요청 예정

●차로수 확장으로 교통정체 해소

(첨두시)

●사업비 과다
●확장공사시도로이용자불편초래

●사업비 저렴 및 단기간 내 사업시행 가능
●도로이용자 및 보행자 위주 정비로 만족도 증가

●교통량 급증시 교통정체 해소 미흡
●중단기사업시행이후에도장기사업지속적요구시민원과사업비관점

부담가중

개 요

구 분 기존도로 확장시(장기)
단 기 중 기

도로정비사업시

사업비

장 점

단 점

570억 원 5억 원 70억 원

●입영심사대 지역 죽평 보도육교

연장설치(L=30m)

● 입영심사대지역안전펜스설치

(L=250m)

●보도 확장 및 정비

(L=100m, B=1.5m→2.5m)

●자전거 도로 건설(L=7.7km)

●연무대~입영심사대 보행환경

정비(L=1km)

●훈련소 구간(L=3km) 가로정비

(국방과 젊음의 상징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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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지역의랜드마크조성으로지역경제의활성화

를도모할수있는장점이있다. 

6. 파급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도로정비사업(도로재생)을 정책

적 차원에서 수용하여 도로부문에 적용할 경우,

복합적·유기적측면에서볼때기존의노후된도로

는부분보수하거나확장하는개념일변도였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도로재생과 도로정비사업

의도입으로도로시설에경관가치와환경가치등이

복합적으로 도입되어 기능성과 안전성, 경제성은

물론 환경성과 경관성, 미학성을 두루 갖춘 품격

있는도로의구현이가능하며, 정부와여러지자체

에서시행하고있는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도로

재생의 개념과 설계가 도입될 경우 지속가능하고

다양성을갖춘녹색도로의확산이가속화될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프랑스의 프롬나드

플랑테, 부산의 산복도로 재생사업처럼 노후된

사회기반시설의 재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소득증대와 관광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폐쇄된 틀에서 벗어나

노후인프라 개선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

의도입과확산으로새로운미래가치를창출할수

있을것이다.

육군훈련소 진입도로 경관조성
알림막

국도1호선 안녕고개 구간의 보도를 정비하고 쉼터에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비석을 설치하는 등 도로환경을 정비하여 도로이용자들이 쉼터
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운전중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통과하는 지역의
도로문화를 느끼고 주변경관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범 사례임

현 황

쾌적한 도로횡단면 구성
(단기 개선)

개선도

확장된 보도와 식생옹벽과
띠녹지가 설치된 환경시설대

도로정비상태

보행동선 단절구간의
보행로 연결

안전지대에 설치된 녹지교통섬

도로정비상태

좁은 폭 띠녹지와 길어깨 식재

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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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편한진실(일본의

보도블록)

보도블록이 엉성하게 시공

되어 있거나, 깨지고 움푹

파여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

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더욱이 몸이 불편한 교통약

자에게는 보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육체적으로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내 마음을 정작

불편하게만드는것은따로있다. 

필자는 보도블록 한 번 잘 깔아 보자는 의지로 1

년에 한 번씩 일본을 다녀오곤 한다. 불편한 마음

은 공항에서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집 또는 건물 밖을 나서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 어디인가? 보도블록이라는 답변에

대해토를달사람은아마없을것이다. 일본을방

문하는외국인입장이었던나역시도공항밖으로

나가니 일본의 보도블록과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

어졌다. 우리나라에서‘대충대충’, ‘빨리빨리’의

표본인 보도블록이 그 곳에서는 너무나 꼼꼼하고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본 내 마음이

내내불편했다. 아마도열등감과창피함에서비롯

된불편함이었을것이다. 

불편함과 함께 밀려오는 또 다른 감정이 있다. 그

건‘화’였다. 우리는 왜 이까짓 보도블록도 하나

제대로 못 까는 것인지에 대한 원망 섞인 감정의

‘화’이다. 이 감정 역시도 불편한 마음에서 비롯

된 자격지심일 것이다. 그래도 어렵게 현해탄을

건너 왔으니 불편한 마음과 화는 잠시 누그려 트

리고뭐라도하나배워가자는자세로탐방을시작

하게 된다. 낯선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찾게 되는

가장 높은 타워, 가장 유명한 관광지 또는 맛집은

나에게 있어 관심사항이 아니다. 오로지 바닥만

쳐다보게 되는 이 직업병은 결국 목 디스크 까지

유발(?)시키게 되었지만, 지금도 어느 도시를 가

든시선은언제나바닥을향해고정되어있다. 

123층짜리 빌딩을 건설하고 인공위성 나로호를

발사할수있는역량을가진자랑스런우리나라이

지만,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깔지 못하는 나라이

기도 하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더 높은 빌딩을

건설하고 더 멋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다.

하지만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깔지 못하는 한 세

월호 같은 인재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세월호 사고’와

‘대충대충 보도블록’모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

정책 3 

보도블록은죄가없다(2)

박 대 근

서울시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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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됐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

을것이다.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서든 남에

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훈계한다고

한다. 대충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은 결국 이용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일본에서는절대허투루시공하지않는다.

남에게절대지지말라고가르치는우리나라부모

들의자녀교육관은결국나의이윤을극대화하면

된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저질 시공, 불

량시공을낳게된것이리라.

교육 탓만 하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는환경과도무관하지않기때문이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

에지진이많다. 우리나라에서는다행스럽게도일

본보다발생량도적고강도도약한지진이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환경 차이 때문에 고층건물 또는

대형토목구조물건설시우리나라와일본의내진

설계는 등급과 적용시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지진빈도및강도차이에따라일본

에비해다소완화된우리나라의내진설계는대단

히합리적이고과학적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지리적환경적장애가있는일본인들은고

층빌딩,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만 지진에 대한 대

비를 하지 않는다.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기

본을 지킬 것을 적극 강조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도블록이다. 우리

나라에서보도블록을일컬을때종종사용되는말

이 있다. 바로‘그깟 보도블록’이다. 하찮은 것으

로 여겨도 되고 조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억양

을 가진‘그깟’이라는 수식어가 보도블록을 꾸며

주고 있으니 보도블록을 예우해 주면 왠지 바보

취급을받을것만같다.

다시일본보도블록이다. 일본인들은심지어지진

이의해벌어지고망가진보도블록을복구하기전

에 직접 상태 조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여 향후

대책을논의하기도한다. 분명원인은지진이라는

천재지변에 있지만, 지진 탓만 하지 않고 지진에

도 버틸 수 있는 보도블록을 개발하고 더 튼튼하

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앞으로 발생될 지

진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7차례의 일본 방문이 있었다. 앞서 3번

은 아스팔트 포장 견학을 목적으로, 그 후 4번은

보도블록 포장에 대한 시찰을 목적으로 다녀오게

됐다. 아스팔트 포장은 차치하고 보도블록 잘 깐

다고소문난일본을방문했던기억만을떠올려본

다. 방문시찍었던현장사진과수집자료, 그리고

만났던사람들의명함을가지고말이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 인터로킹 블록포장 피해조사서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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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의보도블록(1)

2008년 봄. 일본의 보도블록을 보기위한 첫 방문

이다. 「보행환경개선을위한선진기술습득및제

도 연수」라는 거창한 목표로 시작된 출장길이었

다. 오사카, 나고야, 교토, 가가와현등혼슈지역과

시코쿠지역을쉴틈없이돌아다니는일정이었다.

나름 사전 준비를 한 덕에 출장 내내 매일 2~3회

의 미팅, 양손에 들기도 벅찬 양의 자료수집과 현

장시찰이병행되었다. 여행을위해특별히구매한

DSLR 카메라의 메모리가 보도블록 사진으로 가

득차서현지에서메모리를추가적으로구매하기도

하고, 그래도부족한공간은비교적덜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진들을 지우기까지 하면서 담고 싶은

장면들을담았다. 현지에서수집한자료또한너무

방대하여 일행끼리 여행 가방에 나눠 담아야 수하

물추가요금을내지않을수있었다. 

가방에 가득담긴 자료와 카메라를 바라보며 느낀

뿌듯함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서울로 돌아

가 일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지침을 만

들기만 하면 서울시 보도블록이 틀림없이 달라지

리라는 희망 가득한 상상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상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래바닥에 성

을 쌓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우리일행 모두 선

진기술 벤치마킹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피하기 어

려웠던실수였다.  

하지만, 출장 연수의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

다. 단기적인효과는기대이상이었다. 첫일본보

도블록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기가 무섭게 출장결

과 보고자료를 작성한 후 시장단 앞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 보고를준비했던우리가예상했던최

상의 시나리오는‘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 하라’는 시장 지시였다. 하지만 보

고를 들은 서울시장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시

직원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보도블록 포장 유지관

리를 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관련 부서 직원들도

모두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서울거리

르네상스, 디자인서울거리등르네상스와디자인

열풍이 불고 있었다. 그 후로는 순풍에 돛 단 듯

모든게순조롭게진행되었다. 100명에가까운서

울시및 25개자치구공무원들이서울거리에르네

상스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일본, 호주, 영국, 미

국 등지로 흩어져 시찰을 하고 돌아왔다. 역시 듣

는 것 보다는 보는 것, 보는 것 보다는 체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선진국에서 보고 배운 것

들이 보도블록 설계, 시공, 재료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 지고, 그 정책이 바로 일선현장

에서 이행되는 선순환 구조로 빨리 정착된 것이

다. 마치 지금까지 요령을 몰라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실제

시공품질이향상되더라는것이다. 

정교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알려준 교육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2)

구조물 주변 정밀시공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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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있지만실제현장에서잘시공하는지를검

사하는확인절차와그에따라잘못된현장에대하

여는시정지시를하는등감시조치가병행되었기

때문에나타난결과이기도했다.

하지만 해외 연수를‘겉보기’(블록의 마무리 시공

상태)에만치중한결과는곧나타나기시작했다. 보

도블록이토목의기초이자기본이라면, 보도블록의

기초는 보도블록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모래(잔골

재), 기층골재(굵은 골재) 그리고 보도블록과 보도

블록사이에채우는줄눈모래이다. 이 기초를등한

시 하고 모양에만 치중하여 보도블록을 정교하게

절단하여깔았던것이다. 사상누각이따로없었다. 

사상누각보도블록에설상가상으로서울거리르네

상스 사업이 좌초되는 위기가 찾아왔다. 2008년

부터시작된서울거리르네상스사업은당초 10년

을 목표로 하는 장기 사업이었지만 시의회의 반대

로3년짜리단기사업으로전락하고말았다. 2010년

7월 오세훈서울시장이재선에당선되었지만, 시의

회가여소야대형국으로뒤바뀌면서토건사업이라

비난받던 사업 예산이 줄줄이 취소되고 복지예산

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보도블록은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예산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찾아

왔다. 당선 직후, 무상급식, 보편적복지를반대한

서울시장이 이를 시민에게 묻는 주민투표 시행한

것이다. 주민투표 참여율 미달로 투표결과는 확인

도해보지도못한채2011년 10월 26일서울시장

보궐선거가치러졌고, 시민운동의리더였던박원순

호가새롭게출범하게된것이다. 

좌초될 뻔 했던 도로르네상스팀(서울시 보도관리

업무를총괄했던팀으로도로관리과의여러팀중

하나)은박원순시장입성으로‘팀’에서‘과’로위

상이 올라가게 되었다(2012년 9월). 심지어 보도

블록혁신단이라는 조직에 보도블록혁신단장이라

는직위까지만들어핵심사업대상이되었다.

자료수집이취미이고일하기를즐기는일중독자

였고, 주로 걷는 게 운동인 그가 시장이 되었다.

시장 취임 후 부서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간 축

적된자료와경험이내공의힘으로작용하여업무

지시사항이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보도

블록 관련 업무는 한시도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관심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시장이 되기 전, 보

행자친화적인거리를만들겠다는공약사항, 그리

고 취임 후 한 번 깔면 100년이 가는 보도블록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사항은 필자가 몸담고 있었던

팀에서반드시풀어야하는숙제였다. 

숙제해결을위해서는잘기획되고시행이가능한

보고서가필요했다. 하지만, 보고서를만들어정책

을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시장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수십

번의 회의와 보고, 후속 수정작업이 반복되었다.

이 기자설명회에서 탄생된 사업이 바로 보도블록

10계명1) 이다. 보도블록 10계명은 시장 취임직후

인 2011년 10월부터시작하여무려 6개월동안고

1) 60년보도의관행을깨겠다는취지아래만들어진보도블록에관한열개의개선사항으로, 2012년 4월25일시장의기자단발표를기점으로해서

총열개의보도블록에관한개선안이선포되었고이를실행해나가며서울시의보도환경을정비하겠다는내용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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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며 준비했던 보고서였으니 얼마나 많은 수정

작업이 이루어 졌겠는가. 이만하면 됐다 싶어 보

고서를 시장님 앞에 놓을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고 돌아와야만 했다. 이 정도 계획서로 일본 수

준의 보도블록을 만들 수 있겠냐는 핀잔과 함께

말이다. 

‘도쿄에 직접 가서 보도블록(정밀시공)을 보시고

오라. 이렇게해서는일본을못따라갑니다.’

“보행자친화적(Pedestrian Friendly) 도로, 자전

거 도로 등 해외사례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

요합니다. 요코하마사례를참고하세요.”

결국은두가지말도시장지시사항이되고말았다. 

두번째일본연수의기회는바로이렇게찾아왔다. 

10. 일본의보도블록(2)

2012년 3월 29일.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

진을위한공무국외출장”길에올랐다. 2008년 4

월방문이후두번째일본방문이다. 

이번 출장은 지난 방문에서 했던 실수(거리 시찰)

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보도 유지관리

기관(부서) 미팅 위주로 일정을 조율했다. 출국 2

개월 전부터 방문하고 싶은 도시 및 기관의 담당

자와사전접촉을시도하고초대를받기까지지속

적인 이메일 교환이 이루어 졌다. 그들로부터 초

대를 받기까지 필요한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우리의방문의도, 우리가알고자하는것, 반대로

그들이 제공했으면 하는 것 등 사전 준비절차가

쉽지않았다. 자의반타의반철저한준비로인해

출장 내내 별다른 사고 없이 사전에 조율된 데로

순조롭게진행되었다.  

공식적인 방문기관은 도쿄도청 건설국 도로관리

부, 요코하마시청 도로국과 도시디자인실, 그리고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업체의 공장이며, 기관방문

에 이어 각 기관 담당자로부터 다양한 환경으로

가꾸어진보도블록시공현장을안내받았다. 

지난 일본 방문 시에는 깨끗하게 잘 정돈된 거리,

정교하게 잘 시공된 보도블록을 보고 놀랐다면,

이번방문은일본인의손님접대매너와장인정신

에매료되었다고할수있다. 

우리 일행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스스로를 국빈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흐

트러짐없는깍듯한인사, 딱맞게잘짜여진미팅

일정과장소, 우리측사전질문자료에따른담당

실무자의전원참석, 질문에따른친절하고솔직한

답변 등 하나 하나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

방문객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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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여러가지질문중우문현답몇가지를소개

해볼까한다. 

질문1) 일본에서는 보도블록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업체에게어떤불이익을주는가?

답변 1) 보도블록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없다. 다만, 예상치못한파손(침하등)

이 발생 할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즉시

원상복구한다.

질문 2) 보도에차가올라타거나불법주차를했을

때범칙금이얼마나되는가? 

답변 2)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에 차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올라탄다면 벌금이 아마도 50만 원

이상은될것이다. 하지만한번도부과해

본적은없다.

일본에서부실시공은있을수없다는그들의결연

한 표정, 사람이 이용하는 보도에 자동차가 아무

렇지도 않게 올라간다는 서울의 현실이 무척이나

신기하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게 아닌

가. 그들을 표정을 보고 있노라니 열등감과 부끄

러움을감출수없었다.

이번 출장 중 가장 흥미로웠던 기억은 예정된 일

정에 없었던 현장 방문이었다. 오전 기관 방문을

마치고 다른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차창 밖에

보도블록 공사 현장이 포착된 것이다. 당초 방문

예정이던 기관에서의 미팅시간을 절반으로 줄이

고(사실 미팅 내내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기억

이희미하다), 오던길을재촉하여돌아가그현장

에 당도하였다. 허락도 없이 불쑥 현장을 방문한

상황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큰 어려움 없이 현장

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다만,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불편을초래하는경우, 우리의행동은

여지없이제지당하곤했다. 

‘장인정신’과‘안전’,  

공사장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모습이다. 대충대충

해도 될 법한 일들에 정성을 보인다. 저렇게 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하지만 물어봐도

대답은 노코멘트, 그들은 묵묵히 자기 일만 열심

히했다. 사전약속이없었기때문인걸알기에우

리는눈치만보면서이리저리왔다갔다카메라셔

터만열심히눌러댈수밖에없었다.

무릎을 꿇고 보도블록을 재단하는 기능공들의 모

습은매우신선한충격으로다가왔다. 

마치건축사가멋진건물을설계하는듯집중력과

열정이 그들의 얼굴표정과 자세에서 엿보였던 것

이다. 그들은 단순히 보도블록을 적당히 잘라서

대충 끼워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

록을 섬세하게 재단하고 때로는 조각가처럼 갈아

내기도 하면서, 마치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팔기라도 할 것 같은 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설치된 보도블록. 정말

일본 블록포장 기능공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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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이상갈것같다는확신이자연스레든다.

공사장주변안전관리분야에서도우리가전혀생

각지 못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지금은 서울

시에서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제도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보행안전도우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

들의 깔끔한 옷차림새, 자신감 있는 몸짓 그리고

자부심 가득한 표정을 보라. 이들은 공사장 주변

을통행하는시민들에게안전을책임져주는안전

도우미들이다.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지 않는다. 오로지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

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안전펜스, 보행안내판등안전시설을점

검하고,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가통행시에는보행자와동반하는역할을수행한

다. 오로지 보도블록 시공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을 배우러 왔던 우리 일행은 이 분들의 바쁜 몸동

작과 진지한 표정으로부터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11. 보행안전도우미2)

일본 방문기는 잠시 접어두고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내용을좀더언급하고자한다.

서울시는공사로인해기존보도의통행이불가하

여차도또는축소된보도공간에조성된임시보행

로의 연장이 10m 이상일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제도적으로의무화하고있다. 

2012년 초. 박원순 서울시장은“보도(步道)는 행

정의 쇼윈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서

울에서는 1년에 10,0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공사

가 보도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공사가 벌어지는

장소는매일시민들이오고가는보도이다. 그러다

보니보도공사장의관리수준만살펴봐도그도시

의 행정력이 어떤지를 판가름 할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보행

안전도우미는시민안전과시민불편최소화를위

해탄생한것이다.

보행안전 도우미는 오로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을 위한 역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지 못

2)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양동열이사장의도움으로작성

일본 보행안전 도우미(2)

일본 보행안전 도우미(1)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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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현실은어떨까? 2012년

보행안전도우미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난 현실은

이렇다.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도우미 복장부터 시작하여 역할까지 대부분 원칙

을 지키지 않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보행

안전도우미가 아니라 작업 인부였다. 인부로서의

품 삵과 보행안전도우미로서의 품 삵을 이중으로

받고있는멀티플레이어(?)였다. 이중으로지급된

품삵이어디로지급됐는지짐작은가지만아무도

알려 하지 않는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상황이었으니, 고양이를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

다. 고양이를 믿고 맡긴 생선가게 주인이 팔을 걷

어 부치고 직접 장사를 하든, 생선보다는 가게 매

출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좀더극단적인방법도있다. 아예가게문을닫아

버리는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보행안전도우미무용론을주장

하고싶진않다. 도로공사장주변을지나가는시민

이 알아서 피해 다녀야만 했던 과거가 옳다는 게

아니라는것이다. 다만, 정해진원칙과규정이지켜

지지않고있는현실이안타깝고, 지키지않는모습

을 관망하고, 때론 외면하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화가날뿐이다. 

잘못 이행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했지만, 피

교육자에게교육은그저잠시일손을놓고부족한

잠을 청하는 기회였고, 점검의 효과는 그 때 잠시

뿐인지라개선의가능성이보이지않았다. 

그래서 꺼내 든 카드가 있다. 보행안전도우미 양

성전문교육기관을개설하여교육을이수한자만

이 보도공사장에 배치되도록 추진하는 일이었다.

기존에 있는 여러 안전 관련 교육기관을 수소문

해보았지만, 교육수요에대한불확실성, 낮은채

산성 등으로 교육개설에 부담을 느껴 쉽지 않았

다. 비록교육전문기관은아니지만, 본교육에대

한 배경, 필요성,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의지

가 높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하 협동

조합)과 협의하여 교육 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

었다. 이 협동조합은 2013년에 서울형 뉴딜일자

리 사업에 참여한 보도블록 보수원3)이 주체가 되

어 설립되었다. 보도블록 보수원들은 그 해 12월

서울의 보행안전도우미
(잘못 활용된 사례-무늬만 보행안전도우미)

3) 훼손된보도블록신속정비하거나보도포장상태를조사하는역할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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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근로계약이 마감되어 일자리가 단절되게 되

어 대부분 실직자가 될 처지였다. 또한 건설 노동

을수행하기에는연령대가높거나여성이많아숙

련도가 떨어져 예상했던 작업성과가 나타나지 않

는문제점이있었다.

생계를위한일자리가절실했던분들, 그저소일거

리를찾던분들, 자식학원비라도마련하려고오신

분들등처한상황이다양한사람들이있었지만그

중에서제2 인생설계를꿈꾸는몇몇분들이눈에

띄어협동조합설립을제안하게된것이다.

나를비롯한우리팀직원들이공무원신분으로그

분들을 돕기가 쉽지 않았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 때마침 협동조합 설립을 도울 수 있는 컨

설팅 회사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서울시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모르는 시청직원은 간첩이

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받던 사업이었으니, 컨설

팅 지원은 쉽게 성사되었다. 공사장 주변 시민의

통행 안전에 기여하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양성하

고교육시킨다는명분은누가들어도타당했던것

이다.

물론 협동조합 법인설립까지의 과정 또한 순탄하

지 않았다.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관할 부서에 보

행안전도우미 전문 직무교육과 그 교육을 이수한

인적자원의 일자리 창출을 주 사업목표로 제시한

사업계획서를쉽게인정받지못함때문이었다. 사

업승인심사업무를담당했던담당관들에게‘보행

안전도우미’라는용어자체가너무나생소하게여

겨졌던게이유였을것이다. 이런상황은 1차사업

승인을내리는사업장소재지관할구청뿐만아니

라 법인설립 조건을 심사하는 법원과 최종적으로

영업행위의 자격을 부여 하는 국세청도 마찬가지

였다. 당시 협동조합의 임원진들은 이구동성“공

공기관 정책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공조 서비스를

수행한다는취지에대해무슨의문성이그리도많

을까. 각 기관에 사업별 분류업종 해석에 대한 전

문지식인의부족과공익성을감안한사업승인심

보행안전도우미 활동 현황

보행안전도우미 홍보물 일부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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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대한기준이지나치게심할정도여서안타깝

다”고 입을 모았다. 협동조합 임원진이 당시 이렇

게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서울시

와 체결한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수행을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했을 그들의 입장이 다급해서였

을 것이며, 각 관할 관청에서는 공익을 앞세운 사

업체들의부실이심해지던당시의시장환경을고

려해 당연히 까다로운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에 사

업자등록을 필하게 되며 5월 7일 보행안전도우미

전문직무교육을실시하게되었다. 교육은교육신

청 수요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 5월 19일 75명의수료자가배출되

었으며, 교육 수료 누적 인원은 1,000명 이상이

된다. 

협동조합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이수자 대

상자 중 회원가입 희망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입회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

영하며 2014년 5월 제1기 교육이수자중 20명 정

도를 가입시켜 6월부터 10여명의 회원이 현장에

배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5월 현재까지의

등록회원은 350명정도가된다고한다. 앞에서직

무교육 이수자가 1000명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 350명 외에 나머지 650

명은 어디서 뭘 하는 것인가. 협동조합측에서 분

석한내용을인용하자면, 대다수의인원이도로포

장공사면허를소지한시공사의직영내지는하청

업체에소속된근로자라는것이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보행안전도우미가 본연의

역할을수행하지않고잡무등불필요한행위들을

하고있는주요원인은시공회사소속으로직무교

육을 이수한 450명의 근로자들이 시공회사의 잘

못된 인력운용 결과이다. 하루 평균 십여 개 현장

에배치하기시작한시행초기에비해 2015년 5월

현재는40~50개소의현장에배치되고있다. 초기

와 달리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

고 근무자 처우 및 운용 방식이 개선된 점이 많으

나, 아직도 현장감독이나 작업반장들로부터 직무

외에 요구사항을 거부하지 못하고 자재를 운반하

거나 시멘트를 배합하는 등 보행안전도우미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다.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보행안전도우미 역할과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자들이 아직 많은 까

닭이다. 물론 발주처에서이러한행위를근절시킬

목적으로단속을하고있지만, 부당행위근절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단속에 의한 수동적

변화보다 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공사장에서‘삽질하는 보행안전전도우미’의 모습

을더이상보고싶지않다.

(3회에계속)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정책 3 



「도로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제정(안)

●최근 도시권에 민자도로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하 부분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어 토지보상관련민원이 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이 기준은「도로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도로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

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

1) 보상 대상지역은 현황여건,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고층시가지(16층

이상), 중층시가지(11~15층), 저층시가지(4~10층), 주택지(3층 이하),

농지·임지로 구분함 <안 제3조>

2)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 40m, 중층시가지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

30m, 농지·임지 20m로 함 <안 제4조>

3) 보상대상 범위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범위로서,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 양측에 각각 0.5m를 더한 폭 이상으로 함 <안 제5조>

-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를

말함

- 보호층은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하단 깊이에 2차로 이하는 각각

6m, 3차로는 각각 6.5m, 4차로는 각각 7.0m, 개착구조물은 각각

0.5m를 합한 범위 이상을 말함

4)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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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사 1기술 1

자율협력주행지원을위한
도로기하구조연구*

1. 서론

최근첨단기술의발전으로운전자없이차량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 스스로

주변환경을인식하고위험을판단하여주행경로를

결정하며운전자의주행조작을최소화하여스스로

안전주행하는자동차로정의된다. 미국교통안전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stration)에서는 운전과정에 운전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5단계로 구분된 시나

리오를제시하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연구는 1980년대독일뮌헨대학

의Ernst Dickmanns 교수에의하여시작되었으며

현재에 와서는 국제적으로 자동차관련 산·학계

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010년에는 구글카가

등장하고 최근에는 2020년까지 자율협력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벤츠, 아우디, 볼보 등의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백정길

한국도로협회선임연구원

최장원

한국도로협회실장

활동
인지 제어 책임

운전자
단계 운전가용성

레벨0 : Non automated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

레벨1 : Automated assisted
운전자 운전자/자동차 운전자 ○

(단독 ADAS :a ACC)

레벨2 : Monitored automations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

(통합 ADAS : ACC + LKAS)

레벨3 : Conditional automation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

레벨4 : Full automation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

<표 1> 자율주행 기술 개발 시나리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율협력주행시스템개발연구단세부연구과제, 2차년도진행중(2016. 4~2017. 1)

※출처:Environmental, Safety, Legal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Autonomous Driving System, NH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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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자율주행기술은 운전행위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하는 기술이며 인간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매우높은수준의기술신뢰도가요구된다.

특히차량의센싱, 연산, 제어기능이아무리발전

되어도수km, 또는수십km 떨어진도로의상황

등은파악하기어려울것이며도로의선형이매우

나쁘거나 폭이 매우 좁은 주행환경, 악천후 상황

등에의하여제한될수있다. 따라서자율주행차량

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동차-도로간

의복합적인개발이필요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한국도로공사도로

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우리 협회

에서는 공동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자율

주행차센서의기하구조에따른미검지구간(곡선

부 및 경사로)의 주행 지원을 위한 입체교차부

기하구조고규격화부분을담당하여현재 2차년도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다. 본 고에서는 설계속도

120km/h에서 140km/h로상향된환경에서의입체

교차연구에대한동향을살펴보고현재연구중인

내용에대하여소개하고자한다.

2. 국내현황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입체교차 설계관련

기준은국내최상위기준인도로의구조·시설기준

에관한규칙해설(2009)에서제시하고있는고속

도로의 설계속도 120km/h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

되어있다. 과거자동차개발이후부터현재까지의

도로설계는 주로 인적요인, 즉 인지반응시간이라

는중요한변수를고려하여이루어져왔는데자율

주행차량의경우는차량의센서를통하여자동제어

하기 때문에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

설계를하여도무방할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

는자율주행차량의센서의성능이현재개발중인

국가, 업체마다상이하며빠르게진화하고있으므로

센서의 성능에 대한 고려는 제외하고 기존 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계속도롤 상향 시키는 것이

설계의 고규격화에 부합된다는 전제하에 설계속도

140km/h 환경에서의고속도로입체교차설계지침

을마련하고자한다.  

현재 고속도로 설계속도 120km/h를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요한 입체교차의 설계기준 내용

중인터체인지의설계내용을일부살펴보면인터

체인지의 경우는 도로설계와 유사하지만 제약조건

이 많고 복잡하며 입지조건과 교통조건이 다르기

때문에설계자의판단이매우중요하고특히설계자

는 선형에만 사로잡히거나 세부적인 측면에 너무

구애되지말고전체적인계획측면에서판단·설계

하여야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또한단순선형

설계와 교통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구조물,

지질, 포장 등 토목공학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바탕이되어야하므로해당분야의전문가의견

을 충분히 듣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결로의설계속도의경우는접속하는도로의설계

속도에따라아래의표의속도를기준으로하며루프

연결로의경우에는 <표 2> 속도에서 10km/h 이내

의속도를뺀속도를설계속도로제시하고있다.

연결로의 횡단구성은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교량등의구조물로인하여부득이한경우

에는 괄호안의 폭 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고속도로의 기준은

A 또는B 기준에해당한다. 

자율협력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 기하구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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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입체교차부 설계관련 내용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인 일본의 도로구조령에서

는우리나라고속도로설계속도와동일한 120km/h

를 바탕으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표 4>와 같이도로를구분하고있으며본

연구에 참고하고자 하는 고속도로에 관한 내용은

제1종도로에해당한다.

도로구조령에서는 차로의 수가 4개 이상(오르막

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 제외)인 일반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교통상황및지형상황등에의하여불가피한경우

에는 예외인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차로의 수가

4개 이상인 소형도로가 서로 교차하거나 일반 및

소형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도 입체교차방식으로

처리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인터체인지연결로

부근에서의 본선의 형태는 <표 5>에 제시된 조건

120 110 100 90 80 70 60 50이하

120 80~50

110 80~50 80~50

100 70~50 70~50 70~50

90 70~50 70~50 70~40 70~40

80 70~40 70~40 60~40 60~40 60~40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50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표 2> 연결로의 설계속도

A기준 3.50 2.50 1.50 1.50 2.50 1.50 2.50(2.00)

B기준 3.25 1.50 0.75 0.75 0.75 1.00 2.00(1.50)

C기준 3.25 1.00 0.75 0.50 0.50 1.00 1.50(1.00)

D기준 3.25 1.25 0.50 0.50 0.50 1.00 1.50(1.00)

E기준 3.00 0.75 0.50 0.50 0.50 0.75 1.50(1.00)

<표 3> 연결로의 횡단구성

지방부 도시부

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제1종 제2종

그 밖의 도로 제3종 제4종

<표 4> 일본 도로구조령 도로의 구분

상급도로의
설계속도
(km/h)

연결로
기준

최소
차로폭
(미터)

중앙 분리대
최소 폭
(미터)

한쪽방향 1차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왼쪽 오른쪽 오른쪽

한쪽방향 2차로 양방향 다차로 가속·감속 차로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하급도로의
설계속도(km/h)

횡단면
구성
요소

도로가 있는 지역
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그밖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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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만족하여야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도로구조령의 연결로 횡단구성은 <표 6>과 같이

우리나라와유사한형태로제시하고있다.

독일의고속도로시설기준인RAA(Richtlinien für

die Anlage von Autobahnen)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것과같이속도를제한하지않고설계속도

130km/h을바탕으로설계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운전자들로하여금 130km/h로 주행할것을권장

하고있다. RAA에서는우리나라의지침과는다르게

설계요소전반적인사항에대한세부기준을하나

120 100 80 60 50 80 60 50 40

2,000 1,500 1,100 500 300 900 450 250 200

2.0 2.0 3.0 4.5 5.0 4.0 5.0 5.5 6.0

凸 형 45,000 25,000 12,000 6,000 4,000 9,000 4,500 2,500 1,400

凹 형 16,000 12,000 8,000 4,000 3,000 6,000 3,000 2,000 1,400

<표 5> 연결로 부근의 본선의 선형(표준의 경우)

1방향 1차로

좌측 우측

A 3.50 2.50 1.00 0.75 7.00 8.50

B 3.25 1.50 0.75 0.75 5.50 8.00

C 3.25 1.25 0.75 0.50 5.25 7.50

D 3.25 1.00 0.50 0.50 4.75 7.50

<표 6> 연결로의 횡단구성

가장 급한 종단경사
(% 이하)

횡단구성
요소

연결로
종별

차로폭
(미터)

길어깨 폭

1방향 1차로
연결로 총폭

1방향 2차로
2방향 2차로
연결로 총폭

1방향 2차로
2방향 2차로
좌우모두

평면곡선반경(m 이상)

도로구분

선형요소

제1종 제2종

최소종단
곡선반경
(m 이상)

설계속도
(km/h)

연결로 속도 V [km/h] 30 40 50 60 70 80

진출입로 곡선반경 min R [m] 30 50 80 125 180 250

최소 볼록곡선 반지름 min Hk [m] 1,000 1,500 2,000 2,800 3,000 3,500

최소 오목곡선 반지름 min Hw [m] 500 750 1,000 1,400 2,000 2,600

정지시거 Sh [m] 30 40 55 75 100 115

max s [%](오르막경사) +6.0

min s [%](내리막경사) -7.0

편경사 구간 외부의 최소 횡단경사 min q [%] 2.5

최대 횡단경사 max q [%] 6.0

최소 상대 경사 min ◓s [%]
0.1·a
a : 

최대경사 max p 9.0

<표 7> 독일 RAA의 연결로 설계기준

종방향 경사
제한 값

자율협력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 기하구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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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독일 속도 범례 지도 및 입체교차부근 제한속도 설정 현황 예

의표에집약하여제시하고있다. 

도로설계등급과관련하여독일을비롯한여러유럽

국가에서는 도로의 기능과 유형을 결정하여 해당

기능에맞는설계를수행하는Desgin Classfication

기반 설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Design Class

에 따른 도로의 설계 요소들이 결정되어 도로의

외관만보고도도로의기능예측이용이하며설계의

일관성유지가쉬운장점이있다. 

제한속도가 없는 고속도로로 알려진 독일의 아우

토반의경우독일관련문헌고찰결과모든구간이

제한속도가없는것은아니며<그림2>에서보는것

과같이입체교차부분·합류부부근, 지형, 주거지,

교통상황 등에 따라 일부구간은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선형이우수한구간이나지방부고속도로의

경우속도를제한하지않고 130km/h를 권장속도

로제시하고있다.  

4. 연구 방법론 및 연구 추진 내용

현재 120km/h로 공용중인 고속도로의 설계속도

를 140km/h로 상향시킨 환경에서의 입체교차부

설계요소 연구는 2015년 7월~2016년 3월 까지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문헌고찰 및 연구방법론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2차년도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항목은 설계속도, 설계

구간, 시거, 인터체인지, 시설한계 등 이다. 설계

출처:C. Lippold, The new Generation of Design Guidelines for

roads and Motorways in Germany(2015), Country report Germany

<그림 1> Desgin Class 예시

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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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계속도 산출 과정

속도의 경우 국내 고속도로 노선별 설계속도와

노선별 기하구조, 요금소, 휴게소 등의 부대시설

에대한현황조사를실시하고고속도로주행속도

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고속도로이용자의실제

주행행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고속주행

에대한인식을분석하여실제이용자주행특성에

적합한설계속도기준을제시할예정이다. 

정지시거의 경우는 차내 LED 신호, Eye Tracker,

OBD 장비등의첨단장비를이용한실차주행실험

및 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실시하여 고속주행 상황에서의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과노면습윤상태에서고속주행시종방향마찰

계수를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측정값의적정성을판단하고현재독일,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저항 및 차량 무게를

고려한수식이국내에적용가능한지판별할예정

이다. 실험을통하여측정된인지반응시간과종방향

마찰계수를 바탕으로 고속주행 상태에서 안전성

을유지할수있는정지시거를제시할예정이다.  

인터체인지의 경우 국내외 연구결과와 현재 설계

기준의적용방법론검토를통한적정대안을수립

할예정이다. 또한VR(Virtual Reality) 시뮬레이션

을활용한모의주행실험을실시하여본선과의속도

<그림 4>  정지시거 산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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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분석을 통한 인터체인지의 형식 및 연결로

적정설계속도를제시할예정이다. 

연결로 및 길어깨 폭의 경우는 고속주행환경에서

운전자의 시선 분포 특성을 고려한 시거분석을

통하여 연결로 기하구조 항목을 도출할 예정이며

기존 설계기준 도출 방법론을 활용하여 변속차로

길이의대안을마련하고시뮬레이션을활용한모의

주행 실험을 거쳐 최적 변속차로의 길이 및 시설

한계를제시할예정이다.

도로의설계속도상향과관련하여도로의선형설계

및 입체교차설계 이외에 안전시설의 성능 또한

고려할사항이나본연구에서는안전시설의성능인

기준충격도등의실험이계획되어있지않다. 따라서

독일아우토반의안전시설물이설계속도 130km/h

수준으로 제작되며 설계속도를 훨씬 초과한상황

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법적책임관계, 독일의 안전

시설 설치 표준(DIN EN 1317), 차량방호시설지침

R.P.S(Richtlinien Für Passiven Schutz an

Straben durch fahrzeng-rückhaltessysteme) 등

의내용을참고하여연구를진행할예정이다.  

5. 결론

본 고에서는 자율주행차 센서의 기하구조에 따른

미검지구간(곡선부및경사로)의주행지원을위하

여 설계속도 120km/h에서 140km/h로 상향된

환경에서의 입체교차설계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

였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의연구는서두에언급한

자율주행개발 4단계 시나리오 중 2단계 수준에

해당하며 4단계의 자율주행환경이 도래하기 이전

까지는자율주행차와사람이직접운전하는차량이

혼재된상황일것이므로도로설계와관련하여인적

요인을배재할수없을것으로사료된다.

경부고속국도가 건설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의 IT기술 및 자동차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에따라보다편리하고기존설계속도이상으로

주행하고자 하는 도로 사용자의 요구 또한 증가

하고있는실정이다. 본 연구를통하여설계속도가

상향된 고속도로의 입체교차부 설계기준이 마련

되면차량주행성능발전에따른고속도로의설계

속도상향추진시입체교차부의설계와기개발된

스마트톨링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되며궁극적으로국가기반시설인도로

의 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이바지

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자동차분야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자율주행

차 세계시장 규모가 420억 달러, 약 46조 규모로

급성장 하고 2035년이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

중 1대가무인자동차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국들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곧 현실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의 도로

설계 기술력 향상과 자율주행차 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우위

를선점하는데이바지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그림 5> 연결로 설계요소 도출 과정

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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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공공주도로첨단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이하 IT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ITS 구성은 수집, 가공,

제공의 3단계를 갖는다. 수집단계는 지점 교통정보,

기상정보등을수집하며, 가공단계는교통정보센터를

두고 수집된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

를 가공하며, 제공단계는 도로 위의 VMS(Variable

Message Sign, 이하VMS)와라디오등으로운전자

에게 직접 서비스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단계들이

모두 공공에서 주로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같이 시작한 IT기술의

혁명은이러한상황에변화를주었다. 현재는민간의

정보와 기술력이 더해져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어

‘교통정보제공은 공공에서 수행 한다’라는 명제가

많은 부분 희석되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 절감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

으로교통정보를이용하고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민간의 영향력이

교통정보는 공공정보의 성격을 갖는 이유로 교통정보는 공공에서 수집하고 제공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보다는 운전자에게 길안내와 신호등과 같이 단순한 주행정보 위주로 서비스하였다. 또한 현재의 교통정보는 민간업체에서도

이윤 창출을 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소통정보와 주행정보 위주의 기존 교통정보는 교통사고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따라서 ITS 분야에는 안전 교통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을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분야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에서 가장 강점을 갖는 분야는 HUD(Head Up Display)기술, VMS(Variable

Message Sign)기술, 영상을 통한 폐쇄구간관리와 노면상태검지 기술 등이 있다. 이에 총괄 과제를 차세대 도로교통 정보

서비스 고도화 기술개발로 정하고, ①세세부과제:대중교통 HUD 기술 개발, ②세세부과제:에너지 절약형 경량 VMS 개발,

③세세부과제:다중영상기반 실시간 교통검지 기술 개발, ④세세부과제:악천후 노면정보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 등 4개로

구분하여 교통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진행하였다. 4개의 과제는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서 쉽고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가치 중심 연구 성과지표는 기술료로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는 기술료 3.3억 원이다. 2015년 현재, 기술이전

기술료는 총 3.97억 원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다.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은 사업화되어 중소기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사회문제해결을위한차세대융·복합형
도로교통정보제공기술개발

Developement of Road-Traffic Information Service
for Solving Social Problems

강원의 | 도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yikang@kict.re.kr

박범진 | 도로연구소 수석연구원, park_bumjin@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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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못하고, 이윤창출과무관하며, 연구개발이사

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술개발주제를찾았다. 또

한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분야를 선별

하여 보았다. <그림 1>의 To-be 부분은 본 세부과제

에서선별한미래 ITS 연구분야이다. 이들중공공에

서 수행해야 파급효과가 큰 분야는 대중교통, VMS,

구간소통 및 정체해소, 노면상태판별 등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분야들은 향후 교통사고 사회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꼭필요하지만민간보다는공

공의역할이더욱강조되어야하는분야로판단된다.

연구의 개요

본연구과제명은‘차세대도로교통정보서비스고도화

기술개발’이다. 연구는 4개의세세부과제로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개년 동안

46.7억으로 진행하였다. 각각의 세세부과제는 세부

과제의 총괄 목표인‘공공중심의 차세대 융·복합형

도로교통정보제공기술개발’의공통연구목표하에

개별 연구목표를 세워서 진행하였다. 모든 과제는

‘공공 중심의 교통기술개발로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이라는공통의연구비전을가진다. 

1세세부과제명은‘대중교통 HUD 기술 개발’이며

총 연구비 13억 6천만 원으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용

HUD(Head Up Display, 전방시현장치)를개발하는

과제이다.

2세세부과제명은‘에너지절약형경량VMS 개발’이며,

총연구비 13억 7천만원으로기존의 VMS(Variable

Massage Sign, 가변전광표지)를 경량화 하는 과제

이다.

3세세부과제명은‘다중영상기반 실시간 교통검지

기술 개발’이며 총 연구비 8억 6천만 원으로 장대

터널의모니터링을강화하는과제이다.

마지막으로4세세부과제명은‘악천후노면정보서비스

고도화 기술개발’이며 총 연구비 10억 7천만 원으로

도로노면정보의정확성을높이는과제이다.

세세부과제들은공공이관리영역(ex) 준공영제버스,

<그림 1> 세부과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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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관리사무소, 터널관리사무소 등)으로 정해져있어

민간에서 다루기 어렵고 공공에서 연구개발함으로

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더욱강점이있는과제로구성

하였다.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차세대 융·복합형 도로교통정보

제공 기술 개발이며,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비전이다. 각 세세부

과제의목표는다음과같다.

1세세부과제(대중교통 HUD 기술 개발)는 버스교통

사고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전용HUD 개발을연구개발목표로설정하였다. 대중

교통분야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공공

주도로운영하는연구주제이다.

2세세부과제(에너지절약형경량 VMS 개발)는 운전

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 기기로,

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사용하는 전력량

을 줄이기 위한 연구이다. 기존의 VMS보다 약 50%

이상무게를줄이는초경량VMS의개발을연구개발

목표로설정하였다.

3세세부과제(다중영상기반 실시간 교통검지 기술

개발)는 터널 등의 폐쇄구간 2차사고 증대라는 사회

적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사고발생위치를약 90초

이내로 확인하고 관리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영상관제시스템개발을연구개발목표로설정

하였다.

4세세부과제(악천후 노면정보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는 악천후 시 노면 미끄럼 사고라는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노면정보 서비스를 통한

미끄럼 교통사고 저감이라는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

하였다.

연구 내용의 우수성

1세세부과제는 대중교통 HUD 표출기술 개발, 대중

교통 HUD 시작품 제작, 대중교통 HUD 표출전략

<그림 2> 연구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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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의연구내용으로12인치급대형화면표출, 수직면

표출, 일반유리 표출, 가변초점거리 표출 등 기존의

HUD 기술과차별화되는기술을개발하였으며, 표출

정보및운영전략을수립하였다.

2세세부과제는 인프라 독립형 통풍구조 Flip-VMS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통풍구조의 VMS를 개량

하였으며, 이동식 도로전광표지(PVMS) 및 Flip

Display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경량/슬림 LED

모듈을개발하여통풍모듈대비 38%, 도로공사표준

모듈대비83% 경량화를달성하였다.

3세세부과제는기술수요자조사및분석을통해터널

관리시스템에필요한시스템의우선순위를도출하였

으며, 영상 정합 및 객체 인지/추적 기술의 개발을

통해 3대의 카메라 영상 정합 및 돌발상황 검지를

달성하였다.

4세세부과제는고정식/이동식노면정보검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노면정보 관리/제공 시스템을 테스트

베드를통하여구현하였다.

<그림 3> 1세세부 기술적 성과 요약

<그림 5> 3세세부 기술적 성과 요약

<그림 6> 4세세부 기술적 성과 요약<그림 4> 2세세부 기술적 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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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중심 성과 목표 및 달성

2013년부터연구원의주요과제는가치중심성과체계

로 변경되어 진행하였으며 본‘차세대 도로교통정보

서비스고도화기술개발’과제는 100% R&BD형으로

진행하였으며, 과제의가치중심성과는과정·산출·

성과지표로설명한다. 특허출원등지적재산권의확보

의 노력은 과정지표로 설명하고, 특허와 S/W등록은

산출지표로 최종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해석하다. 마지막으로기술료수령액을성과

지표로 설정하였다. 본 과제의 가치 중심 성과 목표

및최종달성내역은아래의표1과같다.

본 과제의 성과 목표(기술료 징수금액)는 목표액

3.3억 원을 0.627억 원 초과한 3.927억 원을 징수

하였다. 이는목표대비 1.2배초과달성한수치이다.

가치 중심 성과목표 달성은 4차년도인 2014년 기

완료하였으며, 완료 이후에도 기술이전 추진을 지속

하여 2015년에는 목표액이 없었음에도 3건의 기술

이전을 추가로 완료하여 0.561억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이전된기술에대하여 2016년부터정액기술료

이외에경상기술료수입이예상되어기술료징수액이

지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우리 연구원의 경영성과계획서 상 기술

사업화 목표 지표에 따르면 전체 연구기간(2011년~

2015년)에대한연구생산성은13.8%로올해의연구원

목표지표의3.2배에달하는기술료를수입하였다. 

연구 성과의 확산

각세세부과제는사업화및현장적용에초점을맞추어

진행하였으며, 그에따라모든세세부에서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상용제품 출시 및 현장적용 등 모든

연구성과가실제로활용이되었다.

첫째, HUD 기술은 기술을 이전한 중소기업으로부터

2개의 제품(AproView S-1, AproView S-2)이 상용

화 되어 After Market용으로 일반 운전자 판매되고

있다. 이는대중교통HUD의기술개발과제에서개발

한 표출 각도에 구애받지 않는 표출영상 개발 결과를

응용한것이다. 자동차제작시, 미리앞유리의곡률

과각도에최적화된제품을출시하는 Before Market

용으로개발한 HUD 제품과는다르게 After Market

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앞 유리의 곡률과 각도는 제

각각이다. 하지만 본 연구개발 HUD는 0~90°표출

각도에모두표출이가능하므로After Market용으로

<표 1> 연차별 가치중심 성과 목표 및 최종 달성 내역

임무유형 성과지표 목 표 최종
목표

최종
달성내역유 형 가중치 지 표 가중치 ’11 ’12 ’13 ’14 ’15

R&BD 1.0
기술료

징수액
1.0

특허출원

4건

S/W등록

4건

특허출원

3건

특허등록

2건

S/W등록

2건

특허등록

2건

기술료

1.7억

특허등록

1건

기술료

1.6억

특허등록

1건

정액기술료

징수액

3.3억 원

(연구생산성

11.1%)

특허출원

36건

특허등록

31건

S/W등록

31건

기술료 징수액

3.97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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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렌즈타입의 HUD를 상용화할 수 있었다.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은 현재 자동차 회사와 Before

Market용 HUD 납품을논의중에있다.

둘째, 통풍형 VMS(에너지 절약형 경량 VMS) 기술

이 적용된 VMS는 실제 여수 산업 단지 구간에 설치

되었다. 

셋째, 실시간 객체 인지 기술(다중영상 기반 실시간

교통검지기술)은S/W로제작되어있어적용현장시,

해당구간의도로환경요인등의도로특성만조사되면

어느구간이나적용할수있도록제작되었다.

넷째, 노면 상태 판독 기술은이동식 노면정보 수집

장치를이용하여시범구간내의노면정보를수집하여

웹상의도로지도위에실시간으로제공하는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내에 노면

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협의중에있다.

향후 연구 활용 계획

본 과제의 연구 개발된 기술의 활용영역을 발굴하고

성과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

과물의향후중점적으로수행할활용계획을다음과

같은 5개의분류체계로구분하였다. 활용계획은향후

대과제에서 수행하는 추적평가 결과로 사용할 예정

이다. 앞장에서기술된연구성과와사업화활용외의

연구성과물은다음과같은활용계획을가지고있다.

첫째, 공공적성과의활용목표는법·설계기준·정책·

지침서·기술표준등에반영할성과의활용계획으로,

본 과제에서는 표준과 지침에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공공시설물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고려하여 기술 표준을 확보하는

계획이중요하다. 

둘째, 기술적성과의활용목표는상용화에대비한원천

기술및지적재산권확보등을추진하는활용계획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천기술이 될 수 있는 특허에 대

한등록이중요하다. 이에원천기술은기수행중인기

술사업화 과제와 연계하여 원천기술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셋째, 학술적성과의 활용목표는 연구내용의 검증 및

연구 성과의 대외홍보 등을 추진하는 활용계획으로

국제유력학술지(SCI급)의논문게재등이있다.

넷째, 실용화성과의 활용목표는 ITS 사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용계

획으로기존의중소기업외의기업과추가기술이전계

획을시도중에있다.다섯째, 기타성과는테스트베드와

해외사업추진등으로활용하기위한성과활용계획으

로실제공공기관에적용하고적용결과를확인하여기

술의보완과추가개발항목을발굴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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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본연구의목적은대형버스의전면유리에버스운전자

에게 필요한 교통정보 및 운행정보를 표출하는 대중

교통버스전용HUD(Head-Up Display, 이하 HUD)

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대중교통 HUD는버스운전

자의 시선분산을 방지하고,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버스운전자의과중한업무부담을감소

시켜 궁극적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스교통사고를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사고 및 환경오염 그리고

수요증가에따른기타사회적비용등)은 2013년기준

22.4조 원1)으로 그수치가매년증가하고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시설 등 인프라 공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으로 교통정책의 방향을 차량수요

억제및대중교통활성화로선회하였다. 이미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관계 부처 간 협의 및『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촉진을위한관련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대량수송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은 차량수

요 억제 측면에서 혼잡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특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심각도가 승용차 사고에 비해

매우 높고,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주행안전성확보는중요하다. 

대중교통 가운데, 도로교통을 대표하는 수단인 버스

는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가운데 운전자의 전·측방

1) 도로교통공단(2014). 2013년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안전한대중교통을위한새로운정보제공체계
A New Information System for Safe Public Transit

강원의 | 도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yikang@kict.re.kr

박범진 | 도로연구소 수석연구원, park_bumjin@kict.re.kr

Part_1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분야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은 대량수송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 가운데 버스의 경우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이 과중됨에 따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

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버스 운전자에게 전방주시는 매우 중요한 안전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 개발한

HUD(Head Up Display, 전방시현장치) 기술을 대중교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대중교통 HUD’기술을 개발

하였다. 대중교통 HUD는 운전자의 시야 전방에 운행정보와 소통정보 등을 표출하여 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행중 정보확인

이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을 높여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한 새로운 정보제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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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태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며, 운전자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 및 위험 상황

대처미흡이주요원인인것으로조사되었다.(임상진,

2008) 따라서 버스 운전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안전한운행을지원할수있는수단이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 이미 개발한 승용차용 HUD를 응용

하여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결과

‘대중교통HUD 기술개발’은다음의핵심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총 5차년도에 걸쳐 연차별로 연구가 수행

되었다.

- 대중교통HUD 표출기술개발

- 대중교통HUD 시작품제작

- 대중교통HUD 정보표출전략수립

‘대중교통HUD 표출기술개발’을통해기존의승용

차용 HUD를 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중교통 HUD

기술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요구기술을 정의

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90°에 가까운 수직면

표출기술과12 inch급대형화면표출기술을구현하여

정보의 시인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할

<그림 2> 연차별 대중교통 HUD 표출 기술

<그림 1> 최종 연구 목표

기술 2



47www.kroad.or.kr

화면표출을구현하였으며다양한환경에서표출정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1.0m에서 1.4m 사이에서 가변

초점기술을 구현하였다. 또한, 개발기술의 타분야

적용에 대비하여 자동차용 이중유리 뿐 아니라 일반

유리에서도 이중상이 생기지 않는 선명한 상을 표출

하는기술을개발하였다.

‘대중교통HUD 시작품제작’을통해매해시작품을

제작하여 당해연도에 개발된 표출기술을 모두 구현

하였다. 제어부및 S/W를지속적으로개선하였으며,

실차장착을염두할경우가장중요한기구물소형화

에가장큰초점을맞추어 5차년도시작품은 1차년도

부피대비약 52%의성과를이루었다. 제작된시작품

은 개발기술의 구현 뿐 아니라 시연, 성과발표회 등

에 두루 활용되면서 본 연구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그림 3> 2차년도~5차년도 대중교통 HUD 시작품

<그림 4> 운행 상황 별 선정 표출 전략

주행 중 표출 전략 정차 중 표출 전략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한 새로운 정보제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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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는역할을하였다.

‘대중교통 HUD 정보표출 전략 수립’에서는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 등의 분석 및 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중교통 HUD에서 제공할

정보의 종류를 도출하고 도안 및 정보의 배치, 운영

전략을수립하였다.

또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약 90%가 대중

교통HUD의운영에만족하다는답을하여 5점만점

에총 4.51점의결과를얻었으며, 기술개발의목적인

교통사고감소및전방주시에도긍정적인효과를얻을

것이라고응답율도90%에이르렀다.

연구의결과를통해대중교통HUD의운용이이루어

질 경우 목표했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를획기적으로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연구 성과의 확산

‘대중교통HUD 기술개발’3차년도에맺은중소기업

과의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승용차용 HUD 상용품

출시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였으며, 추가

적인상품성강화를위하여현재사업화과제를진행

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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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학회, 제5권제2호, pp.105~127, 2008.

<그림 6> 승용차용 HUD 상용품

<그림 5> 대중교통 HUD 만족도 조사 결과

주행 중 표출 전략 정차 중 표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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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전국토의 70%가산지로구성되어있다.

최근고속철도및고속국도등고속교통수단의발전에

따라지형극복을위한방안으로터널및교량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건설되는

터널 및 교통량은 연장 1,000m 이상의 장대터널을

넘어 2,000m 이상의 초장대터널이 건설되고 있다.

1993년 기준 1,000m 이상의 장대터널은 12개소에

불과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278개의 터널과 48개의 터널관리동

을신설·설치할예정이다. 

일반도로에서의교통사고건수는감소하는추세이나

2차사고의 위험 및 일반도로 대비 40% 이상 높은

사상자를기록하는등폐쇄구간에대한관리의필요성

<그림 1> 장대터널 수 변화(2009∼2014년) <그림 2> 터널관리시스템 지점 혼동 경험 유무 및 이유

다중영상기반실시간교통검지기술개발
Development of Realtime Traffic Tracking Technology

Based on View Synthesis

박범진 | 도로연구소 수석연구원, park_bumjin@kict.re.kr

강원의 | 도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yikang@kict.re.kr

Part_2

본연구의목적은소수의인원이복수대의 CCTV를 동시에 모니터링해야하는교통관제시스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의 핵심 기술 개발이다.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은 지점별로 수집되는 CCTV영상의 중복영역을 기준으로

정합하여 표출하며, 이를 통해 교통관제시스템 관리자의 직관적이고 신속한 교통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정합된

영상은 영상수집 전 구간 동시 모니터링과 전 차량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터널 및 교량 등 폐쇄구간, 일반도로

구간 등에 적용 가능한 도로 모니터링, 교통정보 산출 및 유고상황의 신속한 감지 및 사후조치가 가능하다. 본 연구 성과물은

교통안전측면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터널 및 교량 등 등 폐쇄구간의 교통사고 절감과 2차사고 예방에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다중영상기반 실시간 교통검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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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증대하고있다. 터널등폐쇄구간의경우일반도로

에비해유고상황발생시회피및우회가어려운구조

로 건설되므로 상시 도로 전구간의 모니터링체계를

반드시갖추어야한다. 그러나 2012년에실시한터널

및교통관리센터운영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에 따르면 터널구간 관리의 핵심 요소기술인 CCTV

의 경우, CCTV 영상 인지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직관성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영상 정합 기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상 정합기법은 영상의 특징점

(Feature point)을검출하고, 이특징점들을이용하여

정합을 빠르게 수행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영상정합기법구조와각절차에대한세부설명이다.

- 하나 이상의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이 입력되면,

영상은 각 프레임 별 이미지별로 형성되어 들어옴

이때각이미지는이미지보정단계(3D→2D)를거처

각각의이미지에대해특징점을추출함

- 이때알고리즘의효율성을위해특징점의수를조절

하는과정을수행함

- 이렇게 얻어진 각 각의 영상의 특징점들(Maker

point)을 중심으로 정규 상호정보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상관도를갖는특징점들을선별함

- 이러한 영상의 특징점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영상

이미지를대응정합하고, 각각의이미지들을차례로

정합함

- 각각의 영상의 특징점들이 모두 수렴하는지 파악

하여최적의정합영상이미지를등록함

객체 인지 및 추적기술

객체인지는영상에서원하는특정객체(물건, 사람)만

을 인지하여 추출하는 기술을 말하며 추출된 객체를

이용하여추적및정보분석에이용할수있다. 본연구

에서는 기본적인 객체 인지/분류/추적 알고리즘 선택

하여단점을보완하고장점을취하여본연구에맞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객체인식/분류/추적방법은

<그림 3> 객체 인식 및 추적 단계별 주요 내용 <그림5> Maker point를이용한특징점추출및영상정합방법

<그림 4> 센서티브 확장칼만필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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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법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움직이는 차량을

실시간으로인지하고추적하기위해객체를인지/분류

하는 영상처리 기법과 선형 객체추적기법을 이용

하였으며, 객체인식에적용된영상처리기법은위에서

제시한 차영상법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된

방법은N-time만큼떨어진이전영상과의차영상법,

배경차영상법두가지방법을사용하여객체인식을

수행하였다. 객체추적방법은 첫 번째, 추출된 객체

후보군중차량의크기와실시간으로획득되는영상을

분석하고 객체의 움직임 방향 벡터를 계산하여 차량

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는 차량으로 분류된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 선형역학계의 상태를 추적하는 재귀

필터로 성능이 증명된 센서티브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하는방안을적용하였다. 

응용 서비스

‘터널영상돌발(유고)상황검지시스템성능시험방법에

관련표준’에는돌발(유고)상황으로정지차량, 역주행,

보행자, 낙하물, 화재/연기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활발히건설되고있는장대터널은자동차

전용도로중심으로건설되며, 이로인해일반보행자의

터널내통행은불가능하다. 또한차량의진행방향별로

별도의터널을구성되며터널진입전·후에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로 인해 차량의 역주행 또한 발생

확률이낮다. 화재및연기는터널내방재시설의일환

으로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

에서는 터널 내에서 발생빈도 및 발생확률이 높고,

상황발생시 2차사고의위험성이매우높은정지차량

검지와 낙하물 검지에 연구개발성과를 적용한 응용

서비스를개발하였다. 

정지차량검지시스템은 <그림 6>과같이소프트웨어

로구현하였다. 화면구성은크게 3개항목으로구분

하였다. ①영역은 모니터링 화면으로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상시 표출한다. ②영역은 돌발상황

검지시검지순간의이미지를표출하는영역이다. 돌발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교통정보

센터 운영자에게 신속히 알려줄 수 있다. ③은 상황

발생유무를문자의형태로알려주기위한영역이다. 

실제 도로에서 돌발상황을 구현한 후 본 시스템을

통해 돌발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히 검지하는지 여부

에대해테스트를시행하였다. 시행결과정지차량및

낙하물검지시험의경우단독및복합시험시나리오에

관계없이 모두 100% 검지에 성공하였다. 차량 정지

및 물체 낙하 후 돌발상황으로 검지하는데까지 소요

되는시간은약1초가소요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정합된영상내에서모든차량을인지하고추적할수

<그림 7> 영상 정합 기술 구현 결과 및 교통정보 산출<그림 6> 돌발상황 검지화면 구성

다중영상기반 실시간 교통검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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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이와같은기술을활용하여관리구간내교통

정보정확한구간교통정보산출이가능하다. <그림 7>

과같이실제도로상에3대의CCTV를설치하여영상

을수집하고, 수집된영상을하나의영상으로정합한

다음, 정합 영상 내의 전 차량을 인지 및 추적하여

관리구간을통과하는차량의개별차량속도, 공간평균

속도 및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96.24% 수준의 정확도로 교통정보를 산출

하였으며, 차량인지및추적율은100%를만족하였다.

맺음말

본 연구 성과물은 교통안전측면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정합기술을 이용하여 직관적

인교통상황모니터링체계를구현하고, 객체인지및

추적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위험물

적재운송차량관리및돌발상황대응이가능할것이다.

이와같은서비스를저비용의모니터링장비로도구현

이가능한것이본연구의가장큰강점중하나라할

수있다. 

스마트 영상관제 시스템 구현을 통해 운영자의 입체

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터널 내에서 화재발생시에도

운전자가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 90초이내초동

대처체계를구축할수있다. 터널및교량등등폐쇄

구간으로 활용공간을 제한하고 교통사고 비용 절감

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약 769억 원의 교통사고

비용절감이가능한것으로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복수개의 영상을 정합하고,

정합된 영상내의 이동하는 객체를 인지 및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지차량및낙하물등돌발상황을검지하여제공하는

응용서비스를구현하였다. 이와같은본연구에활용된

기술은 영상수집 및 처리 기술, 영상전송기술 등 IT

및정보통신기술을포함한다. 따라서관련제반분야

의기술에큰영향을미칠것이라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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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본 신기술은 교량에 설치하는 상·하판 분리식 핑

거형신축이음장치에있어서상·하판후단부에걸

침턱구조를두어맞물리게설치함으로써볼트부의

응력을걸침턱으로분산시켜볼트풀림및파단현상

을저감하는공법이다.

(2) 내용

본 신기술은 교량이나, 고가도로 등의 분할된 상판

부의양단부에상호걸침턱구조로맞물림결합하도

록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에 관한 것으로, 신축이

음장치에서요구되는온도변화및지진이나풍력등

의 외력에 대한 종·횡방향 거동 성능을 만족시킬

뿐아니라, 볼트에작용하는집중하중을걸침턱구

조에 분산시켜 볼트 풀림을 방지하였으며, 상판과

하판사이에설치하는고무방수재를이음없이일체

형으로시공함으로써누수문제를해결하였다.

기존신축이음장치의경우상판에설치된핑거는캔

틸레버구조로되어있어제품의특성상작용하중및

휨모멘트에 의해 상부 볼트부에 인장력, 전단력이

집중적으로작용하게되고, 이로인해볼트의풀림<

그림 1>과같은하자가빈번하게발생되고있다. 볼

트의풀림및파단등의하자는신축이음장치의상

판을이탈시켜대형교통사고발생의원인으로작용

하고있으며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걸침턱

구조의신축이음장치<그림2>를개발하였다. 

걸침턱구조를가진상·하판분리식핑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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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사 2

(2) 시공순서

① 신설공사

나. 신기술 공법소개

(1) 시공 개요도

<그림 1> 볼트 풀림 및 파단 <그림 2> 걸침턱 구조의 신축이음 장치

걸침턱

핑거 플레이트 결합 및 볼트체결

고무방수재 설치

❶후타콘크리트 철거 및 정리

❹신축이음장치 상판 개방

❷신축이음장치 설치

❺일체형 고무방수재 설치

❸후타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❻상판 결합 및 볼트체결

기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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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침턱 구조를가진상·하판분리식핑거형신축이음장치설치공법

② 보수공사

❶신축이음장치 상판 개방 ❷고무방수재 교체 ❸상판 결합 및 볼트체결

다. 신기술 검증

3. 신기술의 시공현황 및 향후전망

가. 시공실적 및 주요현장

(1) 목록

구 분 공사명 발주처 계약건수 공사금액(계)

2015년 2015년 서울고속도로 신축이음 보수공사 등 다수 서울고속도로 외 46건 17.5억 원

2014년 영주 다목적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등 다수 한국수자원공사 외 26건 10.7억 원

2013년 김천대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외 19건 12.0억 원

계 91건 40.2억 원

(1)신축이음장치의 거동분석 및 안전성 평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핑거판 볼트너트 나사산 손상 없음

● 1억2000만번의 피로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확보

●걸침턱부가 핑거판에 작용하는 윤하중 분담

(2)볼트풀림방지형 신축이음장치의 피로반복시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걸침턱 구조가 비 걸침턱 구조보다 볼트 풀림 현상을 16.4%저감하는

것으로 확인됨

●걸침턱 구조가 볼트에 전달되는 응력을 분산시킴

(3)Long-run Expansion Joint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한국도로공사)

●걸침턱구조로 볼트부 응력이 감소되어 볼트파단 및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상판 이탈에 대한 불안감 해소

●고무방수재만 교체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신축이음장치가 소모자재가 아닌 반영구 자재로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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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전망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신축이음장치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신축이음장치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 등에 설치되는 특성상 신축이음장치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 시 교통통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서의 교통통제 시 사회간접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게된다. 

신축이음장치 공법선정 시 설계 신축량과 같은 기술적검토사항과보수및교체의용이성을고려하여

인천 왕길고가교 서울 봉은교 서울고속도로

(2) 신기술 활용실적 추이

신기술지정전활용실적은5건에불과하였으나, 신기술지정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2015년에는46건

으로급격히증가하는양상을확인할수있다.

(3) 주요 현장사진

기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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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기술의 경우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우수성

을입증한바향후시장확보전망이밝을것으로예상된다.

(1) 유지보수 시장

일반적으로신축이음장치가 5?10년을주기로교체시공되는것을감안할때, 현재건설된교량은향후

10년안에모두보수가이루어져야된다는사실을가정할수있고이를근거로향후 10년동안은매년

최소한47,590백만원의유지·보수시장규모<표 1>가형성되게될것으로판단된다.

(2) 신규시장

201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교량현황 자료<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량연장은 매년 평균

76.6km 증가하고있으며, 이를근거로추정해볼때 2015년신규적용가능한시장규모는 14,979백만

원이다.

<표 1> 2014년 12월 기준 유지보수 시장규모

구 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계

교량수(개소) 8,493 7,346 1,173 12,974 29,986

교량연장(m) 1,130,763 756,293 303,617 759,383 2,950,056

신축이음설치(개소) 12,564 8,403 3,373 8,437 32,777

교량폭(m) 20 20 16 8

신축이음 총연장(m) 251,280 168,060 53,968 67,496 540,804

시공단가(원) 3경간 900m 기준(LMJ-40 = 880,000원)

총 유지보수비(백만원) 221,126 147,892 47,491 59,396 475,905

년간 유지보수비(백만원) 22,112 14,789 4,749 5,939 47,590

구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교량연장 km 2,567 2,618 2,721 2,792 2,852 2,950

교량연장 증가량 km 51 103 71 60 98

평균 교량연장 증가량 km 76.6

평균 신축이음장치 연장 76,600 ÷ 90m X 20m = 17,022

연간 신규시공비 14,979백만 원

<표 2> 2014년 12월 기준 유지보수 시장규모

걸침턱구조를가진상·하판분리식핑거형신축이음장치설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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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 기술수준 비교

일반형 신축이음장치항 목

개 요

구조적 안정성

비교검토

볼트 파괴시

인접볼트 안정성

비교검토

신기술 신축이음장치

1. 볼트부에 차량하중 직접 전달(볼트파손)

2. 측면판이 없어 상판개방시 후타콘크리트 파손

3. 고무방수재만 교체 불가능(전면교체)

4. 볼트부 역청재 채움으로 상판개방시 강재의

열변형발생

1. 걸침턱이 있어 볼트부 응력집중 현상 없음.

2. 측면판이 있어 상판개방시 후타콘크리트 파손없음.

3. 고무방수재만 교체 가능

4. 볼트부 실란트 주입으로 상판개방시 열변형

발생 없음.

조건 1 :렌치볼트 1개탈락시 조건 2:렌치볼트 2개탈락시 조건 3:중볼트1개, 렌치볼트2개탈락시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본신기술을적용함으로써강재형상·하판분리식

핑거형신축이음장치의주요하자원인인볼트풀림

현상을 방지하여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후타 콘크리트 파손없이 고무방수재 교체가 가능

하다. 신축이음장치보수공사소요시간을M당 60

분에서 5분으로 줄여 유지보수가 가능한 우수한

시공공법으로 향후 신축이음 설치 건설시장을 대

분분점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3) 국내기술 대비 경쟁력

기존신축이음장치의경우핑거가독립적으로체결

되어있어볼트에인장력및휨모멘트가작용하여

볼트가 휘어지거나 풀림 또는 탈락이 발생할 수

기존기술은 볼트부에 파괴가 발생되면 인접한 볼트의 파괴로 진행되나

신기술은 볼트부 파괴에도 인접볼트에서 응력증가가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함.

기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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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구조이나 신기술의 경우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로 되어 있어 볼트에 작용하는 응력이 저감

되어볼트풀림을방지할수있다. 또한기존기술은

고무방수재 교체를 위해서 후타 콘크리트를 철거

하고상판을분리해야지만고무방수재교체가가능

하지만, 신기술은후타콘크리트철거없이상판만

분리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공기단축및공사

비절감에탁월한효과가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비교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신설공사시 원가를 분석

<표3>한결과신축량이작은80mm의경우0.99%

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나, 신축량이 큰 160mm

의 경우 공사비 절감이 36.4% 수준으로 상당한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보수공사의경우후타콘크리트철거및재시공이

필요없으므로공사비는더많이절감될수있다.

(2) 유지관리 측면

본 신기술은 신축이음장치 보수시 후타콘크리트

철거없이신축이음장치상판개방후고무방수재만

교체가가능하여기존기술의고무방수재교체소요

시간 M당 60분에서 5분으로 83%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 시험시공보고서,

2009) 

또한비용측면에서도후타콘크리트철거및재시공

공정이없어지므로기존기술대비 최대 60%이상

의공사비절감을기대할수있다.

(3)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타산업활성화등간접측면

기존 기술의 신축이음장치 보수시 후타콘크리트

철거및재시공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을산출

해보면연간 1.428톤규모로발생하며이에따른

필요산림면적을 환산해 본 결과 연간 0.196ha

로 산출된다. 이에 비해 본 신기술로 보수할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량 및 필요산림면적이 93%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발생이

없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공법이다. 또한장기적으로유지관리가용이하고,

교통통제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현재해외 5개국(호주,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두바이)과대리점계약체결로해외시장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3> 신축이음장치 공법별 공사비 비교

구 분

신축량

160mm

신기술 LFJ-S160 M 4,545,367 (-)2,600,162 36.4%

기존기술 RFJ-S160 M 7,145,529

신기술 LFJ-80 M 2,120,092 (-)21,304 0.99%

기존기술 GSF-80 M 2,141,396

신설공사

기준

(물가협회)신축량

80mm

규 격 단 위 비 고
계 절감액 절감률(%)

금액(원)

걸침턱구조를가진상·하판분리식핑거형신축이음장치설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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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생각나는 것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답사문화의 새로운

장르를펼친유홍준교수는“우리나라는전국토

가 박물관이다.”라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 살아가고 있는 곳의 참 모습과 참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문화사대주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화려함과 거대함에는 쉽게 현혹되면서

평범함과소박함가운데자리잡고있는아름다움

을흔한것으로치부하는어리석음을범하고있다

는생각이들때도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며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

으려는 노력의 줄기는 더욱 거세어지고 있음을

느끼지만, 한 세대 이상의 세월동안 식민지배를

받은민족이다시금얼과정체성을회복하기에는

한세기가걸려야한다는역사가들의말을새기며,

언제부터인가 도시의 길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

과정체성을찾으려발품을팔고있다. 

풍광이뛰어나고아름다운길은모든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오랜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골목길은언뜻드러나지않지만사람사는냄새가

풍기고 정이 전해지고 어릴적 추억이 살아있는

정겨운 길이다. 그 길을 걸으며 세월의 흔적과

문화유산들을살피며도시의번잡함과소란스러

움에 묻혀 있던 스스로의 모습을 땅 속에 묻혀

있던 문화재를 가녀린 붓과 빗자루로 쓸어내듯

되찾아가는길을걷는다. 

지난 2009년‘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새로운

모습으로탈바꿈한광화문일대의세종로는중앙

분리대에심어져있던 80여년수령의은행나무

를부근의공원으로옮겨심고당초왕복 16차로

였던도로를 10차로로줄이고중앙에폭 40m의

광장이들어선특이한‘도로속섬’모양이되어

있지만 조선시대부터 600년을 내려온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는 시발점 뭐니 뭐니 해도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光化門)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심하게 훼손된 광화문

일대는 조선시대에 의정부와 육조, 한성부 등

관아가 길 양쪽에 있어 육조거리로 불렀으며

당시행정의중심거리였다.

손 원 표

(주)삼호교통기술원
기술연구소장

광화문에서삼청동, 성북동으로걷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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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과 북악산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정부중앙청사

삼청동으로 들어가는 길

광화문과경복궁뒤에우뚝솟은북악산(北岳山)

은 한 마리의 큰 용이 용트림을 하며 내려오는

형상이라 경복궁터의 살아있는 기(氣)를 가득

느끼며오른쪽으로발걸음을돌리니도로가운데

외롭게 서있는 동십자각 지붕 위의 잡상이 눈에

띈다. 경복궁 성곽의 모서리에 있었던 동십자각

이 일제 강점기 도로개설로 외로운 섬처럼 되어

버린어색한모습이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1970년대 경복궁 주변의

명소였던프랑스문화관건물을둘러보니지금은

폴란드 대사관으로 바뀌어 있고 군사정부시절

공포의대상이었던국군기무사령부터에는국립

현대미술관서울관이얼마전부터자리잡고있다. 

청와대로들어가는길목에서갈라져삼청동길로

들어서니 한 때는 청와대 주변이라 집수리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슬럼화 되었던 곳이 이제는

문화와 먹거리 골목으로 탈바꿈하여 한가로이

걷기가어려운정도로붐비고있고찹쌀수제비로

이름이높았던‘삼청동수제비집’은찾는사람들

로 그야말로 장사진을 치고 있어 격세지감이란

말이절로떠오른다. 

요즈음은방송국의인기프로그램인생생정보통,

생활의 달인 등에서 먹거리 주제가 떠오르다

보니 전국이 맛기행 열풍에 빠져 맛집을 들러

보지못한 사람은 아예 유행에 뒤쳐진 사람처럼

취급되고있으니어떻게보면‘자기나름’이아닌

‘남다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광화문 주변의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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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다. 대학시절삼청동뒤산길을걸어호젓하던

삼청공원으로들어가라면과소주를맛보던허름

했던백열등이켜져있던가게는공원계획에밀려

철거되고 어린이 쉼터와 도서관이 들어서 있어

40여년이란세월의흐름을느끼게한다. 

신혼시절 생수를 길러 다니던 삼청공원을 지나

감사원을 거쳐 남북대화사무국을 옆으로 하고

고불고불한 산길을 걸어 오른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시내의풍경을감상하며성균관대학

후문을돌아서오르니종로구와성북구의경계에

있는 와룡공원이 나타난다. 서울성곽으로 가로

막힌 이곳은 명륜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산책로와 운동공간을 제공하는 한적한 곳이

었으나 몇 년전 성북동 쪽으로 도로가 뚫리고

북악산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차량으로 쉽게

접근할수있는곳이되었는데 서울성곽을 넘어

성북동에있었던‘성너머집’의가마솥삼계탕과

닭볶음탕은 포기김치와 김치전을 곁들여 일품

이었지만 공원화계획으로 철거되어 불광동으로

옮겼다는이전안내판이길손을맞이하고있었다.

서울 성곽을 넘어 심우장으로

성북동으로내려가는고불고불한산길주변에는

예전에 산 아래 막다른 곳이라 그런지 다세대

빌라와 최근에 개업한 카페가 눈에 띄었으며

성북동에연결되는이지역이대사관과대사관저

가밀집되어있는곳임을말해주듯‘우정의공원’

이 조성되어 세계 여러나라의 국기가 펄럭이고

주변에는 고급빌라가 들어선 모습이 부촌으로

명성이높은곳이란느낌이전해졌다. 

점심때가 되어서인지 맛집으로 알려진‘성북동

수제비집’앞엔 단체로 찾아온 식객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 여느곳과는 다른 광경임을 인식

하고‘만해 한용운’선생이 기거하였던 심우장

삼청동의 거리 모습 맛집 앞에 늘어선 사람들

한때, 명륜동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었던 와룡공원, 고 노무현

대통령은 명륜동 시절 이곳에 올라와 배드민턴을 즐겼었다는데

지금은사람도떠나고, 성곽아래로길이뚫리고숙정문쪽등산로가

개방되는바람에많은사람들이쉽게찾는곳으로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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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우정의 공원 맛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만해공원 심우장

으로향하는길목에는 2년전과는달리만해공원

이조성되어만해선생의좌상과쉼터가있었다.

만해 한용운은 20세기 우리나라의 불교개혁가

이자시인으로활동하였으며일제강점기에저항

운동을벌인독립운동가로 1919년 3·1 독립선언

33인대표중한분이다. 심우장은조선총독부를

등지고살려는마음을먹고북향으로집을짓고산

곳이지만그는조국의광복을보지못하고1944년

에숨을거뒀다. 이러한한용운의유적은성북동

의 심우장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제의 설악산

백담사, 충남 홍성의 한용운 생가, 경기도 남한

산성내의만해기념관등에서찾아볼수있다.

마침대학시절에구입한한용운시집‘님의침묵’

에서 그의 대표작인‘님의 침묵’을 펼쳐 읊조려

보았다. 

님의침묵, 沈默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 갔습니다. 

---------중략----------

우리는 만난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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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의 거리로 변신하고 있는 길

심우장을나와한국의‘비버리힐즈’라는성북동

부촌의 모습을 멀리 내려다 보며 인간은 살아

가고있는환경과자연에영향을받는다는역설을

생각하였다. 성북동길은몇년사이에그야말로

인간 중심적인 편안한 거리로 바뀌고 있었다.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보차도 경계석의 턱을

최대한 낮추고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에는

거친면 석재포장으로 경계석 부분을 처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보행자의 수가 많아

차량과 분리가필요한곳에는개방적이고심플한

디자인의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경관적 조화를

도모한점이성북동길의품격을높이는데한몫

을하고있었다. 

다시 간송미술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성북천

이 복개되기 전에 있었던 쌍다리 부근에 돼지

갈비집이몰려있어맛집거리로도이름이높은데

가끔지인들과함게들러서 6천원에배불리먹을

수 있는 쌍다리집의 돼지불고기는 이곳의 별미

로추천하여도모자람이없을정도이다. 

성북동에 가면 떠오르는 미술관은 단연코‘간송

미술관’이다. 간송미술관은전형필선생이 33세

때 세운 미술관으로 그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속절없이파괴되고유출되던일제강점기에민족

의 혼과 얼이 담긴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문화로나라를지킨다’는웅지를실천한선각자

로우리나라최초의근대식사립미술관이다. 훈민

정음 등 한국의 국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멀리 내려다 본 성북동 모습 인간중심의 거리

성북구립미술관 돼지갈비-맛집거리

<성북동 길의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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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입구 선잠단지

미술관을세워민족혼을지키고후대에우리역사

와문화에대한자긍심을일깨우려했었다.

전반적으로 차량이 쌩쌩 달리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성북동 길을 걷다보니 선잠단지

가 나온다. 사적 제83호인 이곳은 누에를 처음

치기 시작했다는 잠신(蠶神)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며 누에농사의 풍년을 빌던 곳으로 조선

시대에 임금은 친경(親耕)이라 해서 손수 농사

짓는 시범을 보이고 왕비는 친잠이라 하여 누에

치는모범을보였다는데지금은사라져찾아보기

힘든시골에서누에치는모습이아련히떠올랐다.

골목길을 따라 길상사 쪽으로

길상사로가는골목길로들어서니양쪽으로나타

나는자그마한가게들은나름대로수준을가지고

있는 모양이라 성북동에 살고 있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하고있는데집사람의발길이간판도없는옷가게

앞에서 멈추더니 뗄 생각을 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따라서 들어갔더니 깔끔한 이미지의 순수

미술을 전공했다는 여주인이 우리를 맞이하며

본인이원단을구입하고디자인을한작품에대해

설명하는 분위기가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토탈

디자이너로인식되었다.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약간 바랜듯한 붉은

벽돌로 지은 성북동성당의 성상을 바라보고

가볍게경배를드리며오르막길을걷다보니북악

수퍼를 지나 보자기 공예로 이름이 높은‘효제

공방’앞으로길상사가나타난다. 길상사는 1960

~1970년대 유명한 요정이었던 곳으로 법정

스님이 이곳을 맡아서 1997년‘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로 창건한 도량으로 2010년에

법정스님이입적한이후에도도량의창건정신이

이어져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

다. 길상사에는 여는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한 관세음보살상이 있는데 조각

가 최종태의 작품으로 천주교의 마리아 상을

언뜻 연상케 하는 불교와 천주교가 소통하여

이루어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길상사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 보니 계곡 쪽으로 예전에

없었던 템플 스테이를 위한 새로운 공간이 들어

서서 자연스런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되었다. 

성북동 길을 돌아 나오며

길상사를 둘러보고 나오며 맞은 편에 있는 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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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 들러 보자기 공예품과 자수작품을 감상

하고 다시 올랐던 길을 내려오며 주변의 에티오

피아 대사관저,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 건물, 올

려다 보기에 힘들 정도인 저택들과 정갈한 모습

의 길거리를 눈에 담았다. 성북동 길을 걸으며

자연, 역사, 문화, 디자인, 삶의 모습, 먹거리 등

여러 가지를 느끼고 보고 감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있었다. 

이제다시‘길’의의미를생각해본다. 우리는‘길’

위에서 살아간다. 인생이‘길’이고 우리가 추구

하는 것이 모두‘길’이다. ‘길’은 소통이 목적

이며 장소와 장소, 지점과 지점,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역할을한다. ‘길’위에서소통이이루어

지고, ‘길’은 나를 세상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 오늘도 우리는 골목길에서 의상실

여주인을 만나 옷과 디자인, 텍스타일에 대해

대화를 하고 짧게나마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삶의한부분을공유하는기회를가지고

서로 교감하며 다시 찾아 올 것이란 인연을 맺

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주변의 볼거리를 둘러

보며성북동큰길을따라내려오다보니저멀리

오른쪽으로, 대학시절 삼선교 쪽으로 내려오다

들리곤했었던‘나폴레옹제과점’이아직도명맥

을 유지하며 5층빌딩 우뚝 솟은 모습으로 다가

오며정겨웠던옛모습과겹쳐지고있었다.

-2016. 2-

성북동 수준의 북악슈퍼 뒷골목의 이름없는 의상실

길상사-관세음보살상 성북동 성당

<길상사로 가는 길의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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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한바퀴휘감는총연장 157km의 서울둘레길은 8개 코스로서울의역사, 문화, 자연생태등을

스토리로엮어국내외탐방객들이느끼고, 배우고, 체험할수있도록조성한도보길이다.

서울둘레길은‘숲길’, ‘하천길’, ‘마을길’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는 둘레길 곳곳에 휴게시설과

북카페, 쉼터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고, 전통 깊은 사찰과 유적지를

연결해서울의역사와문화, 자연생태를곳곳에서체험할수있도록조성하였다. 대중교통으로도접근

하기쉬우며주로경사가심하지않은흙길로되어있어누구나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다.

서울둘레길 스탬프

서울둘레길에는 우체통을 재활용하여 총 28곳에 스탬프시설을 만들었다. 28개의 스탬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전해주던우체통처럼둘레길을걷는도보여행자들에게추억을만들어줄것이다.

서울둘레길 스탬프에는 둘레길에서 만나는 역사, 문화, 자연생태가 모두 담겨있으며, 스탬프를 찍으며

서울둘레길의추억을간직하고, 내가걸은코스를기록하며, 서울의이야기를떠올려볼수있다. 스탬프와

함께걸음걸음마다숨겨진이야기를따라서울을직접느껴보실수있을것이다. 참고로28개의스탬프를

모두받아오시면서울둘레길완주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자연과사람이함께걷는서울둘레길

문 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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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에서 만나는 자연

서울둘레길은서울의자연생태를생생하게탐방할수있도록조성해놓은도보길이므로둘레길곳곳에는

다양한종류의식물들이자생하고있다. 참나무, 소나무, 오리나무, 싸리나무, 아까시나무와같이둘레길

전구간에서볼수있는식물이있는가하면버드나무, 갈대와억새처럼어떤구간에서특징적으로만나볼

수 있는 식물도 있다. 숲길, 마을길, 하천길을 따라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은 둘레길 도보여행자들에게

더욱풍요로운자연생태를느끼게한다.

둘레길전구간에서만날수있는참나무는도토리가

열리고낙엽이지는나무를통틀어부르는 이름이다.

200여 종 이상이 퍼져 있으며 잎과 줄기, 열매와

수피의 모양에 따라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

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등으로나뉜다.

S T A M P

참나무

늘 푸른 나무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무인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다. 소나무라

는 이름은 우리말‘솔’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무 중

의 최고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둘레길 전 구

간에서만나볼수있는나무다.

소나무

산이나 들에 자라며 둘레길 전 구간에서 볼 수 있

다. 5월에 향기가 강한 흰색 꽃이 피고 열매는 9월

에 익는다. 땅을 거름지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방조림용으로많이심는다. 

아카시아나무

냇가에서 흔히 자란다. 높이 20m, 지름 80cm에

달하는 큰 나무로서 수피는 검은 갈색이고 가지는

황록색이다. 썩은 버드나무의 원줄기는 캄캄할 때

빛이 난다. 시골 사람들은 이것을 도깨비불이라고

하며무서워하기도했다고한다.

버드나무

우리나라 호수나 연못가의 습지에서 나는 다년

생 초본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의 물웅덩

이나 습지에서 자란다. 민간에서는 단옷날 창

포를 넣어 끓인 물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다. 서울둘레길 위에 있는 서울창포

원이나안양천창포원에서만나볼수있다.

창포

억새와갈대는하천을통과하는하천길에서흔히볼

수 있는 식물이다. 본래 억새는 산이나 들, 갈대는

바닷가나물가에피는것으로구분했으나현재는하

천길에서도 억새를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억새는

대략 1m 정도로 자라고 갈대는 3m 정도 된다. 갈

대는 마디가 굵고 꽃이 갈색을 띄는 반면 억새는 은

백색을띈다.

억새와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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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수락·불암산코스는 도봉산역에서 출발하여 수락산과 불암산을 지나

화랑대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수락산과 불암산은 대표적인 바위산

이지만 서울둘레길은 산자락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의 오르막 내리막

이 있다 해도 크게 힘들지는 않다.

●코스정보

-지역:도봉구, 노원구

-세부코스:도봉산역~서울 창포원~수락산~당고개역(덕릉고개)~

불암산~화랑대역

-난이도:고급

●교통편

-출발지: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2번 출구

-도착지: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구

1코스-수락·불암산 코스

●설명

용마·아차산 코스는 화랑대역에서 출발하여 묵동천,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을 지나 광나루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용마산부터는 산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이 이어져 서울둘레길 중 전망이 가장 좋다. 한용운,

방정환 등 현대사의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망우묘지공원과 아차산

보루등역사·문화자원이풍부하다.

●코스정보

-지역:중랑구, 광진구

-세부코스:화랑대역~묵동천~망우묘지공원~용마산~아차산~

광나루역

-난이도:중급

●교통편

-출발지:지하철 6호선화랑대역 4번출구

-도착지:지하철 5호선광나루역 1번 출구

2코스-용마·아차산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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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덕·일자산 코스는 광나루역을 출발하여 한강과 고덕산, 일자산, 탄천을

지나 수서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한강과 성내천, 탄천을 지나는 하천길,

고덕산과 일자산을 지나는 야트막한 숲길, 마을길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코스로서울의다양한모습을볼수있다. 도시와 마을, 숲을 걷다보면역사

와전설, 그리고사람들의이야기가가까이서펼쳐진다. 고덕·일자산코스는

구간이길어하루에통과하기어려우므로 2~3회로나누어걷는것이좋다. 

●코스정보

-지역: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세부코스:광나루역~한강~고덕산~일자산~성내천~탄천~수서역

●교통편

-출발지:지하철 5호선광나루역 2번출구

-도착지:지하철 3호선, 분당선수서역 5번출구

-진입로①:명일공원입구에서지하철 5호선고덕역 4번출구 200m 

-진입로②:성내천입구에서지하철 5호선올림픽공원역 1번 출구 700m 

3코스-고덕·일자산 코스

●설명

수서역에서출발하여대모산, 구룡산, 우면산을거쳐사당역

에 이르는 코스이다. 이 구간은 대부분 산행길이지만 높지

않은 고도로 수월한 트레킹이 가능하며 산림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조망이 매우 좋다. 또한 구룡산과 우면산 사이의

여의천, 양재시민의 숲, 양재천을 경유하는 길은 주변 경관

이 좋으며, 평탄하고 아늑한 산책로로 간편한 트레킹이

가능하다. 

4코스-대모·우면산 코스

●코스정보

-지역:강남구, 서초구

-세부코스:수서역~대모산~구룡산~여의천~양재천~

우면산~사당역

●교통편

-출발지:지하철 3호선, 분당선수서역 6번출구

-도착지:지하철 3호선, 4호선사당역 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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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관악산 코스는 사당역에서 출발하여 관악산, 삼성산을 거쳐 석수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관악산은 등반을 위한 산행 코스가

많지만 서울둘레길은 관악산 자락을 따라서 걷는 코스로 자연경관이 훌륭하고 곳곳에 역사문화유적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볼거리 또한 풍부하다. 대부분의 구간이 숲길로 되어 있어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서울의 산림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이기도 하다. 

●코스정보

-지역:관악구, 금천구

-세부코스:사당역~관악산~삼성산~석수역

●교통편

-출발지:지하철 2호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도착지:지하철 1호선 석수역 1번 출구

5코스-관악산 코스

●설명

안양천코스는 석수역에서 출발하여 안양천, 한강을 따라 가양역

에 이르는 코스이다. 이 구간은 다소 길지만 전 구간이 평탄한

하천길이어서 수월한 트레킹이 가능하다. 계절별로 다양하게

변하는 아름다운 안양천과 한강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코스정보

-지역: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세부코스:석수역~안양천~한강~가양역

●교통편

-출발지:지하철 1호선 석수역 2번 출구

-도착지:지하철 9호선 가양역 4번 출구

6코스-안양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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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봉산·앵봉산 코스는 가양역에서 시작하여 한강을 건너고, 월드컵공원과

불광천을 지나 봉산과 앵봉산을 넘어 구파발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가양역

부터 불광천 구간은 평지길이고, 봉산과 앵봉산은 야트막한 숲길이어서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길이다. 월드컵공원과 불광천 구간에서는 잘 복원

된 생태공원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봉산과 앵봉산 구간에서는 호젓한

산길을 산책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코스정보

-지역: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세부코스:가양역~월드컵 공원~불광천~봉산~앵봉산~구파발역

●교통편

-출발지:지하철 9호선 가양역 4번 출구

-도착지: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

7코스-봉산·앵봉산 코스

●설명

북한산 코스는 구파발역에서 북한산과 도봉산 자락을 통과하여 도봉산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북한산

둘레길을 함께 이용한다. 울창한 숲과 뛰어난 자연경관, 생태공원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전통사찰,

성곽, 무덤 등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하다. 곳곳에 있는 조망명소에서 서울의 모습과 주변의 산을 조망

할 수 있다. 북한산 코스는 서울 둘레길 중 가장 긴 코스로 하루에 모두 통과할 수는 없고 3~4회로

나눠서 통과하는 것이 좋다. 주변에 이야기 거리와 볼거리가 많아 긴 코스에 비해 지루하지 않다. 

●코스정보

-지역: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세부코스:구파발역~선림사~북한산생태공원~탕춘대성 암문~평창동

~성북생태체험관~빨래골지킴터~이준열사묘~국립4.19민주묘지~

연산군묘~도봉산~도봉산역

●교통편

-출발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

-도착지: 지하철 3호선,

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

8코스-북한산 코스

출처: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재구성:한국도로협회 박진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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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반려동물을키우면서정서적인안정감과행복을얻는것처럼, 사무실의내책상위에작은화분

하나만둬도심리적안정감과잘만키우면인테리어효과까지도누릴수있다.

누구의선물로인해사무실에서마지못해키우는대형식물들은수분공급, 흙갈이를제때하지못해말라

죽는경우를많이봤기때문에간편하게물만공급하면싱싱하게자라는반려식물이있다고한다.

보통은사무실환경은햇빛을보기힘든경우가많고, 공기가별로좋지않기때문에반음지식물을위주로

소개하고자한다. 

직장인을위한책상위의
작은힐링공간

▶스투키

요즘 가장 사랑받는 식물 중 하나이다. 길쭉하고 뾰족한 모양이

인상적이면서도 귀여운 식물이다.

공기정화 능력은 기본이고, 전자파는 흡수하고 음이온을 배출

합니다. 굳이 햇빛을 보지 않아도 음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사무실에 두고 기르기에 여러모로 적합한 식물이죠. 건조함을

잘 견디고, 대신 습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된다. 무심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식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접할수있다.

▶행운목

별도의 영양분 없이 물만 주면, 행운목의 몸통에 있는 양분과,

물과, 광합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식물이다. 반 그늘에서 잘

자라며, 토막낸 줄기를 물을 담은 접시에 놓고 기르기도 한다.

번식시킬 때는 줄기를 5cm 정도로 잘라서 모래에 꽂으면 뿌리

가 자란다.

행운목을 수생으로 키워도 무관하지만 물과 돌을 자주 씻어

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실내 습도조절과 증산작용으로

실내 공기를 청량하게 바꿔주는 장점이 더 크다.

이미지출처:Flickr

이미지출처: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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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답서스

선명한 초록색을 띠는 이 식물은 따분한 사무공간을 좀 더

화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흰색, 회색, 검은색의 조합으로

이뤄진 공간이라면 덩굴식물로 잎이 풍성하게 늘어지는 이

같은 식물이 분위기 개선에 효과적이다. 화분에 담아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도 좋고, 바구니 형태의 화분에 담아 벽에 걸어둘

수도 있다. 물은 주 1회 정도만 주면 되고, 비교적 약간 어둑한

공간에서도잘사는편이다. 

▶안스리움

실내 공기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 등을 정화

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식물이다.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이 아니라서 사무실이나 집들이 선물로도

좋다. 또한, 증산작용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를 제거해 주는 능력

이 있어서 사무실에서는 책상이나 복사기 옆에 두는 것이 좋다.

물은 주 2회정도만 주면 되고, 잘만 키우면 사진 속 빨갛게

보이는 꽃을 2달정도 볼 수 있다. 꽃이 피면 가끔씩 30분 정도

햇빛을 보게 하는 것이 꽃을 시들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고

한다.

(참고자료:네이버지식백과, http://blog.posco.com)

●미국 항공우주국(NASA) 선정, Best 공기정화식물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밀폐된 우주선 안의 공기를 정화하는 데 식물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험을통해실내공기정화효과가있는식물을선정해그목록을발표한바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아레카야자, 관음죽, 대나무야자, 인도고무나무, 드라세나, 헤데라, 피닉스야자, 피쿠

스아리, 보스턴고사리, 스파티필름이있다.

이미지출처:Flickr

이미지출처: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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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기업들이 부침(浮沈)을 겪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대처하기위한움직임은발빠르게보이고

있으나수많은변수들로 인해 큰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전략과 리더십, 올바른 판단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풍랑에 맞서는 함선의 선장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주)삼우아이엠씨는 새로운 변화와 각오로 각 개인이

퍼스트무버(First Mover)라는 소신으로 2016년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소기업이 있었다’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조직의 크기와 창조적 능력은

비례하지 않기에, 삼우아이엠씨 사람들은 모두 자신

의 능력과 꿈을 120%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헌 대표이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의 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명의 개발자가 꿈을 실현

하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인기몰이를 했던 <미생>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삼우아이엠씨는 도로·교량 등의 유지보수와 신설포장전문 건설업체로, 기업의 특성상 현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모든 결과는 현장에서 나온다. 특히 이곳은 도로를 만드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사명감

도 있고,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있어 더욱 현장이 중요하다.

“우리의혁신은 RNI(Right Now Innovation),

바로 지금이순간이다”

(주)삼우아이엠씨

회 원 사 현 장 탐 방

(주)삼우아이엠씨 김기헌 대표이사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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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사업부문
문영수 전무

“철저한 시공과 신뢰로 기존 시장 끌어안기”

지난 2003년 창업 이래 도로와 교량의 유지보수사업부문은 지속적으로 우리 삼우아이엠씨의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는 단연 기업을 지탱하고 있는 기술력의 힘이다. 특히 노후된 우리나라 도로에 가장 적합하고

획기적인 기술력인 VES-LMCⓇ 공법은 그동안 삼우아이엠씨를 이끄는 원동력이자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오픈되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VES-LMCⓇ 공법으로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업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우리 기업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철저한 시공과 신뢰

또한 기존 시장을 끌어안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 이미 보편화된 기술력이라 할지라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개발의 원조기업인 삼우아이엠씨가 유지보수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시장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력은 이미 오픈되었지만 유지

보수할 도로와 교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더 노력하고 교육해 기존 쌓아왔던

신뢰를 바탕으로 마케팅의 영역을 넓혀가겠다.

삼우아이엠씨의 현장은 유지보수와 신설포장으로 나뉜다.

2016년 삼우아이엠씨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을 단행했는데,

이는 기존 시장과 사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능별

조직구성을 통해 책임과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에 유지보수사업부문은 문영수 전무가, 신설

포장사업부문은 강재규 전무가 각 사업본부장을 맡음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우아이엠씨는 업계에서‘팔로워’가 아닌‘리더’임이 확실하다.

언젠가는 레드오션이 될 기술력이지만 업계 리더로서의 자부심과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삼우아이엠씨이기에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더욱 전문화된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사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회 원 사 현 장 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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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포장사업부문
강재규 전무

“업무의 매뉴얼화로 신설포장 사업부문의 효율 배가시킬 것”

VES-LMCⓇ 공법이 획기적인 공법으로 초속경 시장을 독점하면서 삼우아이엠씨의 매출을 주도

해 왔으나, 그동안 경쟁업체가 난립하고 발주 물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유지보수사업부문에

의존했던 매출의 한 축을 신설포장사업부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

신설포장사업부문은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착오와 실수를 하면서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집중했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현장에서 접목한다면 상당한 업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막상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고 지난해부터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매뉴얼화하여 활용하면서 수정, 보완

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현장의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개선으로 당사 공법과 기술에 대한 대외 신뢰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적용이 필요하다. 품질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에 의한 귀찮고

시간을 소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업무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 효과가

배가되리라 생각한다. 신설포장에 대한 연구개발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고, 이미 개발된 신기술도

시험포장을마치고, 적용을위한활발하고역동적인마케터가있기에신설포장부문의전망은밝다.

올해는 적자 없는 신설포장사업부문을 달성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획, 실천, 체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매출 목표를 달성하여 손익을 개선시켜 갈 것이다.



78 | 제143호 | 2016

강원도홍천군내촌면물걸리 371-1번지의 교량, 고속도로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건설공사제8공구의

LMC(Latex Modified Concrete) 교면포장 공사가 시작되는 날, 현장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진행되는‘LMC 교면포장공법’은 교량의 바닥판 슬래브 위에 두께 5cm 내외의 라텍스혼합

개질콘크리트(LMC)를 바로 포설해 마무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기술과는

달리 방수층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고성능·고기능 콘크리트를 Slab콘크리트에 직접 Overlay하여,

20년 이상 별도의 유지관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현장은 교량 4개소(내촌교, 내촌2교, 내촌3교, 내촌4교), 총 16,198m2를 LMC 교면포장공법으로

포장한다. 

‘LMC 교면포장공법’은 말 그대로 포장재료로 LMC를 사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라텍스혼합

개질콘크리트(LMC)는 일반 콘크리트에 액상의 라텍스를 일정량 혼합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킨

재료로, 액상 라텍스는 스틸렌과 부타디엔계 폴리머와 물을 일정비율로 혼합해서 만든다. 즉, 콘크리트와

액상의 라텍스를 혼합해 고내구성 교량포장재료인 LMC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LMC 교면포장 공사 현장,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삼우아이엠씨 사람들

회 원 사 현 장 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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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C 교면포장 결과, 라텍스의 재료적 특성상 내구성, 투수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 파손된 교량 내부

로의 유해물질 침투방지로 교량 구조물 보호효과까지 있어 만족도가 높다.

국내 도로와 교량 유지보수부문의 최고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닌 삼우아이엠씨답게 현장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발을 맞춰온 이들이기에 눈빛만 봐도 서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삼우아이엠씨 사람들의 땀방울이 맺혀있다. 해발

1,089m 운두령 최정상을 지나 도착한 내촌면 물걸리…내 평생에 이곳을 다시 지날 일이 있으랴만은

그래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언젠가 이곳을 편히 지나며 삼우아이엠씨 사람들이 시공하던 오늘을 추억

하게 될 지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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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쇄운동에 터널 내 4,037m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는 현장이 있어 찾아갔다. 동해의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리다보니 도무지 도로시공 현장이 보일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역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강원도 동해답게, 바다를 둘러 조금 올라가니 하늘과 맞닿을 듯한 나지막한

산과 시공 현장이 나타났다. 이곳은 고속국도 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제4공구로 줄눈콘크리트

포장(JCP,Jointed Concrete Pavement)의 시공이 진행되고 있었다.

동해에서 만난 JCP 신설공사 현장

회 원 사 현 장 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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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콘크리트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건축 및 토목 재료이다. 도로포장의 측면에서

볼 때 콘크리트는 장기적, 기능적, 효율적 측면을

고려한 가장 이상적인 도로포장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은 20∼40년으로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유지관리가

적은 반면에, 부분적인 보수가 어려우며 양생(養生)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콘크리트 포장의 종류

에는 횡방향 줄눈과 보강철근의 유무 및 형식에

따라 줄눈콘크리트포장(JCP, Jointed Concrete

Pavement), 철근콘크리트포장(JRCP, Jointed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CRCP,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등으로 나뉜다.

이곳 시공현장은 JCP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이 진행되고 있었다. JCP는 일정한 간격으로 줄눈을

둠으로써 균열의 발생위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줄눈부에 다웰 바(dowel bar)를 사용하여 하중전달을

돕는다. <그림1 :줄눈콘크리트포장 개요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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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현장에서도 다웰 바를 사용했는데, 다웰 바는 줄눈부에서의 하중전달을 원활히 하고 하중에 의한

처짐량을 감소시켜 펌핑현상 등을 억제할 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응력을 줄여준다.

JCP는 줄눈 이외의 부분에서는 균열발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철근보강이 없으므로 줄눈부 외에

발생한 균열이 과대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JCP에서는 콘크리트 슬라브와

보조기층 사이에 분리막을 설치한다. 이는 마찰력을 줄여 온도변화와 건조수축에 의한 콘크리트 슬라브

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구속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속력이 줄어들면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응력도

줄어들고, 따라서 균열에서 발생되는 응력도 줄어 균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JCP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눈 부위의 파손으로 인해 승차감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로가 생기는 과정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거의 매일 도로 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이 도로가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료, 그리고 시간과 연구노력이 투입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삼우아이엠씨 현장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로, 얼마 후 우리는 삼척-동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도로현장 방방곡곡에 삼우아이엠씨 사람들이 있어 안전하고 든든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회 원 사 현 장 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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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기술(주)은 1994년 건축시설물의 유지관리 영역의 사업을 시작으로,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영역까지 사업

을 확장하여 현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지엘기술(주)은

땅과 하늘의 기준으로, 모든 일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다. 지엘기술(주)은

윤인구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약 17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윤인구

대표이사는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여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엘기술(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제일 좋은 회사 지엘

지엘기술(주)은 2015는『제일 좋은 회사 지엘』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지엘의 발전방향을 정립하였다.

지엘기술(주)의 윤인구 대표이사는『제일 좋은 회사 지엘』선포식을 통해 외적으로는 지엘의 안정적인

성장과 내적으로는 지엘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엘은 회사와 지엘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업자 관계를 정립하고, 사업수익과 미래비전을 공유하여 지엘인 모두가 만족하는

제일 좋은 회사를 만들고자 한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연혁

1998년 서해안고속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협력업체 등록

2004년 한국도로공사 긴급보수 협력업체 등록

2008, 2009년 한국도로공사 표창

2011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2012년 한국도로공사 사장 표창

2005년~현재 한국도로공사 도로시설물보수 연간 단가계약 업체등록 도로유지보수 활동

시설물의 안전을 생각하는 지엘의 기술

지엘기술(주)은 자연재해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가설교량 GTG 공법과 변위제어를 통해 안전하게

교량을 인상하는 MAS 공법 및 효과적인 내진설계를 위한 GV 공법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소를

두어 현재도 차수형 그라우트 공법, PET를 활용한 경량성토공법 등의 시설물의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고의 기술로 도로시설물의
안전을책임지는지엘기술(주)

회 원 사 탐 방

윤 인 구

지엘기술(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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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교량(방재신기술 102호)

지엘기술(주)의 가설교량은 GTG 공법과 BTB 공법으로 구별되어 있다. GTB 공법은 거더타입의 가설

교량으로, 변단면 거더와 연속형 복공판을 활용하며, 최대 40m 경간까지 설계할 수 있다. 특히, I형 변단

면 거더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중앙부의 단면을 최소화 하였다. 이로 인해 하천의 통수단면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점과 강재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가설교량으로 사용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BTB 공법은 박스타입의 가설교량으로, 소요 단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박스형으로 제작

되었다. BTB 공법은 안전성이 강화된 차량 방호책이 적용되어 차량 충돌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며

강재량을증가시켜주행성이향상되었다. 특히, 현장적용성이우수하여국내다수의현장에적용하였다.

●컴퓨터 교량인상 (방재신기술 90호)

Mechanical Auto System(MAS)는 변위제어방식의 교량인상공법으로 방재신기술 제90호를 획득한

기술로서 기존 수동 인상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균등하지 못한 유압잭의 하중부가와

이로 인한 교량의 부등인상으로 인한 수직변위증가 및 수평 이동 등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변위제어방식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교량 인상공법이다. 

GTB 공법 적용현장(영주/96m) GTB 공법 적용현장(나주/140m)

GTB 공법 개념도

회 원 사 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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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은 인상량을 컴퓨터 제어프로그램(저작권 제 C-2015-002481호)으로부터 변위제어하여 정밀

하고 안정하게 교량을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유압잭은 각각의 유압튜브를 이용하여 유압펌프에 연결되기

때문에 각각의 유압잭의 들어가는 유압량을 개별로 조절할 수 있다. 유압잭 위에 구좌장치가 설치되어

상부구조의 편심하중에 대응할 수 있어 안정한 교량의 인상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 설치되는 안전잭

은 유압잭의 오작동에 의해 유압력이 상실되어도 교량의 상부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유압잭 옆에 설치

되어 교량 인상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MAS 공법 적용현장 MAS 공법 적용현장

MAS 공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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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용 V형 내부띠철근 (특허 제1418689호)

내진설계용 V형 내부띠철근은 지엘기술(주)의 기술연구소에서 중소기업청의 연구비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특히, 본 제품은 지엘기술(주)과 경기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된 첫 번째 기술이다. 본

기술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부띠철근인 한단 135。타단 90。인 크로스타이를 배근함에 따라

발생되는 구조적·시공적 측면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내진설계용 V형 내부

띠철근은 심부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구속하여 기둥의 연성 향상하고 주철근 좌굴을 지연할 수 있다.

내진설계용 V형 내부띠철근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근의 형식이 기존 결속선 방식에서

원터치형 클립 방식으로 바뀌어 시공속도가 매우 단축된다. 둘째, 내진설계용 V형 내부띠철근은 정착에

의해 주철근의 좌굴을 지연시키므로, 기존 크로스타이보다 철근의 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제적이다.

마지막으로, 내진설계용 V형 내부띠철근은 심부콘크리트를 가로질러 배근되지 않기 때문에 철근의

과밀화 및 과밀화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내진설계용 V형 내부띠철근은 기둥의 전단저항철근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내진설계용 V형 내부띠철근의 개요

구조실험 시공성평가 현장적용

회 원 사 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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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상해건축박람회

미래를 함께하는 지엘

지엘기술(주)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입각해 관행적인 매너리즘을 지양

하고, 창조적인 경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미래를 열어가는 도전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미래와 함께하기 위해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

중 하나로 지엘기술(주)은 전사적인 체육대회와 야유회를 통해 임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워크숍과 야간산행은 사업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

기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직원 상호간에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윤인구 대표이사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나눔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취지로 매년

지엘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직원들과 함께 경로당

리모델링, 고아원 방문 및 연탄 배달 등을 통해

미래를함께하는지엘을만들어가고있다.

지엘 봉사의 날 지엘 워크숍 및 야간산행

지엘 한마음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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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코 슈퍼변기”

서울지하철7호선마들역에서청소업무를맡고있는

A씨는지난해 9월까지만해도막힌변기를뚫느라

진땀깨나쏟곤했다. ‘휴지통없는화장실’캠페인

에따라지하철역내화장실에서휴지통이사라진

뒤로시도때도없이변기가막혔기때문이다.

화장실을이용하는시민들의불만은끊이질않았고,

A씨는막힌변기를뚫는압축기를들고화장실앞에

서있기일쑤였다. A씨는“세상에막히지않는변기

가 어디 있다고 이런 캠페인을 시작한건지 모르

겠다.”며 아무런 대안 없이‘휴지통 없는 화장실’

캠페인을전개하는이들을야속해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화장실의 일반

양변기가이른바슈퍼변기라불리우는친환경변기

로 교체되면서, A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서울지하철 5~7호선의 화장실 청소미화원들의 고

민도말끔히사라지게되었다. 막힘현상이거의없

는 친환경변기의 설치를 통해 물 절약, 경비절감,

이용객 만족도 향상 그리고 청소원들의 답답함 해

결까지, 네마리토끼를한꺼번에잡게된것이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표혜령)는 서울도시철도

공사(사장 김태호)와‘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착을

위한슈퍼변기시범운영’협약을맺고지난해 10월

부터 올해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마들역(7호선),

하계역(7호선), 천호역(5호선)등 3곳에 슈퍼변기를

설치하여시범운영하였다. 그 결과슈퍼변기설치

역사내화장실의변기막힘건수가 95%이상해소

된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이3곳의역에남녀화장실각

각 2개씩 양변기를 슈퍼변기로 교체한 뒤 45일간

의막힘건수와물사용량등을일반변기와비교하

였다. 1차 시범운영이 이루어진 하계역에서 변기

한 대당 막힘 건수를 조사하자, 일반변기가 35.5

회에달한반면슈퍼변기는 1.2회에불과했다. 물

사용량도 슈퍼변기는 일반변기의 절반가량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천호역과 마들역에서 진행된

(주)리엔코

65%이상물절약‘진짜절수형슈퍼변기’각광
죽전휴게소 서울지하철하계역 등에서 탁월한 기술력 검증

환경부의 물 절약 정책에 부응하는 물 공유 프로젝트도 전개 계획

서울지하철‘휴지통없는화장실’캠페인그후..계속되는변기막힘해결은?

업 계 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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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엔코 65%이상 물 정략‘진짜 절수형 슈퍼변기’각광

2차운영결과에서는막힘건수가28.9회(일반변기)

와 1.6회(슈퍼변기)로 역시 큰 차이가 있었으며,

물 사용량은 슈퍼변기가 일반변기 사용량의 35%

에불과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관계자는“이번시범운영을통해

변기막힘으로인한사고를예방하고, 청결하고환경

친화적인 화장실 조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며5~8호선전역의화장실을슈퍼변기로교체하는

방안을적극검토중이라고밝혔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표대표는“이번시범운영결과

를통해휴지통없는화장실문화정착에큰걸림돌

이었던 변기 막힘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

렸다”며“위생적으로도좋지않고, 관리에도문제가

큰 화장실 휴지통을 없애는 캠페인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밝혔다.

현재 대학교, 대형병원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

까지대중이이용하는공용시설에서는막힘현상이

없고 물을 크게 절약 할 수 있는 슈퍼변기 설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의경우하루평균 140만명이이용하는만큼변기

의 막힘 현상이 잦고, 화장실의 청결과 물 절약에

예민할수밖에없다. 따라서한국도로공사는올해

를‘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문화 혁신의 해’로

정하고 휴게소 운영업체와 함께 화장실 시설개선

및이용문화혁신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

화장실의외부디자인과내부인테리어가크게달라

진다. 청사초롱 모양의 외부 디자인과 각 휴게소

특색을가미한내부인테리어가도입된다. 남자는

파란색계열, 여자는빨간색계열, 장애인화장실은

주황색계열의가족사랑화장실로바뀐다.

내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창호형 변기 출입문, 출

입문 내부 빈자리 알림조명, 건식형 고급 바닥재,

고급 기저귀 교환대 등 휴게소별 특색을 반영해

꾸며진다.

그중제일큰변화는‘휴지통없는화장실’로바뀐

다는점이다. 지난 2월실시한설문조사결과설문

인원(2만 2000명)중 63%(1만 4000명)가 찬성

했다. 사용한 휴지는 미관에 좋지 않고 악취발생,

세균번식우려의문제점이있다. 여성화장실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설치된다.

기존‘휴지통 없는 화장실’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과같은막힘현상으로인한불만이생기

지않도록변기는기존양변기에서에코변기인슈퍼

변기가설치될예정이다.

물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선작업을 진행 하던

중에 변기 막힘과 물 절약까지 만족 시키는 슈퍼

변기는도로공사의고민해결사역할을해줄것으로

보인다. 도공 관계자는“지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대대적인화장실시설개선을통해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그러나 이러한 시설 개선 후 15년이 지

났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

져다시한번화장실혁신이필요한시점으로판단

했다”고말했다.

슈퍼변기는 5리터 정도의 최소한의 물의 양으로

기존 양변기를 뛰어넘는 높은 배출력을 자랑하여

절수형 양변기이면서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

를가능하게만드는올해가장주목받는양변기가

될것이라예상된다.

친환경변기‘리엔코 슈퍼변기’는 에너지와 자원

절약뿐만아니라, 청결한화장실문화선도에이

바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내 화장실 문화 선진

화를 이루는 데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전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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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절수형 변기로 주목받는 (주)리엔코 김연태 대표와의 일문일답

전세계적환경이슈인물부족문제해결을위해환경부가꺼낸

카드 가운데 하나가 절수형양변기 보급 확산이다. 환경부는

2012년에 수도법을 개정해 2014년 1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6리터이하양변기만을설치토록법제화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가구의 5%만 1회 6리터 이하 절수형양변

기로 바꿔도 연간 3천만톤이 넘는 물을 아낄 수 있다고 추정

한다. 만약 전체 가구의 절반으로 확대된다면 팔당댐 하나에

해당하는물이절약된다.

6리터이하기준을완벽하게충족하는절수형양변기업체㈜

리엔코의 김연태 대표는“현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절수형 양변기를 생산, 보급

하고있다”며“정부의정책적목표에확실하게부합하는제품

들을널리보급하는데역점을두고마케팅을전개하겠다”고말했다.

▶리엔코의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6리터이하의물로도확실하게용변을처리할수있다는점이다. 경부고속도로죽전휴게소에

서 2015년 7월에한달간테스트한결과 1회 5리터물로도단한번의막힘없이최고의성능을입증했

다. 죽전휴게소에설치된기존변기는 1회 13.6리터가량물을사용한데비해무려63% 이상물을절약

했다. 그러면서도 전혀 막힘이 없었다. 하루에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

다는건그만큼뛰어난기술력을입증한것이라할수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하계역에서테스트한결과에서는물사용량이42% 줄었고, 특히화장실청소용역

원들의골칫거리였던막힘현상은 93%가개선됐다. 하계역은화장실안에휴지통이없어서휴지를모두

변기안에투척하는데거의막힘이없었다는뜻이다.

▶리엔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 마디로 뜨겁다.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전 지하철역에 우리의 제품을 교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며, 죽전휴게소의 사례를 본 한국도로공사측도 리엔코 제품으로 교체키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중

이다. 연세대학교, 순복음교회, 서울대학교등리엔코절수형변기를시범설치한곳에서는제품의우수

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조만간 이들 기관의 화장실은 우리 제품으로 상당부분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 계 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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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이 있나?

물론이다. 이미 터키, 모로코, 중국, 몽골 등에서

제품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중국 상해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우리 제품을

전시한 부스는 전세계 바이어들로 사흘 내내 붐

볐다. 중국에대리점을내겠다는업체부터, 터키의

판매독점권을 달라는 요구까지 우리 제품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 했다. 올해 안에

2~3개국과수출계약을체결할수있을것으로보고

있다.

▶환경부의 물 절약 정책에 부응하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물공유프로젝트의형태로정부정책에부응하는전략을수립했다. 국내대표적인NGO와유수의언론매체등과

공동으로이프로젝트를진행할예정이다. 환경부의후원을받아지방자치단체등과함께전국적으로확산할수

있는 전략이다.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물 절약 프로그램을 선보

이게될것이다. 기대해도좋다.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엔코의 절수형변기는‘무늬만 절수형’인 기존 제품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제품이다. 최대 65%의 절수효과,

막힘문제 90%이상해소, 소음 30%이상감소등그동안나왔던제품들에서는찾아볼수없는놀라운성능을갖

고있다. 또한내구성실험에서도 30만회이상동작을반복했음에도아무문제가없어더이상실험이무의미하

다는결론을얻었다. 즉내구성에전혀문제가없다는뜻이다.

우리 제품은 단 하나, 대형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는‘약점 아닌 약점’뿐이다. 그러나 기술력에서는기존의 대형

브랜드제품들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형 브랜드에서 오히려 우리 기술력을 사고 싶어 할 정도다.

따라서얼마든지믿고선택해도된다. 특히모기업이오랜업력과자금력을갖고있기때문에향후애프터서비스

등에있어서전혀문제가없다. 

지구를생각하는건강한마음이있다면리엔코가가장확실한답이라는점을다시한번강조한다.

(주)리엔코 65%이상 물 정략‘진짜 절수형 슈퍼변기’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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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파리로 통한다?

세계도로협회(World Road Association, PIARC)1)

2016~2019 회기 KICK-OFF 미팅이 2016년

2월프랑스파리라데팡스(La Defense)에서열렸

습니다.세계도로협회는비정치적, 비영리단체로,

도로및교통분야의발전을도모하고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08년 제1차 파리 세계도로

대회를 계기로 1909년에 창립되어 도로분야에서

는가장오랜역사를보유하고있는지식교류국제

포럼입니다. 

세계도로협회는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UN)의 협의

지위(Consultative Status)2)를 획득 하였으며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유엔 10개년 캠페인(UN

Decade of Action)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도로협회는 122개 정부가 가입되어 있으며,

144개국의공공및민간분야단체와3,000여명의

개인회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가차원

의지식교류포럼역할을담당하고세계도로협회의

지식 자료들을 확대 보급하는 세계도로협회 국가

위원회가 4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도로 정책 및 기술의 개발과 국제교류

를위하여‘세계도로협회 한국위원회’가 2007년

에 설립 되었으며, 도로분야 민·관·산·연·학

등각계의전문가및기술자가참여하고있습니다.

세계도로협회는 크게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Council은협회관리의주체이고회원국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Executive Committee의 구성원선출을담당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Committee는 Council에서

승인된전체적인정책및행정업무를총괄하고산하

에 3개의위원회, Strategic planning, Finance,

Communication을 두고 있습니다. General

Secretariat은 Council과 Executive Committee

를지원하며, Route/Roads 발간물제작, 세계도로

대회및동계도로대회의기획및준비를총괄하고

’16~’19 회기 PIARC KICK-OFF 미팅

참가후기

최윤혁 |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

국제도로센터

1)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oad Congresses(PIARC)

2) UN 경제사회이사회가특별한역량을가진기구들로부터전문적정보또는조언을받거나그들의견해를표현할수있도록부여하는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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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리고 Technical Committee(기술

위원회)는 전략 주제에 대한 연구, 발표, 회의 등

실질적인협회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세계도로협회의 주요 활동은 크게 기술위원회와

국제컨퍼런스, 그리고 세미나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술위원회에서는 도로 및 교통의 다양

한 분야에서 우수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최신

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4년의 회기 동안

각 기술위원회의 소그룹(Working Group, WG)

에서는각소그룹주제별보고서를발간하고도로

터널, ITS, 도로안전 등 주요 국가의 공통된 이슈

에대해서는매뉴얼을발간합니다. 또한보다세부

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격월로 발간되는 계간지

‘Routes/Roads’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도로협회에서는 기술보고서 발간

이외에작년11월에서울에서열렸던세계도로대회

등 각각 매 4년마다 2개의 국제대회, 세계도로

대회, 국제동계도로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개발

도상국가의 국제세미나를 주관하는 등 주요 선진

기술의 전파와 공유,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기술

이전을선도합니다. 

’16~’19 회기 PIARC KICK-OFF 미팅 참가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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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원은전략주제와관련한전문가로각국가별

수석대표가임명합니다. 기술위원은 1개이상의주

제에중복되어활동할수없고, 2회기이상연속하여

활동할 수 없습니다. 기술위원은 정위원(member),

통신위원(corresponding member), 협력위원

(associate member)으로 구분되며, 정위원은

연 2회 기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통신위원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주로 활동하되

가능한 경우 직접 회의에 참석하며, 협력위원은

젊은 전문가로 역시 온라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정위원 및 통신위원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회의에참가해야하며 1년이상회의에불참할경우

위원자격이자동으로상실됩니다. 

기술위원회는 4년을주기로활동하게되며, 2016

~2019 회기에는 5개 전략주제 18개 분과로 구성

되었습니다. 5개 전략주제는 각각의 목표를 지정

하고 각 기술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략주제 B, 접근성과 이동성의 경우

효율적인도로망운영과다양한수단간의연계를

통해이동성과접근성을개선하는것이목적입니다.

각 분과는 세부 이슈별로 소그룹으로 나뉘어 관련

현황을조사하고우수사례보고서를작성합니다.

Performance of Transport AdministrationsA.1

Strategic Theme A -

Management and Finance

Strategic Theme B -

Access and Mobility

Strategic Theme C -

Safety

Strategic Theme D -

Infrastructure

Strategic Theme E -
Climate Change,

Environment and Disasters

A.2

A.3

TF A1

TF A2

B.1

B.2

B.3

B.4

TF B1

C.1

C.2

TF C1

D.1

D.2

D.3

D.4

D.5

E.1

E.2

E.3

Road Transport System Economics and Social Development

Risk Management

Innovative Financing

Coordination between National and Sub-National authorities

Road Network Operation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Winter Service

Sustainable Multimodality in Urban Areas

Freight 

Road Design and Infrastructure for Innovative Transport Solutions

National Road Safety Policies and Programs

Design and Operations of Safer Road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Security

Asset Management

Pavements

Bridges

Rural Roads and Earthworks

Road Tunnel Operations

Adaptation Strategies /Resiliency

Environment Considerations in Road Projects and Operations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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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기술위원회KICK-OFF 미팅은전략주제별로

이루어졌으며, 각 전략주제별로 동일한 스케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각 기술위원회 좌장들

이함께모여서기술위원회초기스케줄에대해서

논의하고 각 기술위원회별 연계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토론하였습니다. 둘째날은공동스케줄로

전략주제 B의 모든 기술위원들이 대강당에 함께

모여서세계도로협회개요, 이전 2012~2015 회기

주제와성과, 기술위원회의역할과임무, 국제세미

나등에대해서논의하였습니다. 셋째날과넷째날

은각기술위원회별로함께모여서각자소개하는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어 각 기술 분과의 목표, 소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지 검토한 후 각자

활동할 소그룹을 신청하고 개략적인 2016~2019

회기 스케줄을 작성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결정

한이후마감되었습니다. 

B.4 Freight, 화물

27개국 40여명의 기술위원으로 구성된 화물분과

는3가지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Investigate and document countries’ national policies
for freight transport and logistics, including best 
practices in evidence-based freight transport policy-
making and evaluation for initiatives.

Identify best practices (access management, traffic
regulations, monitoring, compliance, enforcement)

Good practices on energy-efficient freight transport
(technical, operational, logistics, regulatory, and
infrastructure)

Report presenting case studies and
recommendations drawn from good practices.

Report presenting case studies and
recommendations drawn from good practices.

Report presenting case studies and
recommendations drawn from good practices

Issue B.4.1
National policies for multi-modal freight transport and logistics

Issue B.4.2
Truck- traffic on highways

Issue B.4.3
Good practices on energy-efficient freight transport

Strategies Outputs

Strategies Outputs

Strategies Outputs

’16~’19 회기 PIARC KICK-OFF 미팅 참가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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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증기반 화물수송의 의사결정 및 평가에 대한

Best Practices를 포함한 국가별 화물 및 물류

정책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②접근관리, 교통

규제, 모니터링, compliance, 단속 등을 포함한

Best Practices 확인, ③에너지 효율적인 화물

수송에 대한 Good Practices 조사(기술, 운영,

물류, 규제,인프라) 

전술한 것처럼 분과활동은 사례 분석결과와 우수

사례(Good Practice)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1.다수단

화물수송과 물류를 위한 국가 정책,  2.도로에서

의화물교통, 3.에너지효율적인화물수송의우수

사례등총3개로구성되어있습니다. 

금번KICK-OFF 미팅은스위스등15개국17명이

참가했으며, 대다수가 공무원 및 연구원, 교수로,

주로 공공파트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물의 특성상 다른 분과하고는 다르게 기업

CEO 등민간파트에서도일부참여하고있습니다.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기술위원회 참가국의 동향

과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는 1995년 대비 2030년의 톤km가 45% 증가할

것으로예상되어물류비절감과수송효율성증대



97www.kroad.or.kr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산악지역이 많은 스위스에서는 철도 터널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1999년부터 건설하기 시작

해서 2016년에 공사가 끝난 Gotthard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로, 연장이 57km에

이르고공사비는약 110억 유로, 우리나라돈으로

환산하면 17조 6천억원이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속도는 사람수송은 약 200~250km/h, 화물수송

은 100~150km/h로 1년에 약 4천만 톤의 화물

을수송할것으로예상됩니다. 스위스에서철도망

은주로남북방향의물류수송에활용되고있으며,

동 터널을 통해 복합수송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

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국경통과(Border crossing) 문제가 심각한 이슈

입니다. 국경 및 알프스 지역에서 트럭으로 인한

혼잡이증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를해결하기

위해스위스에서는트럭제어센터(Truck control

center)를만들어혼잡한구간에서트럭이대기할

수 있는 대기공간이나 휴게소를 추가적으로 건설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16~’19 회기 PIARC KICK-OFF 미팅 참가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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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비단 스위스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중량, 길이등화물차의통행과관련된규제, 요금

징수등국가별시행하고있는각정책의사례조사

및 효과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소그룹에서 본회기

동안 정책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스위스 고속도로는 1년 단위로 통행료(Autobahn

Vignette)를 부과하며이는 40 스위스프랑이며,

총중량3.5톤이상화물차는주행요금을징수받고

있는데, 이는중량과통행거리, 그리고Euro 환경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과같습니다. 

화물수송의 첨단화 및 효율화

화물수송의효율성증대및물류비절감은전세계

모든국가의숙제입니다. 본분과에서도화물수송의

첨단화와 효율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화물차의군집운행(Platooning)은공기저항을

50~80%까지줄여연료소모를 12% 줄일 수있는

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유럽에서는특히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과관련하여다양한연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군집운행의핵심은화물차의간격을 1~5m까지로

매우 작게 줄여 공기저항을 줄이는 것인데, 이는

교통안전에서는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 교통안전

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18.5톤의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가 60km/h로 달릴 때 급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46.3m, 젖은 노면에서 57.0m로 나타

났습니다. 60km/h는 환산하면 16.7m/s로 1초당

약 16m를이동하는것으로, 인지반응시간인2.5초

를적용하면 41.75m를이동하게됩니다. 즉, 인지

반응시간을 고려할 경우 최소 41.75m 이상은

반드시떨어져야하고, 노면상태까지고려할경우

57m 이상 앞차와의 거리를 떨어뜨려야한다는 것

입니다. 인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교통안전

측면에서매우위험한이문제를 Platooning이라

는기술로안전하게해결할수있다면화물수송의

효율성증가는물론물류비절감에도매우탁월할

주) 1스위스 프랑=100라펜

Charge category Euro norm Rate

Euro 0, I and II1

1

2

2

3

3

Euro II with soot particle filter 2,79 Rappen/tkm

Euro III 2,69 Rappen/tkm

Euro III with soot particle filter 2,42 Rappen/tkm

Euro IV and V 2,28 Rappen/tkm

Euro VI 2,05 Rappen/tkm

3.10 Rappen/t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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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보입니다. 

알려진바와같이약300km 이하의통행거리에서

는다른수단보다도로의경쟁력이매우높습니다.

따라서도로보다친환경적이고효율성이높은수단

으로 알려진 철도, 해운 등으로 수단전환을 하더

라도도로자체의수송효율을높이려는노력역시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도로 화물수송의 효율성

과환경성을높이기위해전기로운행하는화물차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는전기자동차, 즉전기배터리를가지고

운행하는 차량의 형태가 아니고 외부에서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형태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에너지는다양한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

연료전지 등)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화물차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낮습

니다. 예를들어 1톤·km를위해 1kg의배터리가

필요하다면, 2톤 승용차가 100km를주행할경우

200kg의 배터리가 필요한 반면, 40톤 화물차가

500km를 운행한다면 20톤의배터리가필요하게

됩니다. 40톤 화물차의 적재중량이 일반적으로

20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전기 화물차는 배터리

외에 실을 수 있는 용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

트럭은 배터리보다는 외부에서 전력을 제공하는

형태가훨씬효율적입니다. 

외부에서 전력을 제공받는 형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도로위고가전력선으로제공

받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 아래에서 제공

받는형태입니다. 고가전력선에서전기를제공받는

형태는 스마트 집전장치(Intelligent Pantograph)3)

가 핵심 기술입니다. 트럭의 지붕에 있는 스마트

집전장치 센서는 트럭 상부에 전력선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시간당최대90km/h 범위에서전력선에

자동으로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습니다. 고가 전력

선이없는일반적인도로에서도주행이가능하며,

이는 일반 도로에서 스마트 집전장치가 자동으로

전선과의연결고리를분리해주기때문입니다. 전선

과의 분리와 동시에 트럭은 하이브리드 구동방식

으로 전환되어 디젤, 압축 천연가스 혹은 배터리

로부터 동력을 얻어 주행합니다. 지멘스는 2011년

부터 에누바(ENUBA) 프로젝트4)의 일부로 시험

을진행하고있습니다. 18톤트럭 2대를이용하여

총 3,000번의실험을수행하였으며, 시험도로에서

전기주행은3,000km 일반도로에서하이브리드

운행은 10,000km, 다양한속도에서의응급정지

실험 100회, 야간실험 70회, 트레일러연결실험

700회5)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3) 전기차량이고가전차선로로부터전력을받아들이는장치로지붕위에탑재됨. KTX, 전철등일반적인주행로에서는특별한게없으나, 도로위

트럭등과같이케이블에서연결되었다가끊어졌다가하는방식은간단하지않음. 주행속도가빨라져서진동이심해지거나곡선부에서방향

전환 시 순간적으로 연결이 끊어지면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지므로 일정속도를 내는데 지장이 커지고, 또한 전기선이 붙었다 연결되었다 할 때

일종의합선이일어나아크용접튀듯이전기선과집전장치연결부품이녹아버릴수도있어서기술적으로난제가많음. 따라서도로의포장상태, 

기하구조, 통행속도, 곡선부등의다양한환경에서안전하고도끊임없이전력을제공하고, 또한지능적으로이를제어할수있는지능형집전

장치가핵심기술임.

4) ENUBA:Electro-mobility in heavy commercial vehicle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n densely populated areas 인구

밀도높은지역에미치는환경적영향을줄이기위한대형상용차량의전기기반이동성프로젝트

5) 총중량40톤

’16~’19 회기 PIARC KICK-OFF 미팅 참가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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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멘스와 볼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카슨(Carson)시의 도로

에 시범 선로를 설치하고 시험 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성공적으로끝나면고가전력선

기반화물운송시스템은미국의가장큰항구인로스

앤젤레스(Los Angeles)와 롱비치(Long Beach)

부근3.2km에걸친고속도로에설치될예정입니다.

고가전력선기반화물운송시스템은디젤을사용

하는트럭보다약 2배정도더효율적으로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고가 전력선은 99퍼센트의 효율

로전기를전송할수있으며, 트럭이남는전기제동

에너지를전력계통으로다시보낼수있기때문에

전기이용효율성도매우높다고볼수있습니다. 

도로 아래에서 전기를 제공받는 형태의 화물운송

시스템은전철, 지하철, 트램, 항공기등교통수단을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진 Alstom, Bombardier

등이주도하고있습니다. 아직구체적인시험이나

실용화결과는없지만, 트램과유사한형태로진행

된다고알려져있습니다. 

도로수송효율증가의노력은용량증대, 즉화물차

적재량및적재공간의증가도포함됩니다. 일본에

서는 풀 트레일러의 허용길이를 19m에서 21m로

증가시키고, 주행축의하중기준을 10톤에서 11.5톤

으로상향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이미스웨

덴과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세미트레일러와

swap body 트럭을결합한확장적재개념의화물차

통행을허용하고있습니다. EMS(유럽모듈러시스

템, European Modular System, 이하 EMS)라고

알려진이시스템은도로네트워크에서기존의화물

적재 단위를 확장하여, 보다 많은 적재량을 수송

할 수 있도록 적재 단위끼리의 조합(모듈)을 허용

하는 개념입니다. 즉 EMS는 13.6m 세미트레일러

와7.82m 표준컨테이너6)의연결을허용하여최대

25.25m의 적재 단위로 도로화물을 수송하도록

하는것입니다. 

6) swap body, load carrier C class, 도로및철도운송을위한표준화물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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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네덜란드는 EMS 조합에 따른 LHV

(Longer and Heavier Vehicles, 확장적재형화물

차량, 이하 LHV)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교통안전 효과와 경제 및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최종 실험은 77명의 운송업자와 150

대의 LHV로 수행되었는데, 각 운송업자는 모든

네덜란드고속도로를이용할수있으며, 고속도로

외부에서는 10개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

되었습니다. 실험결과, 대형화물차의 7%에 해당

하는 8,000대의 차량이 6,000대의 LHV로 대체

될 수 있었으며, 매년 다음과 같은 예상 효과가

추정되었습니다. 

●수송비 1.8% 감소, 2억 16백만유로해당

●사망자수 4명, 부상자 13명감소, 9백만유로에

해당

●환경에대한긍정적인효과, 24백만유로에해당

●교통혼잡0.7% 감소, 1천만유로에해당

●도로화물수송의0.05% 증가, 266천톤에해당

●철도 화물수송의 1.4% 감소 및 내륙수로 화물

수송의0.2% 감소

위에서 소개한 사례 이외에도 전 세계 여러 나라

에서 화물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수송의 효율성

증가를위한정책, 규제, 그리고기술등과관련한

사례조사와분석은 2016~2019 회기동안다양한

방법을통해조사되고공유될것입니다. 아프리카

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27개국 40여명의

기술위원은 이러한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고, 이러한노력은하나된지구촌의상생

으로귀결될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물류비와

도로화물수송분담률은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

입니다. 국토공간적특성으로최대화물수송거리

가 450km 내외이기 때문에 도로의 수송 집중도

가 높은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화물수송 효율성

측면에서우리가해야할일은많습니다. 수송효율

을 높이기 위한 외국의 다양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크다고봅니다. 

물론, 화물차운전자대상에코드라이빙교육, 녹색

물류기업 인증, 고속도로 요금징수 시스템, 고속

축하중 측정시스템 등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할 게 아직은 더

많습니다. 세계도로협회의활동목적은각나라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술, 시설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것으로, 우리의잘된부분은세계에널리

홍보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배워서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물의 국경통과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큰이슈가아니지만, 향후통일을

대비해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PIARC 기술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외국의 다양한 정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적용

하여 보다 효율적인 화물수송체계를 갖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16~’19 회기 PIARC KICK-OFF 미팅 참가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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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센터는제25회서울세계도로대회를통하

여구축된네트워크및도로분야국제기구(REAAA,

PIARC, IRF)를 활용,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위하여지난 2015년 7월 7일출범했다.

기존에 도로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담당하던

한국도로협회 내에 설립된 국제도로센터는 기존

업무를강화하고정부의국제협력활동을지원하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줄수있도록다양한업무를추진하고있다.

본고에서는 센터 창립 2년차인 `2016년 상반기

주요활동을돌아보며‘도로분야우리기업의해외

진출지원’이라는센터창립고유목표를달성하기

위한하반기업무계획에대해알아본다.

제103차 REAAA 이사회 참가

1973년 창립한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

(REAAA)는 36개국에 169개 단체회원을 보유한

아시아최대도로관련기구이다. 본부는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위치하고있으며우리나라를포함한

아시아 6개국에서 국가지회를 운영 중이다. 각국

도로분야공무원및도로기관장중심으로진행되는

회의와총회를통해도로정책및기술분야국제협력

을도모하고있다. REAAA 주요사업및현황을토론

하는이사회는연2회진행되며3년주기로개최되는

총회는 지난 3년간의운영실적에대해서검토하고

앞으로의개선사항에대해서토의하는자리이다.

이사회개요

제102차 이사회를 제25회 세계도로대회와 공동

으로서울에서성공적으로개최한데이어제103차

REAAA 이사회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진행 되었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IRF-REAAA MOU 체결식, IRF

안전진단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개최되었다. 특히이번이사회에서는REAAA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새로운 사업계획들이

소개되었다.

첫번째로회원국간인턴쉽프로그램을시행하기

로하였다. 인턴쉽을통해회원국간교류를활성화

하고각국의도로분야에대해서배우는계기를마련

하고자한다.

두 번째로 REAAA에 소속된 재정부족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Fellow-Ship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Fellow-Ship 프로그램을

2016 상반기 국제도로센터

주요 활동

서상원실장 | 여인수차장 | 최원정과장 | 서성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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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REAAA가 참가·개최 예정인 국제 컨퍼

런스(IRF 컨퍼런스, ARRB 컨퍼런스, 제15회

REAAA 컨퍼런스등)에저개발국가들이참여할

수있도록후원할예정이다.

세번째로는도로분야전문인력을육성하고자교육

프로그램을진행할예정이다. 올해총 3개의교육

프로그램을실행할예정으로교육분야오랜경험

이있는 IRF와협력하여운영될예정이다.

마지막으로 REAAA 제10회 REAAA 회장이였던

Mr. Sadamu MINO(일본) 기부로MINO FUND

를 조성하여 도로분야 우수프로젝트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처럼다양한프로그램시행을통해REAAA 활동

을 활성화하고 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 도로분야

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이사회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REAAA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환영리셉션, 이사회 만찬을 통해

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의 도로전문가들과 네트

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공공사업부(MOID) 후원으로진행된

이사회만찬에서는공공사업부에서준비한감사패

전달식이있었으며, 이는이사회만찬을더욱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아시아 지역 도로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전문가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사회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며 아시아 지역 도로분야 발전에

기여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차기 이사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일본건설분야에서가장규모가큰전시

행사인“Highway Techno Fair”와연계되어개최

될예정이다. 특히제104차REAAA 이사회는내년

3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되는총회관련주요

사항들을결정하는중요한회의가될것이다.

IRF 세미나참관

REAAA 이사회와 함께 IRF 안전진단 세미나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진행되었다. IRF는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특히도로분야최신트렌드를반영한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크게 도로

안전진단, 도로자산관리, 고속도로프로젝트관리

및 첨단도로 ITS에 중점을 맞춘 네 개의 분야로

15개의 컬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20개의교육프로그램들이세계각국에서개최되어

40개국의1,389명이수료하는성과를나타냈다.

특히 IRF에서는 현재 UN Road Safety Decade

of Action을 지지하며 도로안전에 큰 관심을 보

이고 있다. UN에서는 2020년까지 교통사고율을

REAAA 이사회 회의 전경 103차 이사회 기념 단체 사진

2016 상반기 국제도로센터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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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까지 감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IRF에서도이에동참하기위하여도로안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고 이와 관련된 실습을

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이번두바이

에서 진행된 도로안전진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두바이 작업구역을 방문하여 실제로 안전진단을

해보고두바이내도로안전매뉴얼에대해서도배울

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2016년 중순부터는더욱풍성한내용을제공하기

위해 도로전문가들의 최신관심사인 도로인프라의

기후변화적응력, 터널안전, 요금징수등의새로운

프로그램들이신설될예정이다. 국내도로전문가

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기술적 전문지식

을배울뿐만아니라도로분야에서오랜업무경험

을 보유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아랍에미리트도로교통기관(FTA, MOID) 방문

아랍에미리트는7개의토후국(Emirates)으로구성

되어있는국가이다. 우리나라의경우국토교통부

에서도로교통분야에관해서지역구분없이나라

전체 도로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시스템인 반면

아랍에미리트는국가특성상토후국별정부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방청

이 있다. 이에 따라 도로 관리기관도 각 토후국에

존재하며 각 기관에서 도로관련 사업을 발주하며

기관별 내부규정이 상이하다. 연방관할 기관에는

UAE의 북쪽(5개 토후국)을 관할하는 공공사업부

(MOID) 그리고 지방관할 기관은 두바이내 도로

교통을관할하는도로교통청(RTA)이대표적이다.

연방교통청(FTA)도 연방관할 기관으로 UAE와

이웃국가를 연결하는 도로들과 각 토후국을 연결

하는도로를관할하고있다. REAAA 이사회참가

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FTA 그리고

MOID를방문할수있었다.

연방교통청은 2005년도에설립되었고국토, 해양

그리고철도교통을관할하는기관이다. 주요업무

로는 교통관련 법률, 규정 제안 및 강화, 면허증

및항해사자격증발급, 연방건설프로젝트제안서

작성, 도로이용료 징수 및 정책 수립 등이 있다.

연방교통청을 방문하여 Dr. Abdulla  Salem Al

Katheeri 도로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UAE

도로관련 사업 및 ITS에 대해서 서로 공유 할 수

있었다. 현재 UAE는 유료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두바이에만 SALIK 이란 톨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도시에도유료도로를도입하고요금

을징수하여도로운영및관리를개선할수있도록

연방전체에톨링시스템을도입하려고타당성조사

IRF 도로 안전진단 세미나 REAAA-IRF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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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라고한다.

한국기업이 UAE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용한 팁도 배울 수 있었다. UAE 같은

경우연방그리고지방도로망으로나뉘어져있기

때문에 각 도로교통 기관이 맡은 역할과 지역을

잘파악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또한 UAE 도로

프로젝트에 입찰을 할 경우에는 현지상황을 잘

파악하고있고UAE 건설사업에참여해본경험이

있는UAE 현지기업과공동으로참여하여야한다.

공공사업부와의면담에서는UAE 인프라운영체제

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UAE 같은 경우 모든

인프라관련프로젝트는정부예산으로운영이되며

외국자본이투입되지않는다고한다. 현재까진무리

없이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프라

개발을확대하기위해다양한재정방안을모색하고

있는중이다. 특히아직까지PPP로진행된사례가

없어 현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인 분야로

한국에서는 PPP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국에서의사례를공유하기를희망하고있다. 

제1회 한·베트남도로협력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95년한·일양국간도로협력회의

시행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일본·미국·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양자 도로협력회의를 지속적으로

매년진행해오고있으며, 작년성공적으로개최된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하여신흥국인베트남·인도·알제리까지확대

하고있다. 정부기관, 연구기관, 기업등으로구성

된양국의도로분야대표단이매년교환방문하는

방식으로 개최되는 도로협력회의는 국가 간 정책

및기술교류를통하여국내도로분야발전및도로

분야의해외진출기회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국제도로센터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함께정부간협력회의를지원하고있으며본고에서

는 최근 개최된 제1회 한·베트남 도로협력회의

결과를보고하고자한다.

한·베트남도로협력회의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도로분야 정책·기술·

경험 등을 공유하고 인력교류·정례회의 개최로

상호이익을증진하며관련조직및기업간의협력

을확대하기위한MOU를체결하였으며, 그 일환

으로제1회한·베트남도로협력회의를 ’̀16년초에

한국에서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개최된제1회

한·베트남 도로협력회의에 한국대표단은 국토

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

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능형교통체계

FTA 방문 기념 단체사진 UAE 공공사업부 청사 전경

2016 상반기 국제도로센터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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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한국도로협회 등 다양한 국내 도로분야

전문가가참여하였으며베트남에서는베트남도로

총국(Directorate for Roads of Viet Nam) 응웬

반후옌국장을수석대표로총 19명의베트남도로

전문가가참여하였다.

본회의

서울, 세종, 화성을오가며개최된제1회한·베트남

도로협력회의는 양국간 관심의제에 대하여 발표

하고 토론하는 본회의와 우리나라 도로기술력을

홍보하고 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기관방문 및

기술시찰로구성되었다.

세종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총 9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한국 대표단에서는 IT 강국답게

선진화된‘한국의고속도로 ITS 운영사례’, ‘고속

도로 ITS 표준화’그리고베트남의지역적특성을

고려한‘동남아 적용을 위한 중온 개질 아스팔트

기술’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온 개질 아스

팔트 기술은 이미 몽골에 수출된 우리 기술이며

현재 인도네시아와도 기술이전 협약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가 발표한 주제인 고속도로

과적차량단속기술및교통사고저감대책은베트남

도로총국에서 `2016년도 중점 추진 계획에 포함

한-베트남 도로협력 MOU 체결(2015년 4월) 도로총국(DRVN) 국장 면담(2015년 4월)

베트남 도로총국

●정식명칭:Directorate for Roads of Viet Nam(약칭 DRVN)

●설립연도:2010. 3. 26(기존 MOT내에 Dept. of Road Management에서 관리 이전)

●주요기능

- 도로(국도 이상)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시행 - 도로관련기술 기준 개발, 연구, 기술이전 등

- 도로교통 인프라의 유지관리, 투자, 건설 관리 -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

대한민국 베트남

한국의 고속도로 ITS 운영 사례 베트남의 도로정책

고속도로 ITS 표준화 및 호환 모델 구성방안 베트남 도로 유지관리 현황

한국의 고속도로 고적차량 단속기술 소개 베트남의 민자유치(PPP) 현황 및 계획

동남아 적용을 위한 중온 개질 아스팔트 기술 소개 베트남 도로 유지보수 계획

한국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저감대책 소개

※양국 발표자료는‘해외도로정보시스템(irc.kroad.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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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내용이다.

베트남대표단에서는‘베트남의도로정책’, ‘베트남

의민자유치(PPP) 현황’, ‘베트남의도로유지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베트남대표단의 발표를 통해 베트남의 현실적인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였으며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이를잘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기술시찰

한국건설기술연구원방문을통해시작된기술시찰

프로그램은 베트남대표단에게 우리나라의 도로

기술을홍보하는좋은기회였다. 이번기술시찰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도로

교통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기간에 포장의

공용성파악이가능한포장가속시험기는도로총국

공무원들에게큰관심을받았다.

제1회 한·베트남 도로협력회의 본회의 제1회 한·베트남 도로협력회의 단체사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방문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기술시찰

한국도로공사 기술시찰-포장가속시험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시찰-포장가속시험기

2016 상반기 국제도로센터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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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

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도로

이용자에게전파하고있는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는최근교통관리센터구축을계획하고있는도로

총국에게 앞선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했다.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이명훈원장은도로

총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도로

기술이 베트남에 적용되어 베트남 도로의 선진화

를위해큰역할을할수있기를당부하였다.

신흥국에대한해외진출기회제공

제1회한·베트남양자도로협력회의에서는기존에

진행해왔던도로협력회의와는차별화하여실질적

인해외비즈니스기회를제공하고자베트남도로

총국 고위급 공무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

하였다. ITS, 엔지니어링, 건설 등 세 개 분야로

나뉘어실시한비즈니스미팅에는베트남도로총국

공무원 12명이 참가하였으며, 로드코리아 등 19

개사 31명의우리나라기술자들이참가하였다.

비즈니스 미팅을 통하여 우리기업은 자사의 보유

기술에대한소개는물론베트남의향후사업계획,

베트남 진출시 고려사항 및 현지 업체와의 동반

참여를 위한 업체 정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우리기업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미팅종료후기업별면담을통해미팅시간증가,

사업발주계획등정보입수요청및비영어권국가

에 대한 통·번역 지원 등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는향후센터에서개최할비즈니스미팅에적극

반영할예정이다.

또한, 비즈니스 미팅 종료 후 참여 기업과 베트남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

할수있는교류의시간도가졌다.

한국에서 개최된 제1회 한·베트남 도로협력회의

는 기존의 협력회의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베트남시장진출에도움이될수있도록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 점은 참여한 우리기업과 베트남

정부공무원들에게좋은기회를제공하였다고평가

되고있다.

또한, 협력회의 기간 전 베트남 도로총국에 파견

근무중인 국토교통부 윤진환 과장과의 영상회의

를통해진행된발표자료사전점검회의는베트남

이필요로하는정보를사전에파악하여그에맞는

우리의기술을선보일수있는좋은계기가되었다.

정부간협력회의를통하여앞선우리기술을소개

하고 후속조치를 통하여 베트남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이어간다면베트남에진출하고자희망

하는우리기업에게큰힘이될것이라생각된다.

비즈니스 미팅 비지니스 미팅 엔지니어링-도로 유지보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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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RC 본회 조직도

’16년 PIARC 운영위원회 참가

전세계 144개 회원국과 122개 정부회원을 보유

하고 있는 도로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

도로협회(이하 PIARC)의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연2회 개최된다.

2016년 상반기 운영위원회는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되었으며 작년 제25회 서울세계도로대회를

성공적으로개최한우리나라는이번운영위참가를

통하여 PIARC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각국도로분야전문가와의교류기회를가졌다.

운영위원회역할

PIARC 운영위는 회장, 사무총장, 부회장(3인),

운영위원(22인) 등30명의인원과재정, 통신, 전략

기획의 3개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앞서소개한

대로운영위에서는 PIARC 운영전반에대한논의

를 거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실질적 논의 기구이다.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차기(̀’17-`’20) 운영

위원선출은오는9월남아공케이프타운에서개최

되는 이사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 운영

위원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처장이 활동 중

이며 PIARC 내의 우리나라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PIARC 로고

2016 상반기 국제도로센터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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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든버러

이번운영위는지난4월 Transport Scotland 주관

으로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 되었다. 에든버러는

영연방(United Kingdom) 형성전스코틀랜드의주

도(主都)이자왕궁이있는도시이다. 현재스코틀랜

드 왕궁(홀리루드 궁)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코틀

랜드에방문할시거처로사용되고있다. 에든버러

의상징인로열마일(Royal Mile)은에든버러성으로

부터홀리루드궁까지이어지는1.6km 길이의도로

이며, 이름대로이전에는평민은밟지못하는전용

도로였다. 이도로를중심으로에든버러의문화, 상

업이발달하였으며현재는많은관광객들이찾는관

광명소가되었다. 로열마일은도로를중심으로도시

와국가가발전함을알수있는곳이기도하다.

운영위원회

PIARC 운영위원(이강훈 한국도로공사 처장) 등

3명이한국대표단으로참석한이번운영위원회에

서는차기회기(̀’17-`’20) 회장을포함한운영위원

선출과 관련된 내용과 PIARC 자체의 Special

Project 선정 논의,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 추가

임명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1일차 회의에서는‘Innovative technology for

road maintenance(도로유지관리의혁신적기술)’

에대한토론이이루어졌으며우리나라를포함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칠레, 중국의도로

유지관리최신기술들이소개되었다*. 특히드론을

이용한기술들에대한소개가많이있었으며우리

나라또한한국도로공사의드론을이용한교량점검

기법등을발표하였다.

2일차 회의에서는 작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제25회서울세계도로대회의개최결과보고

가 있었다. 대회 조직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조용주 PIARC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하였

PIARC 운영위원회 제25회 세계도로대회 결과보고

홀리루드 궁 로열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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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PIARC 회장및운영위원들은개최결과에매

우 만족하며 성공적 대회 개최에 대해 감사하다는

의견을내었다. 또한도로대회의개최노하우를전

수받기위하여올해중차기개최국인UAE 아부다

비조직위원회에서우리나라를방문할예정이다.

공식일정의 마지막은 스코틀랜드에 건설 중인

Queensferry Crossing과 Transport Scotland

에서운영중인교통관제센터의기술시찰이있었다.

Queensferry Crossing은 현재 Queensferry를

건너는 Forth Road Bridge(현수교)의 노후화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총연장 2.7km,

최대경간장 650m의 사장교이며 2011년 착공하여

올해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Transport Scotland 관계자의 설명 중 인상 깊

었던점은노후화된Forth Road Bridge의트러스

형식 상판 일부 부재가 절단 된 것을 교량 점검중

발견하여 발견 후 2시간만에 전면 통제하였으며

2주간복구, 보강공사를통해통행을재개한내용

이다. 교량통제는신속하게결정되었으며SNS와

미디어를 통해 교량 통제의 경위와 보강공사의

기술적 소개는 물론 진행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알림으로써이해도를높였다고하였다.

이는현재우리나라에서도이슈가되는도로유지

관리기술및재해대응방안에좋은사례인것으로

보인다.

향후계획

PIARC 한국위원회에서는국토교통부와함께이번

운영위회의결과에따른후속조치를수행할예정

이며 차기 회기의 운영위원을 추천하여 PIARC

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함은물론 PIARC 내에서

우리나라의입지와위상을강화하도록할것이다.

이를통해전세계도로분야전문가네트워크확보,

우리 기술력 홍보 등 우리나라 도로분야 발전에

도움이될수있도록할것이다.

Queensferry Crossing 스코틀랜드 교통관제센터

* 각국의발표자료는해외도로정보시스템(irc.kroad.or.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6년도 하반기 국제도로센터 주요 활동 계획

양자 도로협력회의
-미국(9월), 인도네시아(9월), 일본(11월) 예정(한·인니 도로협력

회의 시 인도네시아 참여 공무원과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 예정)

베트남 로드쇼 개최
-제1회 한·베트남 도로협력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베트남 현지

에서 교통부, 도로총국 등과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회 IRF Asia Regional Congress 한국관 참가
-오는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2회 IRF

Asia Regional Congress에 한국관을 설치·운영하여 우리의

기술력 소개와 우리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상반기 국제도로센터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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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정책 및 글로벌

리딩기업 동향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인프라분야 투자 확대 전망

도로 투자 본격화는 장기적,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

● 이란은 금년 1월 경제제재 해제 후 매년 1,500억~2,000억 달러에 이르는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동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으로, 외국인 투자 재개 본격화

예상

※건설부문 실질성장률은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8천만 명의 인구와 잠재적으로 4,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이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확장과 현대화가 필수적으로 그간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개발 관련

프로젝트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現 이란의 도로인프라는 자동차 대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최대 비석유

산업인 자동차 부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로인프라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현재 도로 총연장은 198,866km로 이 중 포장도로는 160,366km(81%)

- 전체 화물 운송의 70%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에는 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 부문 투자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이란의 인프라 부문 투자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이란과의 거래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외국인투자 보호를 위한 이란 정부의 법과 금융체계 정비 등의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란의

인프라 투자의 본격화는 장기적,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

● 한편, 이란 정부의 지급보증이 가능한 프로젝트의 경우 수주기업에 ①파이낸싱, ②기술이전, ③이란산 로컬

콘텐츠 비율 등을 발주요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지급보증이 확약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과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협상이 필수적

- 이란은 원유수출 확대 등의 전략상 유럽과 중국을 중요시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이란 정부 발주사업

참여 가능성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상태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유럽·중국 기업과의 프로젝트 공동

수행을 통한 동반진출 전략 수립도 필요

● 또한, 토목공정을 중심으로 한 단순 건설의 경우 현지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역량을 확보하여 도로 등의

건설은 국내 건설사가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현지 업체들에 뒤처지므로, 현지 기업들만으로는 수행이

어려운 고급 공정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에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출 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발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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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덜란드태양광도로기술도입을위한의향서체결

캘리포니아주, 네덜란드의 태양광 도로기술 적용 계획

● 캘리포니아 교통청은 네덜란드 태양광도로(SolaRoad) 기술*을 교통인프라에 적용하기 위해 ’16. 3월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와 의향서(Letter of Interest) 체결

*도로표면에 비춰지는 태양광을 전지판이 흡수해서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로 콘크리트 모듈의 안쪽에

강화유리가 있으며 생산 전력은 가로등, 교통시스템, 전기자동차 등에 공급

- 태양광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북네덜란드 주정부가 네덜란드 융합과학연구원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추진, ’09년부터 개발에 착수

- ’14. 11월 세계최초의 태양광 도로가 네덜란드 크롬메니(Krommenie) 지역의 자전거 도로(약70m)에 구축

되어 다양한 실험을 시도

● 미국 태양광 산업의 메카인 캘리포니아주는 컨카운티(Kern County) I-5 고속도로 휴게소에 태양광도로

(SolaRoad) 기술을 시범 적용 계획

- 태양광도로기술적용시도로를단순차량이동의수단이아닌에너지생산솔루션으로활용할것으로기대

▶ 출 처 : 캘리포니아 교통청 보도자료 등(2016. 3. 29)

칠레
14억 불 규모주요도로개선사업계획발표

칠레대통령, 도로 개선계획(Plan de Mejoramiento de Carreteras) 

발표

● 바첼렛 칠레 대통령은 3월 24일 新마이뽀 대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로 개선

계획 발표

- 도로개선 계획은 향후 5년간 14억불을 투자해 12개 주, 주요 도로에 대한 개선사업 850개로 구성

● 공공사업부가 발표한 1단계 주요사업으로는 44개 지역에 398개 도로 개선사업에 9.1억 불을 투자 계획

(일부사업은 PPP방식 추진)

- 추진사업 중 규모가 큰 2개 프로젝트는 스페인 Abertis사가 제안 하였으며 기타 인도교 건설, 도로 조명 등

소규모 사업도 포함

- 현재 칠레 도로 컨세션 운영사업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우리기업은 인지도가

낮은 상태

※컨세션(Concession) 사업:민간사업자가 일정기간 공공시설의 운영을 맡아 서비스하는 사업(민자운영사업)

▶ 출 처 :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6-12호) 등

주요국 정책 및 글로벌 리딩기업 동향



114 | 제143호 | 2016

체코
경제 성장을 고려하여 도로시장 확대 투자

’30년까지 2,180km 고속도로를 건설 계획

● ’04년 EU 가입 이후 급성장한 경제규모에 따라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건설을 위해 단계적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시행중

●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16.1월 R4 고속화도로 사업을 PPP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외국회사의 참여 희망을 요청

- 체코 교통부가 주관하며 약 2.5억달러 수주 조건이며 지불 조건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는

Availability Payment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은 IRR 11.5% 수준 예상

※ AP(Availability Payment) : 민간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 등과 상관없이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 (Payment Guarantee) 하는 방식

- Haje에서 Mirotice까지 32km 구간을 신규로 건설(5년)하고 이를 2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며 기존 구간

유지보수와 운영(25년)은 추가 옵션

※ R4는 체코 프라하와 남서쪽 bohemia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총 길이 84km 중 47km는 완공,

4.8km는 건설 중이며, 남은 구간 32km는 2022년을 목표로 건설 예정

● ’16. 7월 PQ평가를 위한 제안요청서가 공고될 예정이며 서류 평가 이후 최종후보 대상으로 세부 협의 기간

을 거친 후 본 입찰 예정

▶ 출 처 : KOTRA 시장정보 등

프랑스
VINCI사, 해외 컨세션 시장 확대 진출

● 유럽 최대 건설 및 컨세션 기업인 방시(VINCI)사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자국

건설시장 타개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고속도로

사업 등 높은 수익률과 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컨세션 시장 확장 중

※ VINCI : ’89년 설립하여 ENR 해외 건설시장에서 꾸준히 상위권(4위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15년 매출의 42%가 해외에서 발생(적극적 인수·합병 전략 추진)

- 전 세계 33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VINCI사는 지난 12월에는 도미니카 6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Dominican Aerodom사를 인수하며 중남미 시장 확장을 추진

- ’15. 11월 일본 오릭스사와 컨소시엄으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대한 44년 운영권을 2.2조엔에 매입하며

일본 컨세션 시장에도 첫 진출

● ’16. 1월 프랑스 대통령의 이란 방문 중 이란 도로·도시개발청과 이란의 2개 공항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속철 건설을 위한 예비회담도 진행 중

▶ 출 처 : 해외 보도자료 등

국제도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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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티오피아에서도로는

왜 중요한가? 

에티오피아는수단, 에리트레

아, 지부티, 소말리아, 케냐로

둘러싸인내륙국가로, 2012년

현재 113만 km2의 국토면적

(남한면적의약11배)에 8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포함하여 12개 주로 구성

되어있으며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주는

오로미아(Oromia) 주로 3천만명이상이거주하고

있으며아디스아바바는 330만명이거주하고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17.4%로 나타나고 있어 도시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향후경제성장과함께도시화비율은빠르게증가

할것으로예상된다. 

에티오피아는내륙국가라고하는특성상국제무역

을 위해서는 주변국가의 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지부티 항만을 통해 국제수송이

이루어지고있다. 지부티와연결되는교통수단으로

철도와내륙수운이발달되지않아도로교통이여객

과화물수송을위한중요한교통수단으로활용되고

있다. 향후철도망구축을위한계획이존재하기는

하지만철도를구축할수있을만한충분한수요가

확보되지않기때문에향후당분간도로교통에대한

의존도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1차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GDP의 약40%가 농업분야에서 창출되고

고용자의약85%가농업분야에종사하고있다. 특히

커피는 중요한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

사업을 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에 머물면 항상 들르는 곳이 있다. 커피 전문점

‘토모카’이다. 토모카는아디스아바바에서꽤유명

한커피점으로나름괜찮은커피가이곳으로모여

든다. 그래서외국인의모습도적지않게눈에띈다.

커피를좋아하고즐기는편은아니지만, 커피한잔

을 주문하여 마시고 있노라면 에티오피아가 나

혼자의 것인 양 기분이 우쭐해진다. 커피에 무지

하지만시다모, 예가체페, 하라르등은에티오피아

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커피 생산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것이라고한다. 커피는에티오피아를대표하

는농경작물로에티오피아의경제를지탱하고있다.

커피와같은농경작물을해외로수출하기위해서는

이를수송하기위한교통시설이필요한데현재도로

가이러한기능과역할을담당하고있다. 도로는에

티오피아의경제성장을위해반드시필요하다.

2.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 필요

에티오피아 도로청(Ethiopian Road Authority)

에서제공하는GIS자료에따르면2012년기준으로

도로 총 연장은 25,756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도로기능별로 간선

도로(Trunk), 일반도로(Link), 주접근도로(Main

이 훈 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에티오피아의 도로망 확충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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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집산도로(Collector), 연계도로(Feeder)로

구분하고있으며간선도로, 일반도로, 주 접근도로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도로

중 43.8%가 포장도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도로의 포장 비율이

높은편은아니지만아프리카나라와비교해서상대

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생각된다.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교통부문에 재정을 투입하여 교통시설의

서비스수준을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어교통시설

의서비스수준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다. 

사이토 다카시는 그의 저서“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에서 커피가 세계사를 움직였다고 말한다.

맛도 쓰고 영양가도 별로 없는 커피가 지금과 같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예전에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커피가 갖는“이성을 각성시킨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먼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근대사회와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아 떨어지면서 커피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고 이야기 한다. 

커피의 유래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에티오피아 기원설이 가장 유력하다. 기원전 에티오피아

에서는 커피를 음료로 마시지 않고 커피나무의 열매를 다른 곡류와 함께 분쇄하여 식용으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이 후 AD 6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아라비아 반도에 전해지고, 이슬람권 수피교도가 커피를 식용이

아닌 음용으로 변화시키면서 현재와 같은 커피가 만들어졌다.

커피가 수피교도에서 각광을 받은 이유는 커피가 갖는 각성효과 때문이었다. 종교적 특성 상 밤샘수행을

하거나 금욕생활을 해야 하는 때가 많은데 커피의 각성효과는 이러한 활동에 큰 도움을 주어 수피교도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후 수피의 이동과 함께 커피도 따라 움직였고 17세기에는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커피의 특성이 이슬람교의 종교적 이미지와 맞아 떨어져 환영을 받았지만, 맛이 쓰고 영양소도 적은 커피가

유럽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음료가 아니었다. 하지만 후에 상인들의 노력으로‘커피=이성을 각성시키는 음료’

로 각인되었고, 이것이 근대사회와 현대사회에서 성공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과 일치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커피 문화권에서는 일의 속도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커피 마시는 시간을‘Coffee Time’이라고 하지 않고‘Coffee Break’라고 한다. 반면 차 문화권

사람들은 쉬기 위해 차를 마시기 때문에‘Tea Time’이라고 한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는 커피와 같이 각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서구 열방이 커피 경제로

암흑의 아프리카 역사를 썼지만, 아프리카는 이제 서서히 각성하여 검은 대륙의 세계사를 다시 쓰고 있다.  

여담 1 :에티오피아와커피

<표 1> 도로기능별 연장

자료:ERA(2014), “Consultancy Service for Preparation of Federal Road Network Master Plan”

도로유형 연 장(km) 비 율(%)

간선도로(Trunk) 5,509 21.4

일반도로(Link) 6,652 25.8

주 접근도로(Main Access) 6,021 23.4

집산도로(Collector) 3,182 12.4

연계도로(Feeder) 4,392 17.1

합 계 25,756 100.0

국제도로센터 해외도로정보



에티오피아의 도로망 확충을 둘러싼 논쟁

117www.kroad.or.kr

에티오피아의 행정체계는 지역(region), 존(zone),

와레다(woreda)로나누어지는데와레다기준으로

도로밀도를 산정하여 도식화하면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를중심으로방사선형태로도로밀도가높은

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는에티오피아의수송체계

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중심도시에서 아디스아바바를 연결

하는 형태로 도로가 발달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물자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지부티로연결되는교통축도상대적으로도로

밀도가높게형성되어있다.  

에티오피아의 도로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에티오피아의도로시설은충분하지않다.

2012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의 도로밀도는 0.02

인데선진국은물론동남아시아개발도상국과비교

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남

아시아에서 도로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는 캄보디아조차 도로밀도가 에티

오피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에티오피

아의도로시설이부족하다는점을객관적으로시사

한다. 국가경제발전에따라여객과화물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수송비용 절감이 국가 경제

<그림 1> 도로기능별 분포현황 <그림 2> 지역별 도로밀도

<표 2> 도로시설의 정비수준 비교

주 : 에티오피아는 2012년 기준, 한국, 일본, 미국은 2009년 기준, 이 외 국가는 2007년 기준으로 작성

자료: 1. http://worldrank.tistory.com/647(2016. 4. 30.)

2. 이훈기(2010),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사업 추진방향 연구」

자료:ERA(2014), “Consultancy Service for Preparation of Federal

Road Network Master Plan”

자료:ERA(2014), “Consultancy Service for Preparation of Federal

Road Network Master Plan”

국토면적(천Km2) 도로연장(천Km) 도로밀도(Km/Km2)

에티오피아 1,130.0 25.7 0.02

한 국 95.4 104.9 1.1

일 본 374.0 1,196.9 3.2

미 국 9,348.8 6,544.2 0.7

태 국 513.2 98.0 0.2

인도네시아 1,890.7 396.3 0.2

캄보디아 181 11.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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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도로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필요가있다.

3. 신규 고속도로망 건설을 둘러싼 논쟁

에티오피아의도로교통량은수도인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주변도로에집중되고있고아디스아바바

를 벗어난 외곽지역에서는 교통량이 많지 않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64개 국도 지점에 실시한

교통량조사에서는반이넘는지점에서하루교통량

이천대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아디스아바바주변지역에서도연결되는일부방사

선 도로에서만 하루 교통량이 2~3만대에 달하고

있을 뿐 그 외 지점은 하루 교통량이 1만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 상의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 과거의 도로정책은 주로

단절구간을연결하는도로사업과기존도로의개량

사업에중점을두어왔다. 하지만2014년에수행된

도로망 마스터플랜 연구1)에서는 단절구간의 연결

도로와 기존도로의 개량사업은 물론 중장기 관점

에서고속도로를건설해야하는필요성을제시하고

고속도로망확충방안을논하고있다. 

에티오피아에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할 것인가? 이

에대해서는찬반의견해가양립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도로상의교통량이많지않은상황에서

고속도로를건설하는것은예산낭비를초래할수있

다는이유로고속도로건설은시기상조라는견해가

있다. 반대로향후경제발전에따른교통량증가에

대비하여지금부터고속도로를건설하고확충할필

요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실제로 아디스아바

바에서지부티항만으로연결되는교통축은화물수

요가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정체를 초래하고

있으며향후예상되는교통량증가에대비하여현재

민자사업으로고속도로사업이추진중에있다.

현재도로상에분포하고있는교통량현황에근거

하면 아디스아바바와 지부티를 연결하는 교통축을

제외하고고속도로를건설할수있을만큼의교통

수요가분포하고있는교통축을찾기어렵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티오피아의 경제발전과 교통

시설은상호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지금부터

고속도로망계획을수립하여단계적으로고속도로망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고속도로망 계획과 함께

<그림 3> 2012년과 2032년의 교통수요 변화

1) ERA(Ethipian Road Authority), “Consultancy Services for Preparation of Federal Road Network Master Plan”, 2014

자료:ERA(2014), “Consultancy Service for Preparation of Federal Road Network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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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인고속도로사업추진을서두르고있다. 

고속도로망 노선을 선정함에 있어 3가지 항목에

주안점을두고있다. 첫째로트럭과같은화물차량

이많이창출되는구간에고속도로를건설하여수송

비용을줄이고, 둘째로주요도시를연결하는고속

도로를 건설하여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셋째로 커

다란경제편익을가져올수있는교통축에고속도로

를건설하여사회적편익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10개의 고속도로 노선을

선정하였다. 우선순위 분석에 따라 아디스아바바

순환고속도로①과아디스아바바에서지부티항만

으로 연결되는 ②과 ③번 고속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다음으로인구가밀집되어있는오로미아

(Oromia) 지역을통과하는⑨번고속도로를건설

할것을제안하고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고속도로건설

에필요한재원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는고민이

되는점이다. 에티오피아정부는도로시설건설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원조

기구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의존하거나, 교통수요가 많은 일부

교통축은 민자사업 추진으로 민간기업의 자금으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향후 공적개발원조나

민자사업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같이 에티

오피아정부가자체적으로교통시설확충에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4. 아프리카진출을확대해야하는시점

에티오피아는최초인류의발상지로도알려져있어

인문학이나 고고학 측면에서 가치는 크다. 또한

우리나라 6.25 전쟁에 군사를 파병한 동맹국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와의 우호적 관계 때문에 각별히

관심이 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1년 정도 에티오피

아를 오가며 느끼는 것은 서아프리카와는 다르게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나라는 인프라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디스아

바바 순환도로 주변으로 주택개발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고 고속도로와 도시철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도시가활기를띠고있다는느낌을받고있다. 

사실카메룬등서아프리카나라에서일하면서아

프리카 나라의 경제개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사람과비교하여일처리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국가행정 처리과정을 보면서

한숨이나오는경우가많았다. 하면된다고했는데

아프리카는해도안될듯싶었다. ‘되면하고안되면

말고’이말이아프리카에딱어울린다고생각했다.

하지만에티오피아를보면서아프리카에대한선입

견이 조금은 바뀌었다. 처음에는 서아프리카 국가

와같으려니생각했지만현지업체의일처리능력

<그림 4> 에티오피아 고속도로망 확충계획

자료:ERA(2014), “Consultancy Service for Preparation of

Federal Road Network Master Plan”

에티오피아의 도로망 확충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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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각외로높았다. 외국업체와같이일을하면서

선진기술과방법을습득하고자하는열정이있었

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도로시설과

관련된사업중반이상을현지업체가독자적으로

소화하고 있었다. 원조사업으로 외국기업이 들어

와야 하는 경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에티오피아현지업체가소화하고있었

던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보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이다소바뀌었다.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로 광물자원과 인구를 꼽을 있다. 아프리카

광대한대륙속에매장되어있는지하자원은경이

롭다. 원유, 철광석, 천역가스, 다이아몬드, 금 등

다양한 종류의 지하자원이 대륙 속에 묻혀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매장량도 대단하지만, 분쟁과

전쟁으로 매장량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곳이 많

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하자원이 대륙 안에 묻

혀있을지궁금하기까지하다. 아프리카인구도빼

놓을 수 없다. 아프리카에는 현재 10억 이상의 인

구가 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15%에 이르는 수치

로아시아다음으로많다. 아프리카대륙에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살면서 다른 대륙에 뒤지지 않을

커다란시장을서서히형성해가고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륙에비해우리기업의아프리카진출실적은많지

않다. 아마도다양한위험요인으로아프리카진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잠재력과가능성을생각한다면지금부터적극

적으로터를닦을필요가있을것이다. 아프리카의

특성상민간기업독자적으로진출이어렵다는점을

감안하여 공적개발원조나 공적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을 확대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도로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

사업이추진되고있다. 우리나라의과거경제발전

경험과보유기술력을바라보는에티오피아의시선

은매우긍정적이다. 이 시기를활용하여에티오피

아에서추진되고계획되는다양한교통사업의참여

를도모하면좋은결실을맺을것이라생각된다.

고고학자들은 초기 인류는 약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 당시 나타난 초기 인류가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도구를 쓰는 인간),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직립원인)이다. 이 후 20만 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이성을 가진 인간)가 나타나는데, 호모 사피엔스를 현대 인류의 시초라고 본다.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양한 부족과 종족을 형성하게 된다. 아프리카에 거주하던 일부 호모 사피엔스

부족이 무슨 이유에선지 아프리카를 떠나 아시아 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 시점을 1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다. 아프

리카를 떠난 최초의 이민자들은 중동에 도착하여 거주하게 된다. 거기서 한참을 머문 후 이민자들은 다시 이주를

시작하는데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다.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근거가 된 것은 화석이다. 가장 오래되었다고 분석된 인류 화석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 화석의 추정 연대는 320만 년 전이라고 하니 호모 하빌라스나 호모 에렉투스

보다도 120만 년 이전의 것이 된다. 이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이고 애칭‘루시’로 불리고 있다. 

2000년 이후 케냐, 차드 등에서 루시보다 더 오래된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루시의 존재가 너무 커서일까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루시의 화석은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여담 2:최종인류발상지, 에티오피아

국제도로센터 해외도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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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최대규모국제행사인제25회서울세계도로대회(이하‘대회’)가작년11월개최된이후로벌써

반년이라는시간이흘렀다. 전세계 48,000여명이참석하여도로분야정책과기술에대한상호교류가

이루어진이번대회는대한민국이도로분야선진국가로서위상을제고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이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로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하는 것이

주요과제로남았다.

우리기업의활발한해외진출을기대하기위해서는특화된정책이절실하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제3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발표(’15년 10월)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각종 해외진출 T/F팀을 구성하고 투자기관과의 업무협약

을 맺어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공유,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분야의 직접적인

사업투자및실질적인수주를위해서는맞춤형수주지원이필요하다.

다소늦은감은있지만이번대회행사를주관하고총괄한우리협회에서도해외도로사업해외진출을

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이번대회를발판삼아경기침체및투자감소로저성장국면에

접어든국내도로시장을타개하기위해우리기업이해외도로시장에활발히진출할수있도록종합적

이고합리적인지원체계구축을목표로다양한사업을계획하고있다.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개최 결과>

박진우 | 한국도로협회경영지원실과장

양자면담 장관회의 학술회의 전시회 기술시찰

국토부 26건

한국도로공사 4건

35개국 장·차관

참석

35개 세션

370여 편 논문 발표

22개국 197개 기업 참여

545부스 설치

30,000여 명 관람

15개 프로그램

780여 명 참여

도로산업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
(제25회 서울세계도로대회이후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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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대회전에한국도로협회내에‘국제도로센터’를설립하여개최이후구축된해외인적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도로분야 국제협력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제25회서울세계도로대회성과확산방안연구’용역(이하‘연구’)이한국도로공사및우리협회에서

수행되고있다. 

해외진출하기위한국가를선정하기위해대회참가국의시장규모, 성장성, 수주경험, 정치적상황, 국가

리스크 등 각종 진출 요소를 조사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으며, 각 국가별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추진가능성을검토하여우리기업의해외진출에도움을줄수있는지원방안을제시할것이다.

또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투자 금융기관, 연구원과의 협력체계도 구축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해외투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기때문에각기관과의협업은필수요소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도로 기술수준에 비해 국제인지도 및 정부지원 부족으로 해외 수주실적이

저조했던것이사실이다. 이를극복하고우리기업의진출지원성과로이뤄지기위해서는세계각국과

의 긴밀한 협력과 홍보, 도로전문가들의 국제활동, 해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활동 등 정부

지원예산이더욱확보되어야한다. 나아가해외도로사업에대한투자와관심이지속된다면우리나라

가도로분야글로벌강국으로한걸음더나아가는계기가될것이다.

도로산업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

자금조달 기반을 갖춘 실질적으로 도로 건설 및 O&M 역량을

갖춘 국가 및 기업

신뢰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 모듈 정책

진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

정보 지원,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컨설팅, 인적 및 물적 지원

등 진출업체 정책 요구 분석

수주 전 단계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도 정책 지원 받고, 사후

평생관리까지지원받는프로그램도입

해외 사업의 정확한 이해력 및 열정이 필요

안정된 재정 기반 확보

금융, 투자, 민·관 협력이 원활하고, 현지 정부 및 발주기관과

의 유기적 네트워킹

현지 국가가 선호하는

사업유형

네트워크를 갖춘

정책지원 조직 및 체계

정부 및 정책기관의

판촉 및 홍보

안정된 자금조달원

확보

고 객

(진출국가)

해외진출

관련기관

및 업체

정부와 정책기관의

강한 의지

협력체계

➜

<해외진출 정책의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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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대

보건설(주)는 정광식 전 금호

산업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1988년 금호산업에 입사한 정

사장은 건축현장 소장, 영업담

당임원, EQS(환경/품질/안전)

담당임원, 건축사업본부장, 건축주택본부장을 역임

한 바 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30여 년간 건설회사에 몸담았던

정 사장이 건설 현장의 전 부문을 총괄 관리해 온

노하우와 풍부한 수주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이 카타르에서 시공 중인 도하 지하철‘북

부선’터널 구간을 조기 관통했다고 밝혔다. 2022년

도하 월드컵을 앞두고 신설 중인 지하철 5개 구간

중 가장 빠른 속도다. 2014년 7월 TBM 공법으로

굴진을시작해 20개월 만에도하도심알비다-골프

트러프 구간 터널 관통에 성공했다.

SK건설이맡은레드라인북부선지하철은도하도심

과북부지역을잇는총 2조 2,600억 원 규모의공사

이며, SK건설은 약 12km에 달하는 지하터널과 역사

7개소의 시공을 책임지고 있다. 도하 시내 중심부

와 고층빌딩이 밀집한 웨스트베이 지역을 통과해

현재 신도시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루사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도하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지하철

구간 5개중에 SK건설이 시공하는 레드라인 북부선

이 가장 빠른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싱가포르에서 7,370억 원 규모 지하철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톰슨라인 T313구간은 싱가포르 동

남부 시린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공사다. 삼성물산

은 1200m 규모 지하터널과 정거장 1개소를 건설

하게 된다. T313구간은 공사지역 위쪽으로 위치한

하천을 이설해야하는 특수구간으로 세밀한 공정관리

가 요구된다. 특히 2개의 신규 지하철 라인과 차량

기지를 연결해야 해 고난이도 기술역량이 필요하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싱가포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공사계획과 설계 등을 제시해 수주에 성공

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싱가포르에서 7건의 지하철

공사와 2건의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대보건설(주)
정광식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SK건설(주)
카타르 도하 지하철 공사에서 터널 관통 성공

회원사단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싱가포르 7,370억 원 지하철공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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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영국에서 스페인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2년만에 2,400억 원 규모 열병합 발전소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 맥쿼리가 발주한

영국 티스포트 299MW급 열병합 발전소 프로젝트

에 EPC형태로 스페인 건설업체인 TR이 설계와

시공을 맡고 삼성물산이 구매를 담당한다. 오는 7월

최종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착공에 들어가 2019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화건설은사우디현지에서 SCPC(Saudi Calcined

Petroleum Company)가 발주한 4,600억 원 규모

의 화공플랜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화건설이 수주한 프로젝트는 사우디 남동부

주베일 산업단지 제2공단(Jubail 2 Industrial City)

에 연간 67만 톤 규모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화공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로, 설계런만킹시공(EPC)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계약 후

약 24개월이며, 201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본 계약 체결 전, EWA(Early Work

Agreement) 방식을 통해 한화건설이 사전에 설계

업무를 진행해 설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발주처

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면밀한 시공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조3,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칸딤(Kandym)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

기공식을우즈베키스탄현지에서개최했다고밝혔다.

칸딤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520km 떨어진 칸딤

가스전지역에서건설되며, 준공 후에는연간약 635

만 톤의 천연가스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가스 소비량(약 4,000만 톤, 2013년기준)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주처는 루크오일(Lukoil)

과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공사(UNG)의 합작 회사인

LUOC사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구매·시공

(EPC)을 일괄수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1년 칸딤 가스전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수주한바있으며, 2013년 같은 지역

에서 5,000억 원 규모의 선행 가스처리시설을 수주

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수행경험을 인정받아 2014년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스처리시설 시공을 위한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성물산, 영국 2.1억 달러 규모 열병합 발전소

수주

(주)한화건설
사우디서 4억 달러 화공플랜트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우즈벡 최대규모 가스처리시설 착공

회원사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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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최근 종합평가를 완료한‘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제2공구’를

1,327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는 총 수주금액이

1,327억 원으로 쌍용건설(45%)이 주관사로 계룡건설

산업, 한화건설, 원광건설과함께수주했다. 공사내용

은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수원, 안산 일원에 관로

복선화약 28km, 노후관갱생약 25km, 노후관폐쇄

약 13km를 시공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48개월이다. 관갱생 공사는 기존 노후된 상수도

관을 교체하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첨단 기술로 2030년까지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공사가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열린 싱가포르 건설대상 BCA Awards 시상

식에서 쌍용건설이 시공한 마리나 해안고속도로가

토목부문 시공대상을 수상했다.

쌍용건설은이번까지싱가포르건설대상만 28번수상

함으로써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상이라는 대기록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마리나 해안 고속도로는 공사

구간이 1km에 불과하지만 1m당 공사비는 무려 8억

2,000만 원, 총 공사비는 8,200억 원에달한다. 이는

불안정한 매립지 지하에 들어서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고난도 첨단 공법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

됐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덕상리를찾아농번기봉사활동을펼쳤다고밝혔다.

이날회사임직원 50여명은마을을돌며고추지지대

를 설치하고,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며 소나무 순을

따는 등 마을 주민들의 일손을 덜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로 자매결연을 맺은지 10년째를

맞아 단순 일손돕기에서 벗어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모색해 왔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자매

결연 10주년을 맞아‘공동경매 장터’를 열고 유명인

의 필사본 병풍 등 골동품 및 애장품 등을 임직원들

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이 파나마에서 발전용량 380MW의 콜론

(Colon) 복합화력발전소와 저장용량 18만m3의

쌍용건설(주)
1,327억 규모 턴키 수주

신동아건설(주)
일사일촌 농촌 봉사활동 펼쳐

(주)포스코건설
파나마 최대 규모 복합화력발전소 첫 삽

쌍용건설, 싱가포르건설대상토목시공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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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탱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파나마 최대 규모로 약 30만 가구가

동시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발전용량을 가져,

완공되면 파나마운하 인근 산업단지와 콜론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건설부

가 주관한‘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2016’에서 2관왕

을 차지했다. 특히 품질 부분

에서 대상을, 우수 건설현장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품질수준을 인정받았다.

싱가포르 건설대상은 1986년부터 싱가포르 건설부

(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가

매년 현지에서 준공하거나 시공 중인 프로젝트를

품질, 시공, 디자인,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해 수여하는 건설관련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BCA 건설대상 2016’에서현대건설은총2관왕

을 달성해 1997년 첫 대상 수상에 이어 지금까지

21차례수상했다. 무엇보다최근 5년간 8개현장에서,

총 14회 수상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현대건설의 명성

을 확고히 다졌다.

경동엔지니어링이 탄자니아 도로관리청이 국제경쟁

입찰로 발주한 음위굼비~마스와 고속도로 시공감리

용역을 수주했다. 

탄자니아 테메케구에서 국제경쟁입찰로 발주한 용역

의 총 계약금액은 116만 달러 규모의 길이 50.3km

에 달하는고속도로감리용역이며, 경동엔지니어링의

지분금액은 92만 달러다. 이번 수주로 경동엔지니

어링의올해해외수주계약지분금액은총 762만달러

(8건)이다. 이중 90%에 달하는 704만 달러(6건)이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실적이다. 그 외에도 세계은행

재원으로 추진되는 시공감리 3건과 탄자니아 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는 도로설계 1건의 추가 수주를 기대

하는 중이다. 경동엔지니어링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로는 최초로 2009년 탄자니아 정부재원사업인

롤리온도~음투와음부 도로 상세설계(L=213km)

수주를 시작으로 총 8건(총계약금액 203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유신에 따르면 EDCF로 추진되는 550만달러규모

의 샐린더교량컨설팅사업의 낙찰자로 유신이 선정

(주)경동엔지니어링
탄자니아 인프라 시공감리용역 수주

현대건설(주)
2016 싱가포르 건설대상 2관왕 수상

(주)유신
550만 달러 탄자니아 샐린더교량 컨설팅 낙찰

회원사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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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고 밝혔다.

샐린더교량은총사업비 1억1,003만 달러규모로이번

입찰은 본공사 전에 선정하는 컨설팅이다. 컨설팅

입찰에는 유신을 비롯한 4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펼

쳤다.

샐린더교량은 다레살람 동측에 ED교로 건설되며,

낙찰사와는 다음 주 협상을 할 예정이고, 본 공사는

하반기에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신이지난 4월 수주한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순환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해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유신은 현지를 방문해 현장 시찰을 비롯, 발주처인

블라디보스토크 시 관계자와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워크샵을 개최했으며, 양측은 교통량 수요

예측, 연륙교 건설형태 등 향후 건설될 순환 도로의

경제성에서 기술적 요구사항까지 사업자와 발주처

간 작업 계획들을 공유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순환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유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건설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한국종합기술은지난 5월 31일 충남천안에서설계·

구매·시공(EPC)로 추진한 2.9MW 폐열발전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50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하루 72t의 소각시설

및 2.9MW 스팀터빈발전시설을운영할수있는발전

설비 사업이다.

한국종합기술은 폐열발전 신재생에너지설치 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유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가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가 용산 미군부대 이전을 앞두고 한강로

일대 도시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용산구는

최근 (주)대한콘설탄트·(주)디에이그룹과 7억 원 규모

의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역부터 한강로를 따라

용산역과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는 지역이다. 해당

면적은 349만m2로 용산구 전체면적(21.87km2)의

16%, 용산공원주변지역(895만m2)의 39%를 차지

한다. 역사적으로는 국권 상실기 경부선 철도를 중심

으로 군사(철도)기지 및 일본인 거주지와 역전 부근

유곽이 모여 있던 곳이다. 1987년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며 이태원과 함께 지역 경제의 2대 축을 차지

해 왔다.

(주)대한콘설탄트
서울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

유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순환고속도로프로

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주)한국종합기술
EPC 방식 천안 폐열발전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사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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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명 고속도로 4월 29일

오후 2시 개통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접근성과 교통

혼잡을개선할‘수원-광명고속도로’

가4월29일오후2시개통됐다. 국토

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소하동을연결하는수원-광명

고속도로 사업이 5년 만에 마무리돼

29일 오후 2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

했다고밝혔다. 

수원-광명 고속도로 개통으로 국도

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분담

해서남부지역의접근성이좋아지고,

교통 혼잡이 개선되는 등 교통여건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원~광명고속도로를이용하면봉담

IC에서광명까지가는시간이서해안

고속도로나 국도1호선을 이용할 때

보다 거리는 5km, 이동시간은 현재

52분에서 32분으로약 20분단축되며, 이에따라물류비용도연간약 2,200억 원이절감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및 다음 달말 개통 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연결되어 서울 도심에서도

수원-광명고속도로를편리하게연계이용할수있게된다. 수원-광명고속도로는경기화성과광명간

총 27.4km 구간, 왕복 4~6차선으로 지난 2011년 4월 착공했으며, 1조 8천 1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체 노선의 약 66% 구간을 터널 및 교량 구조물로 건설하여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였으며, 인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 5개 나들목(금곡, 동안산·당수, 남군포,

성채, 소하IC)과 2개 분기점(동시흥, 남광명JCT)을 설치하였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전구간

주행시 2,900원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3배 수준이며, 최소 운영수입 보장

유관기관소식

국토교통부

*수원 봉담나들목←→광명시청: (기존) 39km, 52분→ (개선) 34km, 32분(↓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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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Minimum Revenue Guarantee)이 없어사업자가운영손실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꿔주지않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수원-광명고속도로남군포영업소에서

최정호 2차관과지역국회의원, 지자체장및지역주민등약 6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통행사를

개최했다. 

2020년까지 2조 4천억 원 투자,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토교통부는교통혼잡이심각한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등 6대광역시의주요교통혼잡

구간개선을위해「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고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제1차,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06~’10,

’11~’15)”을 수립하여, 그간 31개 사업을 추진 해왔으며, 이번에「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16~’20)」을확정하여계속적으로도시부내정체구간에대해교통혼잡을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제3차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이추진되어완료되면교통혼잡비용이연간1,282억원

절감되고, 연간 19억원의이산화탄소환경비용감소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시의 15개구간

(42.4km, 사업비 2조 4천억원)에대해지자체별로경제성, 시급성, 교통용량등을감안하여단계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조사·설계비를지원하게된다.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의 63.3%(19.2조 원)가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은국가가설계비 100%, 건설비·감리비 50% 지원, 지자체에서건설비·감리비

50%, 용지보상비 100%부담

<권역별 추진사업> (단위:개, km, 억원)

권 역 구 간 연 장 사업비 구간명

계 15 42.4 24,603

인 천 1 3.1 2,547 공단고가교∼문학IC

대 전 2 3.4 1,519 정림중∼버드내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울 산 2 5.2 2,311 동천제방 겸용도로(우안제), 농소∼호계

부 산 5 14.9 12,212
엄궁대교, 만덕∼센텀(내부순환), 삼화맨션앞교차로~
과정교차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도로, 문전교차로

광 주 2 7.9 1,715 월전동∼무진로, 용두∼담양

대 구 3 7.6 4,299
유천교네거리∼월곡네거리,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매천대교∼이현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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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전문가들 뭉쳤다.... 해상교량 안전 본격 논의

바다로끊긴길을연결하는해상교량은규모가크고구조거동이복잡해사회간접자본(SOC) 기술의

정수로불린다. 하지만, 사고가발생하면피해가커철저한안전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해상교량 재난안전’을 주제로 지난 5월 27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에서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과 세미나를 개최해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세미나에서는낙뢰, 안개등재난재해예방과지진, 강풍으로인한이상거동대응등

6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국가의 해상교량 안전정책 현황과

앞으로의추진방향에대한논의의장을마련해여러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고, 외국의선진재난대응

정책과기술을소개하여국내기업들에게해외시장동향을파악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있다.

한편, 10회째를맞는‘해상교량세미나’는한국의해상교량기술과정책발전을선도하고기업의해외

진출에도기여하는등최고수준의사회간접자본(SOC) 기술세미나로자리매김하고있다.

한국 지능형교통체계“콜롬비아의 모델로”전수

국토교통부는공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콜롬비아공무원을초청해우리나라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ITS) 기술공유

와전문지식을전수하는연수를실시한다. 작년에이어두번째로개최되는이번연수는급속한도시화

와 경제발전으로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콜롬비아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을활용한효율적인교통관리전략을공유하기위해추진되는것이다.  

이번초청연수에는콜롬비아교통부와보고타, 메데진, 바랑끼야시의국·과장급공무원이참석하여

한국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현장을 방문하고 콜롬비아의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 전담조직 익산국토청 해상교량안전과, 건설·공용중인 국도 해상교량 총 59개소 중 63%인 37개소 담당

** 해상교량 안전투자 ’15년 23억 원 → ’16년 123억 원, 435% 증가

*논의된기술의해외진출사례:터키, 칠레건설현장(케이블가설공법), 베트남유지관리현장(GPS 계측, 모니터링) 등

<국내 해상교량 현황> 단위:개소/ ( ) :익산청 관리

구 분 공용중 건설중 계

계 121(17) 28(20) 149(37)

고속국도 5 - 5

일반국도 36(17) 23(20) 59(37)

지 방 도 18 2 20

특별·광역시도 10 - 10

시·군·구도 52 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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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보고타시에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LG CNS)한 이후 한국기술에 대한

높은신뢰를바탕으로우리기업들의진출을적극환영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콜롬비아 메데진市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지원과, 올해 3월

에는콜롬비아등중남미대상으로지능형교통체계(ITS) 수주지원단을파견하여우리기업해외진출

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초청연수를 계기로 콜롬비아 주요 발주처와 다시 한번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한국 지능형교통체계(ITS) 우수성을 직접 선보임으로써 앞으로 우리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촉진제계기로삼을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신소재 아스팔트 포장공법 사용

올연말착공되는서울~세종고속도로에빗길사고를크게줄일수있는신소재포장공법이사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리~안성 전 구간에‘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공법’을

사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 공법을사용하면주행안전성과승차감이좋아지고소음도크게줄일

수있게된다.

신소재를사용하는‘저소음배수성포장’은골재사이에공간을직선화해물이잘빠지도록하고고품질

아스팔트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포장공법으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개발했다. 기존

아스팔트포장보다물빠짐효과가좋아빗길수막현상이줄어들고내구성도좋아교통사고를줄일수

있을뿐만아니라소음도크게줄일수있다. 과거아스팔트포장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소성변형도

발생하지않는다. 소성변형은혹서기에아스팔트도로의온도가상승해무거운차량이지나가면바퀴

가지나간방향으로도로가 패여요철이발생하는현상이다. 콘크리트포장은아스팔트에비해평탄성

이 좋지 않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만 전국 고속도로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아스팔트를사용했지만소성변형발생으로안전상문제점이제기되어이후콘크리트포장을사용하게

된데따른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서울-세종고속도로구리~안성구간외에도도심지를통과해소음

이우려되거나물고임이자주발생하는구간에이공법을확대할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기존] 공극이 없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음흡수가 되지 않는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 및 곡선적 공극 분포

[개선] 공극이 있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흡수가능한 배

수성 포장 및 직선적 공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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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티오피아∙베트남 해외사업 수주

한국도로공사가지난해 11월열린서울세계도로대회를통해인정받은기술력을바탕으로연이어해외

사업을수주해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견인하고있다. 한국도로공사는미얀마정부에서발주한 500

만 불 규모의‘에인두~까까레익 시공감리 사업’과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발주한 260만 불 규모의

‘아감사~부레 도로 설계 및 시공감리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베트남 구룡공사에서 발주한 195만불 규모의‘벤룩~빈주안 구간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용역’도

7월계약체결을앞두고있다. 세 사업모두민간기업과컨소시엄을이뤄참여했으며, 특히, 미얀마

와 에티오피아 사업은 일본, 스위스, 스페인 등의 업체와 경쟁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기술력등다른부문에서높은점수를받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될수있었다.

한국도로공사관계자는“서울세계도로대회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장차관 면담, 비스니스미팅 등을

통해구축한인적·물적네트워크가사업추진에큰보탬이되고있다”며, “대회이후다양한도로

사업분야에서해외진출이활발히논의되고있다”고밝혔다.

가천대역∙동천역 환승정류장 개통 후‘이동시간 23분 단축’

지난해말개통한가천대역고속도로환승정류장을이용하는이용객들의이동시간이하루평균 23분

단축된것으로나타났다. 동천역환승정류장이용객들도평균 14분의시간을절약하는것으로조사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가천대역

환승정류장을올해 1월동천대역환승정류장을잇따라개통했다.

고속도로환승정류장은고속도로변에설치된버스정류장으로이시설을이용하면고속도로나들목

으로나가지않고도주변목적지로바로갈수있고지하철이나시내버스와같은대중교통을갈아탈

수 있어 목적지까지 이동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가천대역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하루

평균이용객 1,200명의이동시간은약 23분단축된것으로나타났다. 환승정류장인근에가천대와

동서울대가있어전체이용객의 86%를차지하는학생들의등·하교시간단축에크게기여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거주지 기준으로는 과천·충주·평택·남양주·천안 거주자 순으로 통행시간이 많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선별로는안양, 구리방면으로운행하는 1650번광역버스의이용자가 17,906명으로전체

이용자의 50%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천대역에서는 1650번, 1112번, 8109번, 8409번 등

4개 광역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고속도로 대중교통연계 환승시설

( *)’구축에속도를낼계획이다. 

*“ ”는 고속도로에서 바로 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를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환승정류장, 환승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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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2개 부문 금상 수상!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세계 우수 비즈니스 대상인

‘2016 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2016 Asia-Pacific Stevie

Awards)’에서 2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도로교통공단 신

용선 이사장은 정부혁신경영상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도로교통공단 사보지 월간<신호등>은 출판물혁신상 부문에서

금상을수상하였다.

‘2016 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은‘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

상’이라불리며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가의기업·단체

를 대상으로 경영 업적등을평가해시상하는세계우수비즈니스대상이다. 올해‘아시아-태평양스티

비상’은 13개국에서6백여편의작품이출품되었으며우리나라는 16개의금상, 20개은상, 4개동상을

수상하였다. 도로교통공단신용선이사장은‘도로교통3.0’을바탕으로공공정보의선제적개방, 국민

맞춤형서비스제공등창조경제기반의공단운영패러다임제시에우수한평가를받았으며월간<신호

등>은 교통안전 종합정보지로서 학생, 교통전문가, 일반인 등을 아우르는 넓은 독자층과 선진 교통

문화조성에기여하고있다.

코트디부아르 도로교통 공무원 초청

연수

도로교통공단은 5월 22일~6월 4일 코트디

부아르 도로·교통분야 공무원의 역량강화

를위하여초청연수를실시했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 도로개선 및 역량

강화사업”으로 코트디부아르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국내기술을전수하여자체적으로

교통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도로교통공단및도화, 서영, 동해엔지니어링이참여하고있다. 연수참가자는도로교통공

단의 교통과학연구원, 교통사고분석센터,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중앙정보교통센터 등 공단 시설을

견학하였고, 공단의 운전면허관리, 교통안전개선 사업,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해서도 기술을 전수하

였다.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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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교통안전 지원사업 강화

교통안전공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통안전

연수및기술지원사업의일환으로지난 5월

8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에콰도르 교통공무

원을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확보

능력관리과정초청연수를실시했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에콰도르의 교통환경 개선 및

에콰도르교통안전저변확대를위해코이카

를통한현지와의긴밀한협조속에2014년부터지속적으로연수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교통안전공단은이번초청연수를통해에콰도르의교통안전분야중접목가능한분야를구체화시키기

위해운수업체관리, ITS 분야기술전수와교통안전시스템운영및첨단자동차검사기술등우수한

교통안전 기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단의 주요 시설인 자동차안전연구원, 운전적성

정밀검사센터, 자동차검사소등에대한다양한견학과체험기회를제공하였다.

2016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

대회 성공적 개최

교통안전공단이‘2016 국제 대학생 창작

자동차경진대회’를 5월 27일과 28일양일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에서성공적으로개최했다고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

자동차안전학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올해

7회째로, 금년에는국내외33개대학55개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외국 3개팀포함)이참가하였으며, 대학생들이자체제작한전기자동차와하

이브리드자동차에대해경주부문(주행성능, 짐카나, 가속및제동)과창작기술부문의 2개부문으로

나누어심사하여국민대학교 KUST팀이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24개의 상장과

상금(2,760만원)을수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내년부터 정식 종목으로 겨루게 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시연하여 관람객들

의많은관심을받았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올하반기에참가대학을선정하여자율주행기술교육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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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제공하고내년에자율주행기술을겨루는경진항목을신설함으로서미래자동차기술의꽃인

자율주행기술에대한학생들의관심과미래인재육성에적극기여할예정이다. 또한, 이번대회에는

미래친환경자동차산업을이끌어갈차세대인재발굴과육성이라는대회취지를살려자동차관련

기업의취업설명회도함께개최하여참가대학생들의관련분야진출을적극지원하였다.

건설산업 해외진출 정부출연기관

도 나선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4월 1일 일산

본원에서 우수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게될 건설산업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KICT는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해외경쟁

력제고를위해엔지니어링중심의변화와혁

신의필요성을인식하고, 설립준비 PT 및기

업자문단간담회를통해운영방안을수립한바있다. 운영방안에따라건설산업혁신센터를신설하고,

창의전략연구소(기술사업화실, 중소기업협력실), 글로벌협력실을 두어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KICT는5개층, 9,200m2의건물에공동연구실운영등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KICT 보유특허1,424

건,소프트웨어 1,100건등보유기술의이전및지원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 이번행사에는미얀마,

에티오피아, 튀니지등주한외교관,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지원과최도영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 IT 여성기업인협회 김현주 협회장과 건설사, 건설엔지니어링사,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IT여성기업인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건설엔지니어

링기업지원을위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 지원서비스를확대할예정이다.  

제1회 GDPC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에서는지난 4월 19일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을주제로정책세미나를개최

했다. 본세미나에서는해외도시사업개발진출과관련하여해외도시개발확대를위한공공과민간의

역할, 해외 도시개발 진출현황 및 활성화 방안,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에 대하여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스마트시티는국토교통부에서선정한7대신산업중하나로우리나라경제활성화와미래

먹거리의 핵심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 분야는 개발형사업,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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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기반사업, 차별화 기반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개발형사업은

리스크가높기때문에정부간협력또는현지화역량이중요하다. 해외건설협회최중석부장은발표문

에서향후해외도시개발활성화를위해소프트분야진출확대, 공공의역할강화, 현지화를중심으로

민관의노력이집결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국토연구원이상건선임연구위원은발표를통하여, 한국이지난20여년간정부주도로이루어낸전자

정부, 지능형교통시스템, 방법·방재시스템과 같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우리의경험과기술을활용하고통합하여해외에수출한다면큰성과를얻을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우리나라는파라과이, 브라질등의주요도시를대상으로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방법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시범적으로설치하고그성과를인정받은바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를통한해외도시개발사업활성화의관건은협력국가실정에맞는맞춤형사업

설계임을강조하고있다. 현지실정에맞는우선순위를분석하여사업의실효성을제고하고, 사업의

기획부터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지원 및 본사업 추진에 이르는 전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중단의위험을최소화할것을제안하였다. 

2016년 7월 4일 상암에서 시민의

방송 tbs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년 남산시대를 마감

하고2016년7월상암시대를맞이한다. tbs는

마포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단지‘에스플

렉스센터(S-PLEXCENTER)’내‘스마티움’

으로2016년 7월4일이전을완료한다. tbs가

입주하는스마티움은지하 7~지상 21층규모

로 tbs는이가운데지상 2~7층, 12~14층을

사용한다.

tbs는 상암청사로 이전한 후 더 나은 방송

콘텐츠로시민들과소통할예정이다. 또‘세계

어느도시와견주더라도손색없는지속가능한혁신도시수도서울’에걸맞는‘지속가능한공영방송

tbs’로더진화하고도약할예정이다. 

●tbs의상암동새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매봉산로31

●영어주소 : 31, Maebongsan-ro, Mapo-gu, Seoul, Korea

tbs교통방송

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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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협회는 `1966년 도로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도로분야 대표단체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도로인들의 구심체로서 도로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협회는 `2015년 도로법 제105조에 따른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1처 1센터 6실의 조직체계로 개편하였으며,

도로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R&D,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권익도모와 도로분야 기술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 및 도로교통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세계 일류 도로산업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비전 및 경영목표를 앞세워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협회 실무 조직 개편

2016년도 제3차 회원사 간담회 개최

우리 협회 전문건설 업체 회원사 간담회가 지난 3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지엘기술

황요성 부회장, 삼우아이엠씨 김대호 이사, 이너콘

윤현 본부장, 신광에코로드이엔씨 진범석 부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국내 행사 참여기회 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업체 회원사 홍보 방안,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 및 교육기회 마련 등 심도있는 토론

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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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차 운영위원회 개최

우리 협회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와 심의·의결을 위한 제79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협회 조건창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9명

참석하였으며, 제25회 '도로의 날' 행사계획(안), 협회장상 표창(안), 포상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의

와 IRF(국제도로연맹)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2016년도 제4차 회원사 간담회 개최

우리 협회 엔지니어링 업체 회원사 간담회가 지난

5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제일

엔지니어링 강용대 부사장, 내경엔지니어링 김종욱

부사장, 서영엔지니어링 이웅세 부사장, 한맥기술

김영진 상무, 삼안 이원배 전무, 동부엔지니어링

조현곤 상무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해외진출 지원

협의체, 해외도로정보 제공, 해외사업을 위한 교육

기회 마련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앞으로 협회

는 회원사와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회원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25회 '도로의 날'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우리 협회에서는 제25회 '도로의 날' (2016. 7. 7)을 맞이하여 도로교통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단체포함)에 대해 정부포상 및 국토부장관 표창 등을

상신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심의가 지난 5월 12일 협회 회의실

에서 개최되었다. 정부 및 건설, 엔지니어링사, 학계 대표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는 각계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적심사를 실시했다.



139www.kroad.or.kr

한국도로협회소식

2016. 4. 22 회의, 한국도로공사서울영업소 1층회의실 2016. 4. 22 기술시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스마트하이웨이 시범도로

도로교통협의회 정책분과 활동

2016. 3. 31 자율주행도로 교육, 광명역 대회의실

도로교통협의회 교육

● 2016. 3. 15 권역별수도권회의,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515호

● 2016. 3. 17 권역별 충청권 회의,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소회의실

● 2016. 3. 22 권역별 전라·제주권 회의,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소회의실

● 2016. 3. 24 권역별 강원권 회의, 원주지방국토

관리청소회의실

● 2016. 3. 29 권역별 경상권회의,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소회의실

● 2016. 5. 17 회의, 한국도로공사 중회의실

● 2016. 5. 26 회의, 코엑스 Hall B 325호

● 2016. 5. 17 기술시찰, 한국도로공사 본사(ex-

드론쇼 연계)

● 2016. 5. 26 기술시찰, 코엑스(국토교통과학

기술대전 연계)

도로교통협의회 기술분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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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산·학·관·연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ITS) 전문가 9명이 함께 모여 실무자와 학생들을 위한 이론·실무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 ITS 이론과 설계’를 집필하였다.

그간의 교통 문제를 교통공학과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술을

융합하여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 ITS 기술이다. 국내에도 1990년부터 신신호시스템, 고속도로교통

관리시스템 등의 단위서비스가 구축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기술 분야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현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에 계획된 7개 서비스분야 중 국내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교통관리최적화분야 중 연속류 교통관리시스템의 이론과 설계방법을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기획하였다. 

본 서적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교통관리전략, 반복정체관리전략,

돌발상황관리전략, 차로및신호관리, 교통정보제공, ITS사업평가는물론, 관련법률및제도, 표준화를

담고 있으며, 미래 교통 기술의 핵심인 C-ITS,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등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부디 ITS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어 ITS 확산과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목 차

01. 교통관리시스템 개요 / 02. 교통관리시스템 설계 절차 / 03. 교통관리전략 / 04. 반복정체 관리전략

05. 돌발상황 관리전략 / 06. 진출입램프 제어 / 07. 교통정보 수집과 가공 / 08. 교통정보 제공

09. 교통관리시스템 평가 / 10. 교통관리센터 운영 관리 / 11. 관련 법률 및 제도 / 12. 국내외 ITS 표준화 동향

13. 빅데이터와 교통 / 14. C-ITS와 자율주행

●저서명 : 도로교통 ITS 이론과 설계

●출간일 : 2016년 2월 25일

●저 자

김수희(한국도로공사), 김주현(안양대학교), 도명식(한밭대학교),

변완희(토지주택연구원), 신언교(안양대학교), 윤여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택(감사원), 이정범(대전발전연구원), 천승훈(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 ITS 이론과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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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고속도로설계
실무자료집발간

신 간 소 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설계, 시공에 관한 개선방안을

공종별로분석·정리한‘2015년도 고속도로설계실무자료집’

을 발간하였다. 

정가: 34,000원

고속도로터널공법(ex-TM)
가이드라인발간

한국도로공사는 지반 맞춤형 고속도로 터널공법(ex-TM)을

수립하고 그 간 개정된 터널 기준 개선내용들을 함께 수록하여

‘고속도로 터널공법(ex-TM)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정가:20,000원

위기술도서의보급처는한국도로협회이며도서출판건설정보사에서판매한다

(Tel. 02-717-3396∼7).



회원동정

회원사 창립 기념일

(주)하이콘엔지니어링 7월 10일

대동안전 7월 20일

울트라건설(주) 7월　20일

(주)세계로산업개발 7월 23일

(주)중앙고속 7월 29일

벽산엔지니어링(주) 8월 1일

SK건설(주) 8월 1일

(주)이시비건업 8월 1일

선구산업(주) 8월 1일

미래나노텍(주) 8월 1일

정환산업개발(주) 8월 12일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8월 10일

(주)로드코리아 8월 12일

(주)삼우아이엠씨 8월 13일

(주)도화엔지니어 8월 15일

신성건설(주) 8월 1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주) 8월 20일

회 원 사 창 립 일 회 원 사 창 립 일

대보정보통신(주) 6월 1일

(주)동호 6월 1일　

(주)호창건설 6월 3일

(주)신한 6월 8일

(주)경화엔지니어링 6월 8일

한국시설안전공단 6월 1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월 11일

(주)나노테크이엔지 6월 23일

대보건설(주) 6월 23일

우상건설(주) 6월 23일

두산건설(주) 7월 1일

(주)미도코리아 7월 1일

한국진흥공업(주) 7월 1일

(주)경호엔지니어링 7월 1일　

(주)한라 7월 1일

(주)한화건설 7월 2일

남광토건(주) 7월 7일

(주)삼보기술단 7월 7일

신규회원사 가입

(주)태명이씨앤씨 이철희 2016. 51. 27

회 사 명 대표자 가입일

대표자 변경

(주)포스코건설 정동화 한찬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김종호 이선관

회 사 명 변경 전 변경 후

회사명 변경

임광토건(주) 글로웨이(주) 강용호

변경 전 변경 후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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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경영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3층

•홈페이지 http://www.kroad.or.kr

•E-mail off@kroad.or.kr

•연락처 Tel : 02-3490-1022  

FAX : 02-3490-1019

● 기술 지원

-국가건설기준(설계기준, 시방서 등) 유권해석 등 관련

질의 대응

-감사 또는 분쟁 해소를 위한 기술검토 지원

● 해외진출 지원

-도로분야 해외 진출관련 기초자료 제공(양자 도로협력

회의, MOU 체결현황 등)

-도로분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

-국제회의(PIARC, REAAA, IRF) 행사안내및한국대표단

참가기회 제공

● 정책 및 연구지원

-국토부 등 정부기관 회의개최 안내 및 참여 지원

-도로분야 세미나, 교육, 설명회 등 참여 지원

-정부, 지방청, 지자체 등 기술 및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기술및정책연구수행시외부집필진, 자문위원등참여

기회제공

● 국내행사 참여기회 제공

-“도로의 날”유공자 포상 추천 및 기념식 행사 초청

-도로교통 분야 국내·외 행사 개최 안내 및 정보제공

● 회원사 홍보

-“도로교통”협회지 발간(년 4회)시 회원사 홍보의 장

마련

-홈페이지를 통한 도로관련 소식 및 정보 제공

협회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신청서(단체/

개인)를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우편,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후에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 협회지는 도로/교통분야 종사자 및 관련 기관들

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협회지의 기사 및 논문은 정책부문, 기술부문,

해외정보독자투고등다양한내용을게재하고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의 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아래 2개의 파일을 구분하여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논문투고신청서파일 - 논문투고신청서.hwp 

② 논문파일 (HWP 또는 MS-Word, 1개의 파일로 작성

요망) 

※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제1호

3월

제2호

6월

제3호

9월

제4호

12월

구 분

협회지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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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건설공사암거표준도 2001. 3 27,000

고속도로건설공사표준도 2011. 5 28,000

고속도로교량 설계예제집 2012. 10 25,000

고속도로설계실무자료집 2010년도 2011. 4 28,000

고속도로설계실무자료집 2011년도 2012. 6 32,000

고속도로설계실무자료집 2012년도 2013. 6 32,000

고속도로설계실무자료집 2013년도 2014. 5 32,000

고속도로설계실무자료집 2014년도 2015. 7 32,000

고속도로설계실무자료집 2015년도 2016. 6 34,000

고속도로설계실무지침서(set) 2009. 4 55,000

고속도로설계실무지침서 2009. 4 18,000
(제Ⅰ권 도로 계획, 도로 기하구조, 토공, 배수공)

고속도로설계실무지침서(제Ⅱ권 구조물공) 2009. 4 12,000

고속도로설계실무지침서 2009. 4 25,000
(제Ⅲ권 터널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고속도로전문시방서(토목편) 2009. 8 33,000

고속도로 터널공법(ex-TM) 가이드라인 2016. 6 20,0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009. 4 43,000

도로교설계기준 2010. 11 32,000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2. 3 38,000

도로교설계예제집(한계상태설계법)(set) 2014. 7 88,000

도로교설계예제집(한계상태설계법)(제1권 콘크리트교) 2014. 7 38,000

도로교설계예제집(한계상태설계법)(제2권 강교) 2014. 7 28,000

도로교설계예제집(한계상태설계법)(제3권 하부구조) 2014. 7 22,000

도로교표준시방서 2013. 2 24,000

도로교하부구조설계요령 1997. 12 15,000

도로부대시설표준도(set) 1999. 2 60,000

도로설계기준 2012. 10 22,000

도로설계요령(set) 2009. 12 128,000

도로설계요령(제1권 도로계획 및 기하구조) 2009. 12 22,000

도로설계요령(제2권 토공 및 배수) 2009. 12 28,000

도로설계요령(제3권 교량) 2009. 12 32,000

도로설계요령(제4권 터널) 2009. 12 22,000

도로설계요령(제5권 포장, 제6권 도로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2009. 12 24,000

도로암거표준도 2009. 4 39,000

도로유지보수요령 1997. 12 12,000

부천고가교 화재복구 설계와 시공 2011. 12 30,000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요령 1997. 10 17,000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2004. 12 4,500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편람 2004. 12 16,000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 2007. 8 15,000

도 서 명 발 행 일

• 문의처：한국도로협회 스마트구조안전연구실 (T. 02-3490-1042)

• 보급처：건설정보사 (T. 02-717-3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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